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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늦둥이인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세월입니

다. 40년 목회사역을 돌아보며,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 있

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고, 목회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 있다면, 하나

님 아버지께서 주신 효HYO의 사명입니다.

1995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효HYO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

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효HYO임을 깨닫

고, 효HYO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부모·어

른·스승공경, 어린이·청소년·제자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사

랑·환경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의 성경7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효

를 하면 7행복이 넘쳐납니다. 가정, 학교, 사회, 경제, 나라, 교회, 인류 모

두가 행복해집니다.

4  최성규의 효신학

믿음의 유산, 
효HYO

최성규 목사 
목회40년 감사의 글 



지난 40년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가 되기 위해 달려

왔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효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효HYO의 사명을 품고 나아갈 것입니다. 효HYO의 사

명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동역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모두가 하모

니하며 효HYO의 사명을 향해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효

HYO의 사명을 품고 사는 영적 효자들을 통하여 인류구원과 인류행복의 

꿈을 이루십니다.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을.”

2016년 10월

하나님 아버지의 성산에서

HYO최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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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신학개론』을 개정 발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적 효 실천운동을 해오는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효신학

개론』 한글판이 처음 세상에 소개되고 난 후, 연이어 영문판과 일본어판으

로 번역 소개된 것입니다. 미흡하기 그지없는 첫발자국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성경적 효의 발견을 제2의 종교개혁에 비기며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감격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계 최초로 

‘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일입니다. 2007년 7월 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

의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효’에 관한 법률이 있는 나

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효신학개론』 개정판을 내놓는 것은 성경적 효사상의 구체적

인 실천 이념을 좀 더 보완,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은 1)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2) 부모·어른·스승공경, 3) 어린이·청소

년·제자사랑, 4) 가족사랑, 5) 나라사랑, 6) 자연사랑·환경보호, 7) 이웃

사랑·인류봉사입니다. 성경적 효는 이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개정판을 내어놓지만, 효신학은 앞으로도 계속 갈고 닦아야 할 학

문입니다. 후학들의 도전과 전진을 기대합니다. 

    

최 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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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원로목사

최성규 목사를 볼 때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딤후 1:2)이라고 했던 것처럼, 최성규 목사

는 나의 제자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기

쁨이요 면류관”(빌 4:1)이라고 했던 것처럼, 최성규 목사는 나의 기쁨이요 면

류관입니다. 그와 그의 사역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탁월한 제자

를 둔 사람만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제 그가 ‘성경적 효신학’을 통해 또 다

른 기쁨과 영광을 안겨준다고 하니 한없이 보람됩니다.

교회사를 살펴볼 때, 한 시대와 지역을 변화시킨 인물은 많습니다. 그러

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기독교 인물과 사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바울,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장 칼뱅, 존 웨슬리 등이 교회

사의 등대가 되어 오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작은 촛불의 

수준을 넘어, 등대와 같은 지도자와 사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

은 향후 100년 앞을 내다보며 교회와 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어

야 합니다. 절대가치와 기준이 사라진 이 사회에 누구나 본받아야 할 절대

기독교사상의
새 이정표

추 / 천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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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계화의 혼란 속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최성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성경적 효정신과 신학이 

21세기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사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최성규 목사는 그동

안 누구도 관심 갖지 못했던 성경의 효정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성경적 효운동을 일으키고, 세계 최초로 성산효대학원대학교를 세웠

습니다. 십 년 전에 시작된 성경적 효운동은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행복한 미래를 밝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으

로 절대가치가 사라진 사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모 자녀 관계를 근간으

로 한 효윤리와 효정신을 제시함으로 인간관계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있습

니다. 그의 가장 큰 공헌은 성경적 효운동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

으로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운동을 학문적인 차원으로 정립한 『효신학개론』을 출간한 것

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충성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나름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성규 목사는 어둡고 습

기찬 지하실 교회를 인천순복음교회라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교

단의 발전과 한국 교회의 일치를 위해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 보기에 그는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 이미 충분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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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역사의 정신을 

바꿀 성경적 효사상을 사회화하고, 신학으로 정립한다니 나의 제자이지만 

도전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국내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본서를 읽고 성경적 효가 무엇

인지 깨닫고, 효신학을 이해하며, 발전적인 토론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최성규 목사의 성경적 효운동과 효신학은 2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

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본서를 

기초로 하여 성경적 효사상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일이 각 처에서 

일어난다면 한국 교회와 신학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와 신학의 미래

도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촌이 분열과 대립과 전쟁의 아픔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최성규 목사의 『효신학개론』이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동시 출간됨을 진

심으로 축하하며, 성경적 효운동을 통해 가족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며, 사

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2  최성규의 효신학



효과적인 선교의 접촉점과 
방식이 될 것이다

김명혁 목사

나는 최성규 목사님을 좋아한다. 최성규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최근에도 최성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박종순 목사님, 이정

익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과 함께 사할린에서 개최된 “제11차 CIS 한인 선

교사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은혜로웠는지 모른다. 우리는 최성규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

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본다. 최성규 목사님은 언제나 부드러운 웃음

과 온유한 겸손을 몸에 지닌 아름다운 분이다. 마음이 넓고 따뜻하고 사랑

이 많다. 모두를 품는 넓은 아량과 겸손을 지니고 한국 교회의 연합과 일치

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최 목사님은 순복음적이면서도 장로교적이고, 장로

교적이면서도 성결교적이기도 하고, 감리교적이기도 하며, 침례교적이기도 

하다. 말씀운동의 제한점과 성령운동의 제한점을 지적하며 예수 닮은 ‘삶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신앙은 생활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웃과 사

회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너그럽게 펴는 사랑의 실천가이다.

최성규 목사님은 무엇보다 효를 사랑하고 강조한다. 그는 말로, 글로, 

추 / 천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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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로 효를 강조하기에 앞서 효를 실천하며,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효자이다. 그가 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다. ‘신앙의 생활화’가 부

족한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매몰된 현

장에서 죽음과 싸워 이겨 구출된 세 청년이 모두 효자였다는 사실이었다. 

최성규 목사님은 ‘신앙의 생활화’를 실현할 수 있는 성경적이면서 문화적인 

접촉점과 모델과 현장을 효로 본 것이었다. “효는 가장 한국적이며 성경적

인 정신이다.” “효는 이념과 시대와 종교와 지역을 뛰어넘어 사람이 사는 곳

이라면 어디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이다.” 올바른 지적

이다. 그는 효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한다. “성경적 효란 성경으로 돌아가

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감리교나 기장의 목사님이 효를 강조할 

때 혹 인본주의나 문화주의로 흐를 수 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으나, 순복음교회의 목사님이 효를 강조하고 그것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니 별로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을 너무 의식해서인지 행함을 도

외시했다”는 지적에도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는 또 성경적 효운동을 

3가지로 정의하고 7대 사명을 제시한다. “성경적 효운동은 하나님 아버지

의 3가지 명령과 약속을 믿고 준행하는 것이다.” “성경적 효는 부모공경으

로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

종하는 것이다. 성경 66권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크게 7대 사명으로 정리

14  최성규의 효신학



된다. 1)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2) 부모·어른·스승공경 3) 어린이·청

소년·제자사랑 4) 가족사랑 5) 나라사랑 6) 자연사랑·환경보호 7) 이웃사

랑·인류봉사.” 균형 잡힌 폭 넓은 성경 이해이다. 최성규 목사님은 끝으로 

효는 ‘통교적’이고 ‘통시적’이고 ‘통념적’임을 지적하면서 효사상을 매체로 복

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자고 호소한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 모든 

문화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교의 접촉점과 방식이 될 것이

다.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한국과 세계를 사랑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중표 목사님에게는 “별세신학”으로, 최성규 목사님에

게는 “효신학”으로 나타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치하하고 싶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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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박사

효사상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다

추 / 천 / 사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미 2000년에 우리나

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현 추세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로 접어

들게 되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급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거시적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

다. 또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탈권위주의화에 따라 우리의 가족제도가 붕

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세대에 대한 자녀세대의 관심과 보살핌은 갈수

록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년 동안 독거노인이 6만 

4천여 명이나 늘었다고 하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제는 사회변화에 걸맞는 

효도관(孝道觀)을 재정립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세대 간

을 어우를 수 있는 범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효를 행하는 사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가

운데 기독교의 시각에서 우리 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 효사상을 재정립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회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분이 바로 최성규 목사님이다. 

16  최성규의 효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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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님은 ‘효가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효운동을 전개하

고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고 계신다. 

최 목사님은 그간 점차 사라져가는 효사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성산효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여 효운동을 전개해오면서 그 바탕이 되었던 신학적 

이해를 금번 『효신학개론』을 저술하여 효사상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효사상이 부모를 공경하고, 더 나아가 나라에 

충성하는 데 그친 반면에, 최 목사님의 효사상은 부모의 모형인 하나님 아

버지께 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효’로 본다는 것

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는 부모와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고, 가족과 나라를 사랑하며, 자연사랑, 환경보호, 이

웃사랑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목사님은 이것을 ‘성경적 효’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자신밖에 

몰랐다면, 최 목사님의 ‘성경적 효사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인도 품

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환경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고 최 목사님은 힘주

어 말한다.

갈수록 도덕적으로 혼탁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

는 세상에서 최 목사님의 성경적 효사상이 『효신학개론』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주님

의 말씀과 실천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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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박사

한국신학의 한 뚜렷한 공적을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추 / 천 / 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효신학이라는 특별한 신학서적이 발간되었다. 

이 서적은 성산효대학원대학교의 총장님이시고, 인천순복음교회의 담임목

사이신 최성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것이다.

효의 문제와 기독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한 문제였다. 천주교 선교 때의 핍박의 주요 원인이 천주교인들이 충효

를 멀리한다는 구실이었고, 개신교 선교 역시 효도문제로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충효가 인간 가치의 최고로 여겨지던 조선사회에서 그 가치 

이상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이 그 충성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신도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충성이라는 신앙에서는 부모

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선택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선택을 강요받

던 유형의 신앙시련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최성규 박사님께서 이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상

당한 거리를 두어오던 효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효신학

을 상재(上梓)하게 되었다. 언제까지나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한국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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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를 시대적으로도 적시에 착수한다는 정황판단이 그에게 있어서 이 

연구의 지연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환기에서 더욱 성서의 핵심적 진리

를 규명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격동기에 예언자적 음성으로 높이 들려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의 효신학 체계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전제가 신앙과 역사의 동시 현

존이라는, 기독교 특유의 새크러먼트신학 확인이다. 여기 동시(同時)라고 

하는 신학이 그의 신학의 주안점이다.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믿음과 행

실, 보수와 진보, 이런 구도의 대치를 기독교 신앙체계에서 완전히 동시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역사에 연역(演繹)된다는, 그

런 경건주의 신앙유형의 극복이 여기 그 순복음교회신학의 핵심인물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은 순복음교회신학에 대한 그간의 단견을 일시에 무산시키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 안의 교회만이 아닌 교회 밖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가히 그의 신학 전체를 그의 복음주의신학 기조, 그 틀로 재편한다

는 선언으로 보인다.

그는 효가 가장 한국적이라고 보면서도 동시에 성경의 핵심 복음이라 

보고, 이를 구조화시켜 안정을 잡게 한다. 조선사회가 효사상에 젖었던 것

만큼, 효는 성경을 원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

지로 부른 것이나,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든

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든가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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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들이 성서의 핵심인 예수님의 참모습이라는 해석이다.

성경이 인류보편의 구원의 진리라고 한다면, 효 역시 인류보편의 가치

라고 입증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롬이나 마틴 루터 및 칼 바르트와 같은 교

회 정통의 신학자들의 핵심 주제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본다.

그는 이 방대한 연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기 전에 효자

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효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일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론을 아버지론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기독론을 효자론으로 좌

표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신학은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에서 신앙형태

를 찾는 것이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신앙을 아나로기화시켰던 중세 신

비주의자들이나 이용도에게서처럼 사랑과 애모로 신인관계를 설명하는 사

랑의 신학과는 차별화된다. 이 효의 신학에서는 엄격한 아버지와 순종의 아

들이라는 순종관계가 주안이다. 그래서 본서는 명령과 약속이라는 구도로 

그 신학을 효의 신학으로 정립한다.

본서는 이 효신학을 통하여 이 시대의 문제들 곧 사회와 국가 및 경제, 

학교, 가족, 그런 것들이 살게 된다고 본다. 거기 본 연구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효로 성서가 관주(貫珠)된다는 확신과 이 사회구원의 시

대적 사명이 무리 없이 조화된다는, 이 명쾌한 구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본서는 한국신학사상에 아주 소중한 기여를 한 것이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한국사상과 성서신학에 아주 조예를 깊게 가진, 한국신학의 한 뚜렷



21

한 공적을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신학을 무리하게 형성시키

려던 1960년대는 최성규 박사에게서처럼 깊은 성서연구와 한국사 회자(膾

炙)의 결합과 그 문제 포착 능력이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적이고 한국적이고 그리고 성서적인, 그런 연구가 이미 그 복음

주의 신앙으로 대망을 받아오시는 대목회자에게서 착수되고 그 결실이 상

재(上梓)된 것을 여기의 우리가 다 갈채와 존경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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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인류문명의 특징은 모든 것이 변화 가능하고 상대적이고 불확실하

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날은 포스트모던시대이다. 과거에 사람들

이 영원한 진리, 불변적 법칙, 확고한 전통이라고 여기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가치의 

혼란과 정체성의 상실로 방황하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같이 “사

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삿 17:6; 21:25).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신명기 1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다. 세상의 변질

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다. 교회가 역사의 변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초대교

회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였다. 사도행전 16장 20절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

P R O L O G U E

C H A P T E R

총론 성경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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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케 하여”라고 증거한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였다면, 지

금은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변화와 단절, 그리고 불

확실성의 시대에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비판만 해서도 안 된다. 

신앙은 생활이다. 기독교인은 시간적인 천상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역사적 사회적 관계 안에 존재한다. 교회와 기독교인은 신앙적 존재인 동

시에 역사적, 사회적 존재이다. 이 두 가지 차원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를 배제

하면 현실을 무시한 몽상가이거나 목적을 상실한 현실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교회와 기독교인은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교회 안의 교회만 되지 말고, 교회 밖의 교회가 되

어야 한다. 

효의 중요성을 깨닫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정직’과 ‘연합’이다. 많은 사람이 ‘말 따로, 

삶 따로’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도자도, 따르는 이도 부정직하다. 지역 간, 계

층 간, 세대 간 분열과 분쟁으로 멍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

는데 급급하다.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

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모두들 ‘나만’ 생각한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했다. 곧이어 1995년 6월 29

일, 완공한 지 5년밖에 안 된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다. 대한민국 국

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었다. 연이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실한 기초 위에 놓여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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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효를 깨닫는 촉매제가 되었다. 매몰된 현장에

서 죽음과 싸워 이겨 구출된 세 청년이 있었다(11일 만에 최명석 군, 13일 만에 

유지환 양, 17일 만에 박승현 양). 그들은 당연히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모두 

불신자였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효자라는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효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효를 가르치지 않았

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도 효는 어버이 주일에 하는 절기설교 주제 중 

하나에 불과했다. 더구나 효는 유교적 이념의 대표적인 산물처럼 인식되었기에 

‘효’라는 단어조차 사용하기를 꺼렸다. 그런데 나는 삼풍백화점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찾아봐야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효는 가장 한국적이자 성경적인 정신이다

‘효’와 ‘가족제도’는 대한민국 5천 년 역사를 이어온 힘이다. 한국인은 유교

의 가르침이 있기 전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효정신이 있어왔다. 한국인은 씨족

사회부터 조상숭배사상이 제일의 가치였고, 지금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정도

로 효정신이 투철하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에서 장차 인류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효정신이 한국인이나 유교만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 효의 원조는 성경이다. 하나님은 공자가 태어나기 약 천 년 전에 이미 성경

을 통해 효를 명령하셨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한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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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계명은 십계명 중 제5계명으로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다. 동시에 다른 계명

과 달리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엡 6:1-3).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신계명만 

중요시하고 대인계명은 소홀히 했다. 대인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

하지 말라 등의 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

에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부모공경계명을 강조한다. 성

경에서 “공경하라”(히브리어로 )는 말씀이 명령어로 사용될 때, 그 공경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뿐이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서 명령어로 사용되었는데, 출애

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잠언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예수님 역시도 부모공경을 중요하

게 생각하셨다. 고르반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막 7:8-13).

제5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잇는 연결고리이다. 초대 교부였던 제롬

(Jerome)은 “제5계명이 둘째 돌판의 다른 계명들의 초석이고, 원인이며, 증표와

도 같고, 또 여기에만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만큼 중요

하다”고 역설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문답서”에서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했고, 칼 바르트(K. Barth) 역시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강조했다.

효는 한국인만의 정신은 아니다. 유교만의 문화유산도 아니다. 효는 이념과 

시대와 종교와 지역을 뛰어넘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성경적인 정신문화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성경적 효를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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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효란 무엇인가?

성경적 효란 다름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오늘의 교

회 안에는 성경적인 말씀실천이 결여된 것이 큰 약점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

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마 28:20).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을 너무 의식해서인지 행함을 

도외시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증거한다. 이신칭의의 위대한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도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함으로 증거된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이분법적인 신앙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믿

음과 행함으로만 보아왔다. 이와 같은 구분은 의도하지 않게 신약의 복음에 비

하면 구약의 율법은 가치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게 만들었다. 구약은 이스라엘

을 위한 메시지이고, 신약은 교회를 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자. 성경은 ‘명령’과 ‘약속’이다. 구약에도 명령

과 약속이 있다. 신약에도 명령과 약속이 있다. 율법서에도 명령과 약속이 있

다. 복음서에도 명령과 약속이 있다. 그것은 누구의 명령과 약속인가? 바로 하

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요, 약속이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불신자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경을 하나

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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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 효이다. 즉 성경적 효란, 아버지이신 하나님

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성경의 3가지 핵심 명령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 신들이 침묵하는 신들이라면, 성경의 하나님은 말

씀하시는 분이다. 온 우주만물도 말씀(명령)으로 창조하셨다(창 1:3). 아버지가 자

녀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명령으로 집약된다. 하나님의 3가지 명령은 곧 약

속이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신다(막 1:15; 요 14:1, 11; 행 16:31). 

불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요 1:12; 3:16). 이것이 바로 영혼구원운동이다. 둘째, 하나님은 “성령을 받

으라”고 명령하신다(요 20:22; 행 1:4-5; 엡 5:18). 성령세례와 충만은 예수님의 명령

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다(눅 24:49; 행 1:4).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

령세례 받고, 성령충만해야 한다. 성령충만해야 능력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슥 4:6b; 행 1:8). 이것이 성령충만운동이다. 셋째, 하나님은 “복 받으라”고 

명령하신다(히 6:14).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이나, 복은 무조건이 아니다. 말씀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도 없다(신 11:26-27).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

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이다. 우리가 성

령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이다. 성

령충만하여 말씀대로 살면, 인간은 행복해진다 (신 10:13). 이것이 말씀실천운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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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효운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3가지 명령과 약속을 믿고 준행하는 것

이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일치를 이루지 못했던 20세기의 교회와 

신학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21세기에는 세계 교회와 신학이 영혼구원, 성령

충만, 말씀실천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

한 효이다.

성경적 효운동의 7대 사명

성경적 효는 부모공경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한다는 것

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너 먼저, 그리

고 나”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모니(Harmony), 곧 하나님과의 화합, 사람과의 

화합, 나라 간의 화합, 자연과의 화합을 이루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화합과 일치이다(엡 2:13-19).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질서

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성경 66권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크게 7대 사명으로 정리된다. ① 하나님

을 아버지로 섬김, ② 부모·어른·스승공경, ③ 어린이·청소년·제자사랑, ④ 

가족사랑, ⑤ 나라사랑, ⑥ 자연사랑·환경보호, ⑦ 이웃사랑·인류봉사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출 20:3).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눅 3:38; 고전 8:6).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로서 인간이 영원히 섬겨야 할 대상이

시다(시 68:5; 89:26; 롬 8:15).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의 절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구원의 완성이다(갈 4:6-7).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나머지 6가지 사명도 준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고, 부모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하나님 섬김은 성경적 효의 뿌리요,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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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해야 한다(출 20:12). 부모공경은 “먼저” 할 일이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

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씀한다. 무엇보다도 부모공경을 가르쳐야 할 

이유는 부모공경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제자를 사랑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대의 약자이

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셨다(출 22:21-22). 어린이와 청소년은 보호받아

야 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반드

시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가족은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사

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이들의 백지 같은 마음에 

무엇을 그리게 하느냐가 이들의 앞날이 되고, 나라의 미래가 되며, 인류에게는 

희망이 된다. 내리사랑도 효이다.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주고 

벌레잡고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듯,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 즉 어린이

와 청소년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라”고 말씀한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이다(창 

2:18-25).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도 가족이다(요 2:1-11). 가

족은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졌다.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보존되고, 이어

지는 곳으로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 보호받아야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최고의 

가족사랑과 돌봄은 예수 가족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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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

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라고 말

씀한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셨다.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

부터 전하셨고, 조금 있으면 자신을 돌로 칠 유대인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멸

망 때문에 우시기도 하셨다(눅 19:41). 최고의 나라사랑은 복음화이다(시 33:12). 열

심히 전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딤전 2:1-2).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이다(창 1:31).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자연보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주신 첫 번째 명령이다(창 1:28).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첫 창조의 ‘좋음’을 회복할 때, 인간의 삶도 좋아진다.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벧전 4:9-10). 예수님은 이 땅

에 섬기러 오셨다(막 10:45). 우리도 가서 똑같이 섬기기를 원하신다(요 13:15; 눅 

10:37b.). 예수님이 섬김과 봉사로 인간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낮아져서 세상

을 섬길 때, 구원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효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해서 통교(通敎)적인 것이

다. 효는 수천 년 전의 과거 역사로부터 현대에까지 지속되는 통시(通時)적인 

것이다. 효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통념(通念)적인 것이다. 절대가치와 정

신이 사라지고 점점 더 다원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효는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 

윤리적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 세계 교회와 신학은 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

히 효윤리나, 효실천신학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효에 관한 신학은 더더욱 아니

다. 효의 관점으로 성경을 새롭게 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서구신학은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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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 아버지”로 만나는 것에 너무 낯설어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예수님이 ‘효자’이심을 인식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구

원자이시기 이전에 효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명에 

충성하셨다(요 17:4).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눅 

22:42).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8). 하나님 아버지께만 효

자이신 것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효자이셨다. 목수인 아버지

를 도왔으며, 일찍 돌아가신 요셉을 대신해 목수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았다(마 

13:55).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효자이셨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중에도 어머

니 마리아의 노후를 걱정하여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다(요 19:26-27).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성경적 효자가 되는 운동을 전개하자. 효

가 살면 가족이 행복해진다. 학교교육이 바르게 된다. 사회가 안정된다. 경제도 

산다. 나라가 산다. 교회가 부흥한다. 남과 북이 평화통일한다. 세계 선교가 앞

당겨진다. 모두가 화합할 수 있다. 세계 평화가 이룩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 임한다. 그러므로 효가 살면 모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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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신학의 필요성

이 시대는 효신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치 상실과 윤리 기준의 혼란으

로 인한 도덕적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 

지침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기독교신학에 근거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신학’과 전통적인 ‘효사상’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써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아래

와 같은 점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관습적 의미에서의 ‘효’

가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효신학’이다. 효신학은 동양적 윤리학이 아니다. 

효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원초적 의식인 효를 

성경에 기초하여 연구함으로 성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바로 세우

고 그 도리를 인간관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효신학의 토대가 될만한 논의는 한국신학의 토착화 논쟁시기(1960년대)

01
CHAPTER

효에 대한
현대적 필요성

THE SECOND REFORMATION,
BIBLICAL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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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에 대한
현대적
필요성

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 성경적 효의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하였으며, ‘효’라는 주제가 지엽적이거나 개인적으로만 다루어졌다. 

이제 그 기초를 더욱 다지고 본격적인 효신학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효신학은 편협적인 종교적 틀과 윤리의 틀을 넘어서 세계 보편원리를 

추구하며 그를 통해 성경의 진리성을 재인식하고 성경적 토대 위에서 새롭

게 형성하려는 것이다(소위 ‘성경적 효’).

위의 작업을 위해서는 종교사상사적, 문화사적 연구와 비교 검토가 요

청된다. 여기에서 ‘비교’란 기독교적 우월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모든 종교에 내재한 진리성 탐구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모든 고등종교 안에는 효의 가르침이 

담겨있으며, 이것이 가족윤리의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사회적 가치혼란의 문제 

속에서 새 시대의 ‘대안윤리’로서 효사상을 거론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 효는 다원화되어가는 혼란기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 윤리적 

방도로서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신학적으로 볼 때, 효신학은 성경적 효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적어도 성

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독교윤리의 전개방식을 따라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적 타당성을 거론함에 있어서 조직신학적 내

지는 종교학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은 교회사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천신학적인 방안이 말씀 선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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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신학의 당위성

앞으로 전개될 성경적 효신학의 당위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가치의 상대화로 말미암은 윤리의식 저하

세계는 지금 다원화되어가면서 상대주의의 영향을 다방면에서 받고 있

다. 과거의 절대적 가치와 개념들이 해체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문화와 사상을 존중해주고 그 가치

를 인정해주는 상대주의적 관점은 소외돼오던 제3세계 국가와 하부 조직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그들의 문화와 사상이 존중받는 순기능적 역할을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의식조차 상대화하여 기존의 윤리의식을 혼란스럽

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동성연애와 같이 사회의 지탄을 받아오던 행위들

이 이제는 개인생활의 존중과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당당하게 그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삿 21:25) 

상대주의적 윤리의식은 사회의 공동체성을 해치고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린

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시대정신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명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악습과 폐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돈을 비롯

한 모든 물질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

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 된다. 최첨단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유전자공학 등을 인간의 삶에 적절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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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에 대한
현대적
필요성

있는 길은 인간의 정신에 달려있다. 이 정신이 부패하면 모든 것이 부패되

고 만다.

왜 하필 ‘효’인가?

새 시대에 필요한 사상과 신학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효’를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무교, 불교, 유교,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각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국인의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조상숭배사상’ 즉 부

모공경의 효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가족제도였다. 물론 인류사의 발달 과정이 고대사회에

서는 예외 없이 대가족 집단생활이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지

만, 만주 대륙과 한반도에 정착하여 살아온 농경민족인 우리의 조상은 친족·가

족에 대한 정(情)이 각별했음을 옛기록에 의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웃 민족인 중국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대개 “모두 한곳에 토착해 살고 있다”

(率皆土着)고 우리 민족을 평하고 있다. 우리 조상이 오랜 옛날부터 한곳에 머물

러 농사를 짓고 살면서 자자손손 가정을 전해주고 땅(田地)을 전해주며 사는 모

습을 기록한 것이다. 

또 그들의 사서(史書)에는 십중팔구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한다(喜

飮酒歌舞)고 우리의 생활상·민족성을 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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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혈족, 가까운 이웃들과 모여서 서로 즐겁게 놀이하기를 좋아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그런 중에서도 예의를 깍듯이 지켜 군자가 살고 있는 곳이라 했고 중

국에서 예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가서 배워올 곳(所謂中國失禮 求之者也)이라고 

했다.1)

이 시대에 효를 말함에 있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아마

도 반대측의 입장의 요점은 형식화되고 관례화된 유교적 효의 폐단에 기인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이 폐단을 지적하고 비판하여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오늘날 효를 말하는 데 있어서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20세기 최고의 석학이요, 역사학자인 토인비(A. Toynbee)는 그의 말

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한국에서 장차 인류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

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2)

교회는 이 사회를 주도하던 자리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다. 과거에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인 역할을 감당했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차츰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

고 있다. 한국 교회는 근대문화 수용기에 있어서 한국사회를 주도했었다. 

일제시대의 항일운동인 3·1운동의 주역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 이것

을 증명한다.3) 하지만 오늘날 점차 선진화를 위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한국 

1) 최근덕, 「효의 오늘과 내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협력실 편, 『孝思想과 未來社會』 (경기도: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5), 79-80.

2) 손인수, 『한국인의 효도문화』 (서울: 도서출판 문음사, 1997), 488.

3) 3·1운동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수는 전체 인구 1,600만의 1.3%에 불과한 20만 명이었다. 그러나 33

인 지도자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만세운동 주동세력의 25-38%, 투옥자의 17-22%가 그리

스도인이었다. 자세한 통계는 국사편찬위원회 편, 『日帝下 韓國三十年史』 (서울: 탐구당, 1969),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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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그 주도적인 위치에서 물러나고 있다. 또한 서구의 교회도 점점 

그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타종

교의 집회장소로까지 쓰이게 되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

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과의 가교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

니라, 인류에게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성경에서 찾아 실생활에서 회복시켜

야 한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있는 보편적인 가치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효’(孝), 즉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부모공경’이다. 부모공경의 계명은 대인계명(對人誡命)의 첫 계명으로 대

인계명과 대신계명(對神誡命)의 연결고리이다. 십계명 속에 분명히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사랑’, ‘이

웃사랑’의 계명이 전수되지 못하고,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 따로 분리되

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교회는 제5계

명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를 공경할 때, 신앙이 전수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성도가 많아질 때, 교회는 사회의 정신문화를 주도하

게 된다. 

기독교인은 오늘날 믿음의 실천이 더욱 요구된다.

다시금 세상을 인도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올바른 윤

908과 김양선, 「三·一운동과 基督敎」, 고재욱 편, 『三·一運動50周年紀念論集』 (서울: 동아일보사, 

1969), 235-270, 특히 26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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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덕목으로 가르쳐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육성케 하는 것이 절실히 필

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시대에는 복음은 있으나 율법이 없다.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4)

그렇다면 실천하는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성경적인 윤리덕목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부모공경’, 곧 ‘효’를 교육해야 한다. 효는 윤리와 도덕

의 시작이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인간관계

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전수해준 존재요, 자녀를 사회의 구성원으

로 성장시켜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러므로 효는 무조건적인 복종의 차

원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발로로써 실천돼야 한다. 오

늘날 현대인,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아는가? 은혜를 아는 것이 효이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향해, 부모를 향

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발로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의

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이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낸

다.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숙한 삶을 산다. 가정에서의 

부모공경이 사회에서의 이웃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로써 부모를 공

4) �1995년 6월 29일 일어난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건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이 사고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

리고 그 부실공사로 지어진 백화점의 주인 역시 모 교회의 장로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극적인 일들

이 몇 가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최후의 생존자들이 모두 비기독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

떻게 생각할 것인가? 매몰 11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최명석 군(당시 20세)과 13일 만에 구출된 유지

환 양(당시 18세)과 17일 만에 구출된 박승현 양(당시 19세)은 모두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

통점은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한국 가족의 규

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효사상’이 들어있었으며,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

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인륜지도(人倫之道)인 효를 잘 실천하면 복을 

누리고,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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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천부의 명령과 신적 권위

유교의 윤리는 기껏해야 부모나 조상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수 있으나, 

성경의 윤리는 하나님의 절대명령에 기초하므로 신적 권위와 당위성을 갖

는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

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윤리가 규범 과학인 이상 그 규범은 변하지 않는 관계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효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원리가 아니고 불변하는 구체적인 인간관

계인 것이다. 오직 이러한 구체적인 효만이 우리의 윤리 행위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5)

서구신학과 윤리의 극복

서구의 신학은 가족과 사회윤리의 기초가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그

러나 동양의 전통에 따르면 부자(父子)관계가 이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서양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의 폐단이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5) 성규탁, 『새 시대의 효-부모 자녀 관계의 재조명』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사,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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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신학을 그대로 답습할 때 우리는 동양의 좋은 가치관과 문화유산을 상

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의 효사상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동양적, 유교적 폐단으로서의 ‘가족주의’도 극복해나가야 한다. 오늘날 유

럽과 북아메리카의 나라들은 동아시아 나라들이 보존하고 있는 효의 문화

적 유산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동

아시아 나라 사람들이 노인들을 존중하고, 의무적으로 보호 부양하며, 노인

을 사회에 통합하는 가치와 규범을 숭앙하며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6)

유교적 폐단과 시대적 한계성

한국의 조선시대에 당쟁으로 얼룩진 정치사의 근간이 되는 유교사상의 

경직화와 형식화로 말미암아 그 실천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효 역시 선행

의 의식화(儀式化) 내지는 화석화(化石化)의 성향을 나타냈다. 이런 잘못된 

관습을 배격하고 효의 순수한 정신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효 개념을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해야 하며, 그것을 가부장적 윤리, 종적 

윤리, 충효일치(忠孝一致)로 보던 과거의 비판적 시각과 논점들을 수용하고 

이를 현시대에 맞게 극복해야 한다.

6)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서울: 삼일서적, 199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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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효란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유대인

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라면,1) 오늘의 교회 안에는 

성경적인 말씀의 실천이 결여된 것이 큰 약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분명히 효를 명령하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무

관심해왔다. 성경적 효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전하고, 실천하

는 운동이다.

1) �성경적 효는 성경을 전거(典據)로 한 효신학과, 효윤리와 효실천방안

을 논하는 것이다.

2) �성경적 효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타종교의 효사상을 비교하고 연구

한다.

3) �성경적 효는 다음과 같은 7대 사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1) 유대인들은 ‘예수’를 단지 위대한 스승 혹은 ‘랍비’라고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요, 인류의 ‘구세주’라고는 믿지 않는다.

02
CHAPTER

성경적
효

THE SECOND REFORMATION,
BIBLICAL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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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② 부모·어른·스승공경  ③ 어린이·청

소년·제자사랑  ④ 가족사랑  ⑤ 나라사랑  ⑥ 자연사랑·환경보호  ⑦ 

이웃사랑·인류봉사

4) �성경적 효는 근대적 기독교사상을 성경적으로 비판하면서 현대에 적

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5) �성경적 효는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화합과 평화와 질서를 목

표로 삼는다.

전통적 가치관으로서의 ‘효’

효는 유교적이라든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든지 하는 편견을 제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성경적인, 그래서 최소한 

성경시대(즉, 모세시대로 소급, 주전 1,400년경)로부터 유래하는 인간정신

의 바탕을 이루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 문자도, 학교도, 정치도 없었던 씨족사회에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조상숭배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효란 본래 부모에 대한 정성

어린 마음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인데 부모는 단지 두 분만이 아니라 부모의 

부모, 즉 혈육의 시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상숭배사상

이 시작된다. 이러한 효는 또한 시조숭배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서 하늘숭

배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효사상은 한국 민족사의 각 시대를 연결해주는 주체적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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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왔다. 화랑2)의 근본정신이 되는 충효의 정신에서 애국정신의 맥락

을 읽을 수 있고, 한말 의병에 이르기까지 충효의 정신은 국난을 이겨왔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에 있어서 효 개념이 명료하게 나타난 것은 화랑도의 

세속오계라 하겠다. 신라시대의 승려인 원광의 세속오계(世俗五誡)에서 제

일 중요한 것은 사친이효(事親以孝)이다. 이것만 올바로 터득한 사람은 임

금 혹은 나라를 섬길 때에는 충으로써 하게 될 것이요(事君以忠), 친구를 사

귈 때에는 신의로써 하게 될 것이요(交友以信),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요(臨戰無退), 생명을 죽일 때에도 가려서 해야 될 것이다(殺生有

擇). 또한 “화랑정신이 유·불·선 삼교가 합일된 것이라 하지만 도리어 효

가 초월해 있어서 유·불·선 삼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화랑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삼국사기』에는 강수(신라의 유학자)가 『효경』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으

며, 신라 신문왕 2년(682년)에 설립된 국학에서는 『효경』과 『논어』가 필수과

목이었다. 고려시대에도 국자감을 설립하고(성종, 922년), 『효경』과 『논어』

를 읽도록 했다. 이어서 조선조에 와서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을 편

찬하여 충효사상을 고양하는 등 효가 정치적, 사회적 질서의 기본적 규범으

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효사상이 정치적, 사회적 규범으로

서 체계화되기는 퇴계(退溪) 이황에 의한 조선조 주자학(朱子學)의 체계적

인 형성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퇴계 이황은 효를 “모

2) 화랑은 고대 한국의 신라시대 때, 청소년의 민간수양단체로서 고대 한국의 삼국 통일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3) 윤성범, 『효와 종교』 (서울: 도서출판 감신, 1998),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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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행동의 근원”(百行之源)이라고 했고, 율곡 이이는 “모든 행동의 우두머

리”(百行之首)라고 했다.

한국의 조상들은 일찍이 효를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 서당과 학교에서 

『소학』과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쳤으며, 과거 시험과목으로도 채택하

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효자를 선발하여 표창하였으며, 효자는 관리

로 특별 채용하는 한편 명예 관직을 수여하기도 했다. 특히 현세와 후세에 

널리 모범으로 삼고자 효자비와 정려(旌閭) 등을 세우고 효행록에 기록하는 

등 효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였다. 불효자는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렸

는데, 그 예로 『고려사 형법지』(高麗史 刑法志)를 보면, 부모의 범죄에 대하

여 자식이 고발하였을 경우나 부모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극형으로 다

스리게 했다. 구약성경에서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

일지니라”(출 21:17)고 했고, 노인을 공경하라고 했으며(레 19:32), 방탕하고 불

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면 돌로 쳐죽이라고 했다(신 21:18-21).

특히, 한국의 향약은 향리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로서 서로 돕고 

이끌어가면서 원만하고 화목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윤리정신을 기반으

로 했다. 이것은 중국의 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하여 만들었는데 

중종조(中宗朝)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행케 되었다. 정조(正祖) 21년(1797)

에 있었던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주례향약윤음』(御製養老務

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酒禮鄕約綸音)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미

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까닭은 그 공경하는 마음을 넓혀서 근본을 좇기 때문이다. …… 전(傳)에 이

르기를 사람마다 그 부모를 부모로 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면 천하

가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 향약도 화민성속(化民成俗)에 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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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니 주자가 일찍이 매월 초하루가 되면 향약을 읽고 말하기를 삼대

(夏殷周)의 제도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제 백성

을 옛날 풍속으로 변화시켜서 인의(仁義)로 본실(本實)을 보여준다면 향약

으로 가르치는 효과도 향음주와 다름없을 것이니 이 규약도 또한 강론해서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4)

조선시대의 향약 가운데서 율곡 이이(李珥)의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

에 나타난 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창계약속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禮俗相交), 환란상휼(患難相恤) 등 4개의 강

령을 내세우고 덕업의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한 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효는 

진실한 마음으로 어버이를 사랑하여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어버이를 봉양

하고, 그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고 감히 어기거나 거역하지 않으며, 부모에

게 질병이 있으면 걱정을 게을리하지 않고 반드시 약을 구하여 마음을 다

해 치료하며, 상(喪)을 당해서는 슬픔을 다하고 예(禮)로써 상제(喪制)를 지

키며, 정성으로 제사하는 따위를 말한다. 서민(庶民)과 천민(賤民)은 부모의 

기일에 지방(紙榜)을 써서 제사한다. 사명일(설, 단오, 추석, 동지)에는 묘에

서 제사하되 묘가 없으면 역시 지방을 써서 제사한다”고 하였다.5) 이 밖에

도 향약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향규(鄕規), 동규(洞規), 동약(洞約), 동

계(洞契) 등에도 효에 관한 내용이 많이 규정되어 있었다.

한국의 역대 제왕들이 남긴 저서와 윤음(綸音) 가운데는 윤리에 관계된 

것이 많다. 특히 조선조 영조의 저작 가운데는 윤리를 중시하여 오륜을 강

조하는 내용이 많다. 영조 14년(1765)에 간행된 『어제백행원』(御製百行源)

4) 지교헌 편저, 『한국의 효사상』 (서울: 민속원, 1997), 23-24.

5) 지교헌 편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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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첫머리에서 “효는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이니 오륜 가운데서 효가 가장 

먼저이다”라고 전제하고 자식으로서 능히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능히 부

모의 마음을 본받으면 모두 효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식이 스

승에게 나아가 공부하게 되면 성현이 되기를 바라며, 혼인하게 되면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며, 형제에게는 화락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며, 부부간에는 

금실이 좋기를 바라며,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 신의가 

있기를 바라며, 벼슬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기를 바라며, 

수령이 되어서는 청근(淸謹)과 애민(愛民)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은 모름지기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아야 하는데 그

런 것은 많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국 고유의 가치관으로 시작되어 근대에까지 이른 효사상이 어

떻게 현대에 와서 외면당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

게 대두된다. 그것은 근대 이후로 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들의 영향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의 역사적 폐단성, 즉 종속적인 계급윤리, 폐쇄적인 보수성, 과거지

향적 복고주의(復古主義), 숭문정신(崇文精神), 가족주의(家族主義) 등이 효

사상에 그대로 결부되어서 그것이 마치 효교육의 잘못된 결과인 것처럼 여

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19세기 말엽 개화기에 서구문화가 유입

되면서부터 과거의 비합리적 문화유산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려는 성향을 가

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개화운동의 조류에 휩쓸려 한국 고

유의 문화유산인 ‘효’의 정신까지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오늘날 현세태의 부도덕성, 몰가치성, 성적방종, 청소년 범죄 등의 각종 일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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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목도하면서 한국 고유의 효정신의 회복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 효

우리는 왜 하필  ‘기독교의 효’가 아니라 ‘성경적 효’를 강조할 수밖에 없

는가? 그것은 유교나 불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너무나도 팽배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조 한말의 국운이 날로 쇠약해져 가고 외세의 침략이 강성해져서 

상하가 모두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종래의 유교는 명목과 형식에만 치

우쳐있었고, 불교는 숭유억불책으로 해서 계속하여 쇠퇴한 관계로 백성들

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너무도 무력하였다. 여기에서 기독교

는 유교의 실천강령이었던 충효를 다시 들먹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리고 그 이전에 이미 천주교 선교사들이 유교식 조상숭배를 지나치게 비판

하면서 우상숭배시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인륜도덕을 

무시하는 불효막심한 종교로 간주할 우려가 있을까 하여 경계하였던 것이

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윤리를 완전히 덮어

두고 하나님 섬김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종성은 기독교가 한국에 전달

되었을 때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에 직면한 두 가지 이유에 대

해 이렇게 말한다.6)

첫째는, 선교사들이 성경의 효도관을 잘 소개하지 않고 서구사회에서 발전된 개

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부자관계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서구인들은 “네 부모를 

6) 이종성, 『주기도문· 계명·사도신경』 현대신서 10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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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하라”고 한 성경적 효도관보다 선조에 대한 비판,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

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원죄관을 강하게 느끼고, 만약 아담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들 모든 인류는 죄의 멍에를 메지 않아도 좋았을 것을, 이

렇게 생각하는 나머지 부모에 대한 존경심보다 비판적 태도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러한 선조관을 한국에 소개했기 때문에 강한 반

발을 사게 된 것 같다. 둘째로, 한국의 효도관은 너무나도 봉건적 효도관이었다. 

개인의 중요성은 전적으로 무시되고 부모의 권위만 강조된 그러한 효도관이었

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성경에 의하면 자식에 대한 부모

의 권한은,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양육할 

권한과 책임은 있으되, 그들의 생존권과 개인의 인권까지 침범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성경적 부자관계관과 유교적 효도관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한 선각자는 효윤리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

했다.

기독교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를 섬겨 효도하는 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는 곳마다 건전한 가족제도가 확립되

었고 자녀로 하여금 효도를 행하게 하여 효도의 사상을 크게 발달시켰다. 그러

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올바른 효를 행할 수가 없으며, 성도들은 

모름지기 효행으로써 주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다.
7)

7) 박용묵,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영파신서 1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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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기독교의 경전(정경)인 성경에는 효에 관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담겨있다. 그것은 이미 최고의 선지자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모세오경 중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

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2-3)

초대 교부였던 제롬(Jerome)은 “제5계명이 둘째 돌판의 다른 계명들의  

초석이고, 원인이며, 증표와도 같고, 또 여기에만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역설했으며, 20세기 최고의 신학

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 바르트(K. Barth)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강조했다.8) 이는 효행이 부모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신적 권

위에서 유래함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효’, 즉 부모공경은 곧바로 

하나님공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효의 실천은 비단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도리이기도 했다. 예수님은 참된 하늘 아

버지께 복종하는 아들이요, 동시에 지상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자라날 때에 부모를 모시고 순종하여 효를 실천하셨고(눅 2:51), 

8)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Ⅲ 4,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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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의 혼인 잔칫집에서 모친에 대한 효를 실천하셨으며(요 2:1-12),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효행을 실천하셨다(눅 

22:42).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까지 어머니에 대하여 효를 실천하셨다(요 19:26-

27).

신학자 윤성범은 부자(父子)관계를 로고스(말씀)라는 말로써 풀이한다. 

로고스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구체적, 인격적 관계의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라고 본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vere Deus 

vere homo)의 관계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버

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시에 아들의 관

계가 ‘로고스’라는 말이다.9) 이 신적 부자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방향설정을 암시받을 수 있을 것

이다. 즉 성부-성자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 효’에 관해서 말할 수 있

다. 이것은 유교와 불교와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그보다 더 신성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명령(십계명 중 제5계명)으로서 이해되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9) 윤성범, 『효-서양윤리, 기독교윤리, 유교윤리의 비교연구』 (서울: 서울문화사, 1974),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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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신학과 효운동의 전개와 과제

‘효’(孝)는 인류 고유의 전통윤리이며, 인간본연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절대명령이며,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이다. 우리는 이로써 효를 실

천하여 모든 나라의 국민정신을 고양시키고, 사회질서를 꾀하며, 문화창달

에 기여함과 동시에, 하나님 섬김과 인류사랑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효의 신학적인 근거는 성부(聖父)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인간에

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성한 도리이며, 창

조적 윤리의 근간이므로 유교·불교를 망라한 제 종교의 윤리의 바탕을 이

루는 것이다. 그 천부적 대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실천을 위한 

촉구와 결과에 따른 복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 이 본연의 삶

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요,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번

영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효사상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라고 독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 효’를 통해서 그 신학적 근거와 사회윤리적 절대요청의 기반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 효의 지속

적인 연구와 실천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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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것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

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단지 “고르반”(‘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으로 종종 오용된 유대

인의 관습; 막 7:11-13 참조)이라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소홀히 함과 동시

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 효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모공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웃에게

도, 국가에도, 심지어는 자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과 같

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일곱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되어나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효의 올바른 이해는 종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비로소 효의 참모습을 

03
CHAPTER

성경적 효사상의
7대 사명

THE SECOND REFORMATION,
BIBLICAL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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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된다. 『효경』1) 에서는 “사람의 행위 가운데는 효보다 큰 것이 없고, 효

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그를 

하느님 옆에 모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嚴父莫大於配天)고 했다.2) 이러

한 『효경』의 배천(配天)사상을 통해 우리는 공자3)가 효의 근거를 하늘에 두

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효를 토대로 기독교신학을 전개한 신학자 윤

성범은 배천사상 배후에는 하나님 섬김의 신앙으로서 효가 있다고 이해한

다.4) 성경적 효를 이해할 때 그 시작을 하나님 섬김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부모는 한 분의 신(神), 하나

님으로부터 유래한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

은 하나님이시니라(눅 3:38)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

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6) 

1) 『효경』(孝經) : 유교 경전의 하나. 공자(孔子)와 그의 제자 증자(曾子)가 효도에 관해 문답형식으로 말

한 것을 엮은 책이다. 

2) 『孝經』, 「聖治章」, “人之行莫大於父 孝莫大於嚴父, 嚴父莫大於配天.” 이은선, 이정배, 『현대이후주의

와 기독교』 (서울: 다산글방, 1993), 356에서 재인용.　

3) 공자(孔子) :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4) 윤성범, 『효와 종교』, 27. 윤성범에 의하면 칼 바르트가 부자관계에서 선조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라

고 한 것은 『효경』의 배천(配天)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배천의 의미를 단순히 부모의 제사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를 하늘과 같이 생각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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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어버이의 참된 본질이요, 모상(模像)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

계를 넘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의 절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구원의 완성이다(갈 4:6-7).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이시라(시 68:5)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시 89:26)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갈 3:26), 성령을 모시면(롬 8:15)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섬겨야 할 대상이 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

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출 

23:25-26) 

가장 원초적인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다.

무엇보다도 효는 관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효는 관계개

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아담의 관계는 최초

의 인격적인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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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

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

냐(창 3:9)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오륜(五倫)5)의 관계를 염두에 둘  

요가 있다.6) 즉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어야 되고(君臣有義), 아버지와 아들

은 친해야 되고(父子有親),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夫婦有別),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長幼有序), 친구끼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朋友有信). 그런데 다섯 가지 인간관계 가운

데서 오직 부자관계만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관계이다.7) 이 세상의 모든 인

간관계는 변할지라도 부자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

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부모·어른·스승공경

성경은 그 어느 것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서 “공경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카베드’( )는 명령어로 사용될 때, 그 공경의 대

상은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뿐이다. 이는 부모공경이 하나님공경과 같은 수

5) �오륜(五倫) :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유교의 기본윤리로서 중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기본적인 사회윤리로 존중되어 왔다.

6) 윤성범, 『효와 종교』, 318.

7) 윤성범, 『효와 종교』,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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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8)

�부모공경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잇는 연결고리이다.

십계명 중 부모공경의 계명은 신에 대한 윤리와 인간에 대한 윤리를 판

가름하는 잣대의 구실을 한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잇는 연결고리와 같

은 역할도 한다. 『효경』에서도 “자연의 생명 중에 사람이 귀하니, 사람의 행

위 가운데 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했다.9)

부모공경의 계명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①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모성(Fatherhood and Motherhood)

을 발견하고,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② 너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라.

③ 네 조상과 스승의 유업을 기리고 그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④ �네 주위의 어른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바르게 예우하라(愛親敬

長).10)

8)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서 명령어로 사

용되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고, 잠언 3장 9절

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 3:9) 

9) 『孝經』, 「聖治章」, “天地之性, 人爲貴, 人之行, 莫大於孝.”

10) 금석문(金石文) 자료에 의하면 ‘孝’字의 본래 뜻은 연장자를 존경한다는 뜻으로 존경의 범위가 직계

친족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경』, 『서경』, 『논어』, 『맹자』 등에 이르러 효의 행위대상 범위

가 직계친족으로 좁혀졌고, 그 후 儒家는 부모 자식 관계를 오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함으

로써 공자와 맹자의 뜻을 확대하여 효를 모든 덕목의 기초로 삼았다. 이것이 『효경』 및 『曾子大孝篇』 

등의 글이 쓰인 까닭이다. 孔德成, 「효란 무엇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협력실 편, 『孝思想과 未

來社會』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17-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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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

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1-4) 

『효경』의 「광지덕장」(廣至德章)에는 효를 가르치면 “자기 부모뿐 아니라 

세상의 남의 부모까지도 모두 자기 부모 같이 공경할 것이고, 형제간에 우

애함을 가르치면 남의 형과 남의 동생까지도 두루 우애하게 될 것이며, 지

도자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면 다른 나라의 임금 된 자까지 공경하게 된다”

고 했다.11) 효의 잘못된 이해는 가족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이다. 가족이기

주의로 변질된 효는 자기 부모에게만 효하면 효의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참된 효는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른들을 자신의 부모와 같이 공경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성경적 

효의 정신이기도 하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32) 

부모공경은 모든 대인계명의 전제요, 기초가 된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

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된다.

11) �『孝經』, 「廣至德章」, “敎以孝, 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也. 敎以悌, 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也. 敎以臣, 

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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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제자사랑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구

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어린

이와 청소년이 사회의 전반에 걸쳐 도외시되거나 어른들로 인해 소외되며, 

사회적 약자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의 우선순위에 밀려 

항상 뒷전이기 일쑤이다. 최근 청소년의 사회문제는 한 개체로서 인정받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른의 흉내를 내어 한 개체로서 인정받고자 하

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 개

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조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도 배치된다. 

선조들의 가르침 - “어른도 한 그릇, 아이도 한 그릇”

어린이는 ‘어리신 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리

신 분, 어리신 이’라는 말을 줄여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12) 어린아이도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자라는 의미이다. 이는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인 동시에 전통적인 관점의 재해석이다. 우리 속담에 “어린아이 말도 귀담

아 들어라”, “어른도 한 그릇, 아이도 한 그릇”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른

과 아이의 구별이 없이,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해결할 때 쓰는 말로서 어린아

이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어린아이도 어른과 

같이 존중받아야 할 한 인격체임을 알았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복락원』에서 “아침이 그날을 알려주듯 어린 시

12) 1921년 일본 유학생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리신 분, 어리신 이’란 이름을 줄여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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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성인(成人)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무시당한 아이는 자라서 무시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비난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비난하는 어른으로 성장하

기 마련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 개체로서, 한 인격으로 인정할 때 미래

사회의 서광은 밝다. 그것이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다.

성경적 가르침 -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다.13) 성경은 왜 부모에게 자

녀를 잘 양육하라가 아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먼저 명령하는가? 그것은 노

엽게 하지 않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는 부모에 비해 상

대적으로 약하다. 그러한 자녀를 부모가 강압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반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는 

부모의 뜻이 버거워도 다른 의견을 내거나 부모에게 분노하지 못한다. 이렇

게 아이의 마음속에 생긴 분은 해소되지 못하고 쌓이게 된다. 아이가 자라 

힘을 가졌을 때, 내면화되었던 분노는 밖으로 표출되며 타인에게 폭발하

게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문제아’이다. 문제의 자녀 뒤에는 문제의 부

모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성경적 어린이·청소년·제자사랑은 수직적 양육의 사랑을 넘어, 수평적 

존중의 사랑을 요구한다. 앞에서 구약성경의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카베드’

( )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구약성경의 카베드는 신약성경의 ‘티마오’( )

와 같은 의미이다. 하지만 ‘카베드’가 구약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13)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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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면, ‘티마오’( )는 매우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되고 있다.14) 이는 

신약성경에서의 “공경하라”( )가 구약성경과 같이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행하는 수직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뭇사람을 공경하며”에서 “뭇

사람”은 헬라어로 ‘파스’( )이며, ‘모든’, ‘많은’, ‘온갖’, ‘마다’, ‘전체’, ‘다’, ‘모두 

다’라는 의미를 갖는다.15)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뭇 사람을 공경하

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공경( )하라는 명령이

다. 여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 ‘ ’를 사용할 때는 공경이라는 말보다 ‘존중’ 혹은 

‘사랑’이라는 말이 적합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존중( )하셨다.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한 존중 

혹은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어린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누가복음 9장 48

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예수

님은 삼단논법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내포하여 설명하신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존중하는 사람, 바

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천명한다. 어린아이를 어리다고 무시하

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듯 영접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보호

14)  �‘�공경하다’(마 15:4), ‘존경하다’(마 15:8), ‘가격이 매겨지다’(마 27:9), ‘귀히 여기다’(요 12:26), ‘대접하다’

(행 28:10), ‘경대(敬待)하다’(딤전 5:3),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공경’(딤전 6:1), ‘국가 권력자에 대한 태

도’(롬 13:7), ‘모든 사람을 공경’(벧전 2:1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한 예로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기록한다. 즉, 모

든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나타낼 때도 ‘ ’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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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꿈을 키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창적인 삶의 주체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리석은 아이’16)로 생각하고 양육해

왔다. 그러다보니 부모는 아이의 독창적인 생각은 무시한 채 부모의 뜻대로 

아이를 양육했다. 그 결과, 가정의 붕괴, 교실의 붕괴, 사회의 붕괴로 나타

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모의 꿈을 실현시키는 대용물로 생각하거나, 그들

의 의지와 생각과 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부모로 인하여 조정되는 ‘나 

없는 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UN 총회에서 채택된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쉬운 말 역) 제14조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독창적으로 이끌고 갈 권리가 있

다. 부모는 그들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아무도, 

어떤 식으로도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되며, 무관심 속에 내버려져도 안 된다. 

이는 부모일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16) 어리다=어리석다. 어린(愚)이. 국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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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성경에서는 가족을 표현할 때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구약에서는 “가

족”이라는 뜻으로 ‘미쉬파카’( ), ‘엘레프’( )를 사용하였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바이트’( )를 쓰기도 하였다. 신약에서는 ‘오이코스’( )

를 사용하기도 했다.17) 이러한 단어들이 넓은 의미의 가족으로 쓰일 때는 혈

통이나 결혼에 의해 연결되는 사람의 그룹을 말하는데, 구약성경에 등장하

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예로 볼 수 있다(창 17:23-27). 그러나 좁은 의미로 쓰인 

경우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을 가정을 구성하

는 가족의 일원으로 보았는데, 노아 가정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창 

7:1). 인류학에서도 가족은 “성관계를 허용받은 최소한의 남녀와 그들에게서 

출생하였거나 양자로 입양된 자녀로서 이루어진다”고 본다.18)

성경적 효를 말할 때, 이러한 가족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적 효는 관계를 맺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부

와 땅의 아들 아담과의 부자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관계보다도 우선한

다. 또한 오륜(五倫)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변함이 없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을 정의할 때, 부부에 국한하

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는 것은 성경적 효의 입장에서 매우 타당

하다고 본다.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행해진 기독교 ‘가정신학’은 언약신학을 기초로 그 

17) 추부길, 『가정사역닷컴』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2), 67.

18) 이광규, 『가족과 친족』 (서울: 일조각, 1993), 20-21. 이러한 정의는 미국 인류학자 G. P. Murdock에 의

한 일반적인 정의인데, 특별히 가족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원의 구성이다. Murdock도 그러하

였지만 R. Firth는 가족의 불가결의 3대 요소로 부, 모, 자녀를 들고 이것을 영원의 삼각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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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을 부모와 자녀가 아닌 부부관계에서 시작했다.19) 그 결과 서구의 가족

문화에서는 효의 항목이 거의 삭제되고 말았다. 앞으로 성경적 효의 입장에

서 가정신학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성경적 효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족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이

유에 대해 여러 곳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가족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가

족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창 2:22-24). 가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

의 공동체인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며, 인간

에게는 “기쁨”의 공동체이다.

성경은 가족 안에서 서로 돌보아주라고 명령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

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8)

우리는 가족을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돌보아야 한다. 성경적 효는 

단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부가 서로

19) Jack O. Balswick, Judith Balswick, The Family,  황성철 역, 『크리스천 가정』 (서울: 두란노, 199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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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돌아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전방

위적인 의미이다. 

가족이 행복하면 사회가 산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또한 사회를 구

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족임을 의미한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

해진다면 사회 또한 건강해진다. 『효경』에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 없다”고 했다.20) 또한 “제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함

을 패덕(悖德)이라 하며, 제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고 남을 공경함을 패례(悖

禮)”라고 했다.21) 성경적 효는 가족을 행복하게 하며 사회를 살리는 방안이 

된다. 성경적 효를 실천하는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 또한 성경

적 효를 실천하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엡 6:1-4). 

나라사랑

한국의 옛말에 따르면 “효문(孝門)에서 충신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대

학』22) 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애국’를 잊어버린 것은 효가 살아있

지 못하기 때문이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20) 『孝經』, 「天子章」, “愛親者 不敢惡於人.”

21) 『孝經』, 「孝優劣章」, “子曰, 不愛其親 而愛他人者 謂之悖德, 不敬其親, 而敬他人者 謂之悖禮.”

22) �『대학』(大學) : 사서(四書)의 하나. 원래는 『예기』(禮記) 제42편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이념을 

서술한 책으로, 한(漢)나라 때 성립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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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나라의 혜택과 보호 아래서 성장한다.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활동하는 삶의 배경을 이루는 곳이

다. 모든 사람은 나라의 혜택과 보호 없이 성장할 수 없다. 내가 현재의 조

국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

님께서 사람의 연수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 정하여 놓으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행 17:26) 

그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스라엘뿐

만 아니라 각 나라의 열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단 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위의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 13:1)  

국민은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온 힘을 기울여 그 나라를 유지하며 건설하고 발

전시킴으로써 삶의 향상과 복지를 꾀한다. 나라가 잘되어야 나도 잘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

성은 망한다”고 했다.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

니다. 또 그는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

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수립되면 그 집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다 죽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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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첫걸음이다.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할 수 있다.

『명심보감』23)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兩親)이 즐겁고, 집안이 화목

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고 했다.24) 또한 『효경』에서는 “아버지를 섬기

는 효성심을 그대로 임금에게 옮겨 임금을 섬기는 그것이 충성이 된다”고 

했다.25) 이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아버지 야곱

에게 효성을 다했던 요셉은 하나님이 맡기신 애굽 총리의 사명도 최선을 다

한 충신이었다(창 46:28-47:31).

자연사랑·환경보호

자연사랑·환경보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 하나

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에덴동산을 잘 지키라고 아

담에게 명령하셨다(창 2:15-17). 

인간은 자연 없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자연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정자(程子)26)는 말

하기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서도 모두 천지의 화평한 기운이 들어 

23) 『명심보감』 (明心寶鑑) :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제학을 지낸 추적(秋適)이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

언(金言)·명구(名句)를 모아 만든 청소년 수신서(修身書). 

24)  『明心寶鑑』, 「治家篇」, “子孝雙親樂 家和萬事成.”

25)  『孝經』, 「士人章」, “故以孝事君則忠.”

26) 정자(程子) : 중국 송나라 시대의 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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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一草一木, 皆天地和平之氣, 『性理大全』)고 했다.

자연은 인간과 생명을 향유하는 운명공동체로, 착취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 ‘라다’( )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을 뜻하

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의 행복을 위하여 ‘돌본다’는 것을 뜻한

다.27)  그리고 “정복하다”( )는 말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본래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형식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복’은 인간이 자연을 가꾸며 자연과 더불어 건강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뜻한다.28) 동물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은 ‘평

화의 다스림’을 뜻할 뿐이지, 모든 생명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를 뜻하

지 않는 것이다. “자연정복과 다스림은 오히려 창조의 일익을 계속 담당하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며 사명이

다. 사람은 결코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다. 사람은 자연에 대한 하나의 ‘봉

사자’로 부름 받은 것이다.”29) 서구의 학문은 철저히 주객도식에 근거하여 

있다. 주객도식은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킨다. 그러므로 양자의 참된 합일은 

불가능하며 모든 것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주객도식이 오늘날 생

27)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01.

28) 김균진, 102-103.

29) 차준희, 『창세기 다시 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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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반하여 동양사상은 주객을 분리시키지 않

는다. 동양사상에 있어서 주체는 자기를 객체 안에서 인식하며 객체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양사상에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30) 그러나 죄성(罪性)을 지닌 인간은 보편적

으로 자기를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기를 추구한다. 하나님 없는 인

간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자기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자연을 보

호하는 방법은 자연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인간과 자연의 주객도식, 그

것은 관조나 이론적 인식을 통하여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사

랑하고 자연의 운명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때 극복된다. 참인식은 사랑이

다.”31)

�하나님께 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책임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함

부로 방치할 수 없다. 효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32) 대만 국립성공대 교

수 채무송(Ts’ai, mao-Sung)은 효가 생명철학이라고 말한다. “효의 본질은 

애와 경이니 효도의 표현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생명을 사

랑해야 하는 것이며, 둘째는 생명의 건전(健全)과 연속을 유지해야 하는 것

이고, 셋째는 생명을 존경하는 것이다.” 맹자(孟子)33)도 “어버이를 친애함으

30) 김균진, 87.

31) 김균진, 92.

32) 蔡茂松, 「효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협력실 편, 『孝思想과 未來社會』 (경기

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76-177 참조.

33) 맹자(孟子) :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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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만물을 애호하게 

되는 것”(『孟子』, 「梁惠王上」)이라 했다.

구원의 개념은 ‘자연의 구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구원은 인간의 인격과 관련하여, 혹은 인간의 실존과 관련

하여 이해되었다. 이러한 인격주의적, 실존론적 신학과 최근의 역사신학에 

있어서 자연의 구원은 간과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연의 관계는 관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인간학적 

협소성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의 구원’을 말해야 한다. 루터교회 

신학자 요셉 지틀러(Joseph Sittler)가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루터교회 세

계대회에서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연한 이후, 자연을 포함한 우주

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미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관심은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면서 더욱 고조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구원은 개

인의 인격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에서는 물론 자연적, 우주적 차원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34)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이나 정

신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자연도 구원의 대상이

다. 인간의 영혼은 물론 온 자연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

다” 35)
(사 11:6-9; 시 103:19, 22; 113:4-5; 롬 8:22-23; 고전 15:20-28; 엡 1:22-23; 골 1:15-20; 

계 21:1-8).

34) 김균진, 141-142.

35) 김균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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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인류봉사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사랑의 계명’은 우리 삶의 대전제요,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명의 근본정신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밖

으로 표출되는 것이 봉사이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거룩한 

봉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 사랑과 봉사를 받은 자는 예외 없이 

동일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9-10)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뒤에 뉘우치지 말

라(施恩 勿求報, 與人 勿追悔  - 『明心寶鑑』).

��하늘의 도는 특별히 친애함이 없으니, 항상 선한 사람을 편든다(天道無親 常與

善人 - 老子).36)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다.

사람을 한자로는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을 써서 ‘인간’(人間)이라고 

표현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

처럼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사람 사이에서만 진정한 사

람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지구

촌의 모든 인간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36) 노자(老子) : 중국 고대 도가(道家)사상의 시조가 되는 인물 또는 그가 저술한 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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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형제요, 자매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궤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말 2:10)

성경은 구체적인 봉사의 대상으로 이웃을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눅 10:25-37)는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이웃이 아닌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이웃을 말한다. 

즉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만나

는 이웃을 말한다. 이웃이 내 앞에 선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

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부르심을 피하느냐 혹은 순종하느냐는 내 양심에 

속한 문제이다.37)

�인류의 평화는 사랑과 돌봄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유한한 식물자원을 지닌 유한한 공간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미움과 파괴와 착취 대신에 사랑과 돌봄과 협력의 자세를 가져

야 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8)

37) 김광식, 『組織神學 Ⅳ』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5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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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하느니라(己所不欲, 勿施於

人 - 『論語』).

무릇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을 서도록 해주고, 자

기가 이루고자 하면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을 이루도록 해준다(夫仁者, 己欲立而

立人, 己欲達而達人 - 『論語』).

진정한 인류애는 효에서 비롯된다.

한 부모(인류의 조상), 한 하나님에 대한 효는 인류에 대한 애착과 사랑

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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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신학(孝神學)을 말하려면, 먼저 성경 속에 효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가

를 살펴보아야 한다. 윤성범은 “예수는 모름지기 효자다”라고까지 극명하게 

말하면서 그의 토착화신학을 효신학으로까지 몰고 갔다. 유동식은 유교와

의 대화를 통해서 ‘孝’를 기독교의 ‘신앙’으로, ‘仁’을 ‘사랑’으로, ‘誠’을 ‘성령’ 

혹은 ‘말씀’으로 비교하여 해석한다.1) 일찍이 한국적 종교신학의 선구자였던 

탁사 최병헌(1858-1927)은 동아시아의 종교사상에 정통한 자로서 다음과 

1 )  유동식, “효도의 신학적 이해”(1998년 12월 4일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제1회 효학 학술대회 중 발표 논

문) 참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효와 신앙’에 대해서 - “기독교의 신앙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느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복종하고 사는 효도를 뜻한다. 이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

느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다.”

▷‘�인과 사랑’에 대해서 - “인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성을 미루어 이웃에게도 베풀라는 윤리적인 차원

의 사랑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

야 한다는 종교적 차원의 명령이다.”

▷‘�성과 말씀’에 대해서 - “효와 인을 실현케 하는 원동력이 ‘성’이라면, 신앙과 사랑을 가능케 하는 원

동력은 ‘성령’이다. 따라서 유교의 ‘성’은 기독교의 성령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용』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제시된 하늘의 도로서의 ‘성’은 그대로 성서에서 말하는 ‘로고스’ 곧 ‘말씀’에 해

당된다”고 말한다.

04
CHAPTER

효신학의 
성경적 근거

THE SECOND REFORMATION,
BIBLICAL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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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했다. “유불선 삼도에서 공부하던 자라도 만일 성신이 인도하여 예

수교인과 상종하면 마음이 교통하여 믿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이라.”(『聖山明

鏡』) 이러한 모든 연구 과정들은 기독교의 토착화를 위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효’의 내용과 

사상이 성경에 원래 담겨있는 것이냐 하는 물음이다. 이것을 밝힐 때 효신

학의 성경적 근거가 드러나리라고 생각된다.

성경에 기록된 효 관련 내용들2)

지금까지 일차적으로 조사된 효 관련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효행에 관한 교훈과 그 예들이 58개가량 있다.

② 불효에 관한 교훈과 그 예들이 52개가량 있다.

③ �우리의 영적 아버지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 20개가량 있다.

④ ��부모의 사랑과 자녀교육에 관하여 부모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17개가

량 있다.

⑤ 효와 불효가 비교된 성구와 그 예들이 10개가량 있다.

그래서 도합 157개가량의 성구(내용 단위)가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성구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연구 과정 속에서 발견되리라고 생각한다.

2) 최성규, 『효가 살아야』 (서울: 도서출판 성산서원, 1998), 189-2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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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성경적 효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효의 대상, 즉 “아버지”(혹은 어머니)

의 상징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가에 달려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대할 때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암시를 준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소위 신인동성동형론(神人同性同形論)-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

로 이해된다(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아버지 호칭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과 교리에 나타난 신론의 특징

김광식은 하나님의 아버지 호칭과 관련하여 삼위일체의 조직신학적 설

명을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았다.3)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계신 하느님 - 성부는 신내적(神內的) 생명에 있어서 “시

작 없는 시작”이다. 말씀과 성령의 최종 원천은 신적 본질도 아니고 절대적 존

립자로서의 신도 아니다. 성부의 품격이 성자의 출생을 통하여 말씀에다가 그의 

본질을 전달해주고, 기식(氣息)을 통하여 성령에다가 그의 본질을 준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현하지만, 성자는 성부로부터 그의 신적 속성을 받는다.

3) 김광식, 『組織神學 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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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

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신비이다. 말씀의 품격은 그리스도의 내적인 통일 중심이

다. 성부의 품격은 그것의 원천 중심이다. 성부의 영원한 산출은 그것의 종착점

으로서 인성(人性) 속에 존립하는 말씀의 품격, 즉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영

원한 산출과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부는 인간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된다. 성부

의 신내적(神內的) 결실성이 말씀의 성육신의 가능성을 위한 최종적 근거이다. 

성육신은 자유로운 신적 행위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의 최종적 근거는 성부의 영원

한 산출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성자이고 독생자이며 사랑하는 자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느님 아버지 - 그리스도가 성부의 계시자로서 활

동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강조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을 아는 것은 신

앙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하나가 되는 신비스런 경험으로 아는 것

이다. 독생자만이 성부를 보고 인간에게 계시하신다(요 1:14-18; 6:46). 그리스도

를 성부의 계시자로 만드는 존재적 계기들은 1) 영원한 신내적(神內的) 산출, 2) 

위체적(位體的) 연합, 3) 로고스가 인성을 취택함이다.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 성육신은 인류에 대한 성부의 사랑의 최고의 실현

이다. 하느님은 인류를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요 3:16; 

4:9; 롬 8:32; 갈 1:4; 엡 1:3-10). 성부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로서 사랑하시

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성육신의 진리는 인간 가족의 모든 

지체와 성자 사이의 연대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특히 ‘아버지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것이다. 여

기에서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하나님의 ‘아버지’상은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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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드러난다. 성부와 성자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버

지’상이 근본적으로 나타난다. 성자는 성부의 영원한 ‘산출’로 말미암아 아

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되신다.

둘째, 하나님은 인류를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인류의 ‘맏아

들’로 보내셨다(롬 8:29; 히 1:6). 이로써 모든 인간 가족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

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근거를 세우는 

기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상은 인간 효의 근거가 된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고 가르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성자의 관계를 이루시며, 출생과 성육신과 순종 가운데 하나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부모-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음과 성장과 

공경과 일치함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하

나님의 아버지상은 인간의 효에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초대 한국 교회 선교사(宣敎史)

19세기 말엽에 한국민들은 영적인 무기력함과 목표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은 20세기 초에 전통적 유교 지배 체제

가 일본과 서구의 제국주의의 총체적 공격을 받을 때 일어났다. 1903년 원

산의 부흥집회와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세계

로 향한 일종의 탈출구였다. 우주적 조화의 초인격적 원리에 불과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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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의 도리를 따르는 유교식 종교관은 실제적인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없었다.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발견은 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

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

러한 깨달음은 “아바 아버지!”라는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의 영혼과 함께 증

거하는 성령에 의한 것이었다. 대부흥운동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길선주

(1869-1935)의 개종 체험의 이야기는 복음의 원형적 체험의 좋은 사례이다. 

한번은 그의 기독교인 친구가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권했

는데, 오랫동안 선교 수행을 했던 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리오?”라고 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에 그가 “예수가 참 구주이신지 알

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 공중에서 ‘길선주야 길선

주야 길선주야’ 삼차 부르거늘 그는 더욱 두렵고 떨며 감히 머리를 들지 못

하고 엎디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방성대곡하니 그때 그의 몸은 불덩이

처럼 달아서 더욱 힘써 기도하였다.”4)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버지상을 제시함으로써 유교적 한계를 극

복한 점에 대해 박종천은 이렇게 말한다.5)

오백여 년간 유교 전통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

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성령의 증거를 가진다는 복음의 요체는 엄청난 종교

적, 문화적 충격이었다. 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체험한 

것은 역사의 고아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든 성령의 사역의 위대한 의미성을 알

4) 이덕주, 『초기한국기독교사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89. 박종천, 『하느님과 함께 기어라, 성

령 안에서 춤추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6-37에서 재인용.

5) 박종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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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름을 통해서 그들은 가족주의, 

계급주의, 그리고 연령주의(ageism)라는 낡고 억압적인 유대에 도전했는데, 가

족과 종족과 권력 구조의 여러 아버지들의 자의적인 지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에 의해 전복되었기 때문이었다. 유교 전통에 따르면 “하늘과 직접적으로 친

밀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들을 우회해서는 안 된다.” 수신으로부

터 제가, 치국 그리고 평천하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위로

부터의 돌파를 위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교적 펠라기

우스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유교적 권력 구조로부터 소외당했던 수많은 한국 

민중은 역설적으로 은혜의 종교와 만남으로써 역사의 주체가 되었다.

성경의 테마(Theme) 연구

성경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타락과 

구원, 약속과 성취, 구약과 신약(새언약), 성부(구약)와 성자 및 성령(신약), 

이스라엘과 이방과 세계, 창조와 재창조 등 중요한 주제들을 찾아볼 수 있

다. ‘효’(부모공경) 혹은 ‘효와 불효’의 주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

다거나 대표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는 말할 수 있다. 성경은 효자와 불효자의 역사 속에서 이들의 구원과 멸망

을 보여주고 있다.

불효자 아담과 효자 예수,6) 불효자 가인과 효자 아벨, 불효자 가나안과 

효자 셈 혹은 야벳, 불효자 이방인과 효자 아브라함(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

6) 윤성범, “예수는 모름지기 효자다”, 『기독교사상』 (1976. 7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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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 효자 이삭(예수의 모형), 효자 요셉(예수의 모형), 모친 요게벳을 통

해서 민족의 전통을 계승한 효자 모세, 스승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지

도한 여호수아(여기에서 효의 개념은 스승 혹은 어른공경으로까지 확대), 

사사시대의 효부 룻, 제사장 엘리의 불효자 홉니와 비느하스와 한나의 효자 

사무엘, 부친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건축한 효자 솔로몬, 모르드개의 말에 

순종한 효녀 에스더, 효자 예수(사복음서), 하나님의 자녀요, 효자인 성도들 

등 성경 속의 중요한 내용들의 다수가 효자 혹은 불효자의 이미지와 관련되

어 있다.

효는 신구약을 총괄하는 주제로, 한국 문화와 밀접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에도 ‘효’가 있고, 신약에도 ‘효’가 있다. 삼위

일체 하나님이 최상의 효의 관계(성부-성자)로 어우러져 있으며,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마치 예수께서 성부에게 순종하셨듯이, 하나님

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효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신앙인들의 

길을 따라 살면 복을 누리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면 저주와 멸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잠 1:7-19).

유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래로 한국인의 의식 속에 효의 정신(ethos)은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

터 무속적인 의례 속에서 조상숭배사상이 강렬하게 내재되어 왔다. 즉, 한

국의 문화 속에는 효사상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효신학을 말하는 사회적 정당성이 될 수 있다. 철학자 하버

마스의 대화 요건대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복음(기독교 신앙)이라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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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과 보편타당한 삶의 원리(효)라는 객관적 진리성과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사회적 정당성으로써 “효신학”의 대화를 추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효’와 ‘충효 이데올로기’의 차이점

1920년대 중국의 오우(吳虞)라는 학자는 『가족제도의 전제주의 근거론』

(家族制度爲專制主義之根據論)에서 효나 충효의 역사적 폐단이 “홍수나 맹

수에 못지 않다”(不減洪水猛獸矣 - 『新靑年』 제2권 6호, 1917년 2월)고 전반

적인 전통사상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2차 대전 때 일본 군국주의

자들은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소위 忠孝一本의 정신으로 ‘盡忠報國’이니 

‘殺身成仁’ 했다면서 전쟁 이데올로기로 악용하여 국민의 삶의 윤리를 죽음

의 윤리로 이용한 통한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7)

요즘 신학의 전통은 여성의 가부장주의 비판으로 인해 상당한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성경적 효 역시도 과거의 가부장제도의 시대로 되돌아가려

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성신학자들의 우려와 1960년대 정부에서 관료적 권

위주의를 통한 저임금 고성장 경제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충효’를 계몽하면

서 여성 노동력을 착취했던 역사에 대한 강렬한 비판에 부딪치게 된다. 이

것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 때 삼위일체의 가부장적 해석에서부터 문제시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남성 지배적인 삼위일체

는 유교적 가부장적 상황에 살고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7) 李楠永, 『충효일치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특징』, 665-67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협력실 편, 『孝思想

과 未來社會』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1995. 5. (경기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669.



82  최성규의 효신학

안에 계시된 하느님의 경륜에 대한 바른 해명을 할 수 없다.”8) 특히, 남한의 

군사독재 기간 동안에 군부독재의 가부장적, ‘신-신유교적’(현 분단체제를 

유지하는데 남북한의 지배세력이 신유교적 에토스를 이용하는 것을 가리

킴) 권력에 대한 반독재학생운동의 참가자들에게 ‘성경적 효’의 당위성을 이

해시켜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다.

종래의 효 개념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

에서, ‘하나님은 왜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아닌가?’ 하는 질문과 함께 여성

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물음이 핵심을 이룬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신학’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대신학에 있어서 성령은 ‘여성’ 혹은 ‘모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고(사 66:13), 보혜사이고, 변호사이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시며(롬 8:26), 몸의 보호자이며(고전 6:20), 고난 중에 희망의 원

천이 되신다. 성경적 효의 전개와 실천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

할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와 가부장적 군림의 역사를 극복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이해될 수 있는 삼

위일체의 개념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 

(어머니) 성령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에 계속될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8) 박종천, 『하느님과 함께 기어라, 성령 안에서 춤추라』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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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효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어

떤 것인가? 여기에서는 구약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효사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구약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으나 그것을 추론해볼 수 있는 것처럼, 

‘효’란 말은 없으나 그 사상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은 인

격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경적으로 추론된 반면에, 효사상은 아시아 

문화적 상황 속에서 성경으로 역추(逆推)하는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입식 성경 해석’(eisegesis)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 역사 자체가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성경시대 당시의 유대교 문화 속에도 효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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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격적 신(神)’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 인격

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의 개별적 진술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다기보

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 전체가 말하는 근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1) 인격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본질 규정은 하나님의 

정신적 인격성을 암시한다(창 1:26f.; 9:6). 하나님은 인식, 지혜, 자유 결단, 윤

리적 의지, 정의, 선, 성실, 사랑 등의 행위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

사되지만, 먹고 마시며, 잠자고, 피곤하다는 등의 육체적 욕구는 하나님께 

해당되지 않는다(시 50:12f.; 121:3; 사 40:28).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성은 그의 ‘아

버지 되심’의 토대가 된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삼하 7:14; 대상 17:13; 시 68:5; 89:26; 사 63:16; 64:8; 렘 3:4, 19; 말 2:10). 이스라

엘은 여호와의 아들이고(출 4:22; 신 14:1; 렘 31:20),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시다(신 32:6; 렘 31:9). 이러한 부자(父子)관계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뜻으

로도 쓰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의미로도 쓰이며, 때때로 창조론까지 

소급되기도 한다. 구약성경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칭한 데에는 

첫째,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을 인류의 첫 번째 조상으로 소개한 

것처럼(눅 3:38),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분이시라는 것과(cf. 사 

43:1; 44:2, 24), 둘째,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양

육하시는 분이시며(호 11:1), 셋째,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이 마땅

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당연히 경배받아야 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1) 김광식, 『組織神學 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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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육

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보여주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

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악임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구약에서 ‘아버지’란 표현은 상징적인 장면들 이외에 더 이상의 

의미가 거의 없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사고는 신약성경에서 비로

소 명백해진다. 구약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사고는 창조주와 주님으로

서의 하나님에 관한 사고의 배후로 후퇴하고 있다.2)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스라엘은 유목민(보다 정확하게는 반유목민)으로서 부권(父權) 제도

의 가족생활을 영위해왔다. 모권 제도가 셈족에 속한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가족의 최초 형태였는지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유목문화를 특징으

로 보았을 때 부권 중심의 사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3) 이들에게 가족에 대

한 소속개념은 ‘아버지의 집’이며, 족보들은 언제나 부계(父系)에 따라 작성

되며, 정상적인 결혼에서 남편은 ‘주인’, 곧 자기 아내의 ‘소유자’(바알, 主)

이다.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에 대한 전권(全權)을 소유하며, 결혼한 자식들

이라도 그들이 부친의 집에 살고 있으면, 그들의 아내들마저 아버지의 완전

2) Roland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 이양구 역,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103.

3) Roland de Vaux, 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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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위에 소속된다(cf. 창 38:24). 이것은 한국의 전통과도 거의 유사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십계명의 제5계명 속에는 

이미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어머니도 포함된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가르침을 맨 

먼저 주는 자는 그들의 어머니였다(잠 1:8; 6:20). 그들이 자란 다음에도 어머

니는 자녀에게 계속 어머니로서의 충고를 하였다(cf. 잠 31:1). 아들들이 어린

이의 나이에서 벗어나면 즉각 그 중심적인 책임을 아버지가 맡는다. 아버

지의 지극히 거룩한 의무들 중의 하나는 자기의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종교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출 10:2; 12:26; 13:8; 신 4:9; 6:7, 20-25; 32:7, 46), 

또는 엄격한 교육일 수도 있다(잠 1:8; 6:20; 특히 시락 30:1-13). 이러한 교육에서

는 채찍과 막대기가 동원되기도 하였다(잠 13:24; 22:15, 17; cf. 신 8:5; 삼하 7:14; 잠 

3:12; 시락 30:1).4)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에게 직업훈련도 시켰다. 직업은 아버지에게서 아

들에게로 전수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이에 해당된 기술은 아버지의 작

업장에서 배우게 되었다. 어떤 랍비(유대교의 선생)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기었다. “자기의 아들에게 전혀 유용한 직공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

는 그를 도둑이 되도록 가르치는 자다.”5)

이스라엘의 특수한 풍속 가운데는 가족의 아버지와 유사한 교육과 양육

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아버지”로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창 45:8; 

4) Roland de Vaux, 99.

5) Roland de Vau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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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 17:10; 18:19).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통하

여 표현된다(왕하 2:12; cf. 왕하 2:3).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나의 아들아, 이 

말을 들어라”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6)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

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축복의 권한을 

아버지에게 전임하셨다. 아버지는 가족의 머리이면서 동시에 그 가족의 제

사장이다. 하나님은 가족의 머리인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자녀에게 복을 내

리신다. 따라서 이스라엘 가족에 있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

적 복을 자녀에게 전승하는 위임자였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손길이 닿

은 곳에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축복의 권한을 아

버지에게 전임하신 것이다. 자녀 된 자가 이러한 축복의 비밀을 안다면 어

떻게 감히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야곱과 에서를 위한 아버지 이삭의 기도(창 27:27-29, 39-40)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창 27:4)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한 할아버지 야곱의 기도(창 48:14-20)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도록 부탁한다 (창 48:17-

18).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절대적임을 잘 알고 

6) Roland de Vau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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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다.   

또한 시집가지 않은 딸의 서원 이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아버지였

다는 점에서도 이스라엘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

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서원에 관한 율법에 따르면(민 30장), 가장이나 남편이 자기 집에 

속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온

다. 예를 들어, 처녀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서원을 했을지라도, 아비가 그 

서원한 것을 금하였을 때는 그것을 안 지켜도 여호와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 30:3-5).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

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민 30:5)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부모의 (신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

이는 부모님께 순종(공경)하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공경)하는 법

을 배워갔던 것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궤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 2:10)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이시라(시 68:5)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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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사 64:8)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

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

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사 63:16)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

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십계명은 효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공경’의 명령을 담고 있

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 (1-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의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을 명령한 것이고, 둘째 부분 (5-10계명)은 인간과 인간

관계, 곧 인륜(人倫)을 말하고 있다.

‘부모공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직접 명하신 준엄한 하나님

의 절대명령이다(출 20:12). 성경에서 하나님의 효에 관한 의지를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십계명에는 어떤 이유나 설명의 전제가 없이, 다만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자녀는 부모에 의하여 그 육체가 조성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신(神)만이 가질 수 있는, 이른바 자녀의 생명의 원

천이라는 지위를 주시므로 부모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신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공급자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귀한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주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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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무한한 생명의 가

치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창 1:26-

27). 생명은 신비스럽고도 성스러운 것으로서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맡겨

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지극히 존귀히 여기고 사

랑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인간은 이 귀한 생명을 주

신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한 것이다.

모든 자녀는 그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관

계없이 부모에게 존경과 복종과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봉사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벌써 하

나님으로부터의 권위가 허락되어졌다는 증거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존경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서로 같

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되고 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3)

교부 제롬(Jerome)은 “제5계명이 둘째 돌판의 다른 계명들의 초석이고 

원인이며 증표와도 같고 또 여기에만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마르틴 루터(M. Luther)는 1529년에 나온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에서 어버이공경계명을 다루었다. 루터는 부모공경은 자식의 당연한 의무

요,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버이공경계명

을 통치자존경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통치자를 보통 사람들의 정신적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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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여 일반 사람들이 존경하도록 주장하였다. 루터는 어버이공경

을 통치자존경으로까지 끌어올려 어버이공경계명을 통치의 근거로 만들

었다. 

칼뱅(J. Calvin)은 어버이공경계명을 주석하면서 어버이공경이란 부모

를 정중하게 모시거나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며 봉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칼뱅도 루터처럼 어버이공경계명을 통치자공경의 기초라고 보아서 

통치자를 피통치자의 어버이로 간주하였다.

현대신학자 중에서 칼 바르트(K. Barth)는 『교회교의학』에서 윤리 문제

를 다루면서 ‘남자와 여자’를 다루고 나서 ‘부모와 자녀’를 다룬다. 그는 가족

은 남자와 여자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다운 아버지이

고 지상의 아버지는 자식 쪽에서 보면 하나님 쪽에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표라고 이해하였다.7)

왜냐하면 아버지를 포함하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해온 사람

들이요, 동시에 약속의 매개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했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아

버지를 같이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보았다.

성경적인 ‘공경’의 의미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에서 “공경하라”( , 카베드)의 히브리

7) Roland de Vau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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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사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깔보지 않는다’, ‘무겁다’, ‘존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cf. 잠 3:9). 즉,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정당한 관계를 갖

지 않고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8)는 것이다.

현대 서구신학의 문제는 이러한 부자관계보다 부부관계를 중요시하면

서 그 중요성을 절감시킨 데 원인이 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에게는 특유한 사고 형식이 있었다. 하나

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보니 부모의 위치가 애매해지게 되

는 사고 형식이었다. 한 개인과 그 개인의 부모와의 관계를 그 개인과 신과의 관

계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운명은 그 개인과 하나님

과의 관계 여하에 좌우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개인의 신앙을 강조했다. 그 결과

가 곧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경시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사고 형식이 전 서구인

의 부모관을 지배해왔다. 현재 서구사회에서는 성경적 가족관이 완전히 파괴되

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심을 찾아볼 수도 없거니와, 부모들도 자식에 대

해서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는다. 자식이 장성하면 이미 그는 그 가족에 속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한 새 핵을 만들어서 살기 위하여 가족을 떠난다. 그래서 오늘

의 서구사회에서는 섹스를 즐기는 부부는 있으나 창조질서에 따르는 가족은 없

어졌다. 오늘의 서구사회가 가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점이라

고 하겠다.9)

8) 이종성, 70f.

9) 이종성,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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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대개 자식들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염려를 끼쳐드린다. 효자는 가능한 

한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덜어드리고, 대신 부모로서 뿌듯한 기쁨과 보람을 

얻도록 해드려야 할 것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 23:25)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

기느니라 (잠 15:20)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모에게 하는 효는 늙은이에 대한 동정이나 구제가 아니다. 그것은 부

모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여 보답하는 행

위이다.  

자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십계명은 어린아이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직접 부권(父權; patria 

potestas)을 행사하며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성인’에게 주신 계명이

다.10)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 안에는 나이든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드리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부모가 늙고 병약하여졌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육적·정신

적·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는 것까지를 말한다.11)

10) Martin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국제성서주석: 출애굽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97-198.

11) 차준희, 『구약신앙과의 만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46-63. 특히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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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구약성경은 단순히 친부모뿐만 아니라, 종종 웃어른이나 스승들도 “아

버지”로 호칭하고 있다 (왕하 2:12; 13:14).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은 친부모는 물론, 다른 친척이나 스승, 그리고 웃어른을 포함하여 공경하

라는 뜻이다.

불효에 대한 경고

효는 복과 저주의 시금석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

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신 28:1-68).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효는,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

느냐에 따라서 선민(選民)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존재가 되느냐 하는 긴장과 준엄함이 내포된 

계명이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는 불효에 관한 경고도 자주 나온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21:17)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

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0:9)

여기에서 “저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 칼랄)는 단순한 저주가 아닌 

‘멸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죄악’을 의미한다. 이러한 죄악은 부모가 자식

에게 갖는 권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도 누구

의 동정을 얻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다. 이러한 실례는 사울을 살

해한 소년이 다윗에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으나 다윗은 사울의 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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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물어 그를 사형에 처한 사건이다 (삼하 1:14-16).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 20:20)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

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 30:17)

구약성경의 효 이야기

노아의 세 아들 (창 9:20-27)

함의 불효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

에게 고하매(창 9:22) 

노아는 홍수사건 이후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적이 있는데(창 9:20-21), 둘째 아들 함이 이를 보게 되었다. 함

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힐끗 지나쳐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목했다’, ‘흥미있게 응시했다’라는 뜻으로, 즉 ‘만족스럽게 응시

했음’을 뜻한다.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악의적으로 즐겼던 것이다. 이

에 그치지 않고 함은 아비의 허물을 두 형제에게 공개하는, 보다 적극적인 

불효를 저질렀다. “고하매”라는 말은 ‘기쁨으로 말했다’는 것을 뜻한다. 함

은 형제들까지도 아비의 수치를 목격하고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했던 것

이다. 함은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은 안중에도 없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

들에게 떠벌림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가족의 질서를 혼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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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나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 패역하는 큰 죄를 짓고 

말았다. 

셈과 야벳의 효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 9:23)

함의 말을 들은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아버지

에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주는 조심스럽고도 

사려 깊은 행동을 보여주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 그 허물을 가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게 

했던 것이다. 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초 효의 예로서, 그들이 지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아버지의 허물을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자녀가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 즉 효자와 불효자의 모형을 보여준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당대의 의인 노아가 술에 취한 사건은 그 좋은 예이다. 제아무리 경건한 부

모라 할지라도 인간은 허물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아버지의 실수를 들추어

내고 조롱한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음

으로써 부모를 공경한 효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 (창 9:24-27).12)

12) 지교헌 편저, 36-37. 이와 비교해서, 한국의 구비문학에 보면 비록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나 부모의 

실수를 용서했다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여기에서 부모의 실수는 대체로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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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효와 이삭의 효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25년간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100

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다 (창 22:2). 여

기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순종은 혈육의 정을  초

월하는 면에서 참효의 정신을 보여준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

적으로 순종하는 효의 모본을 보여주었다. 이미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부친 아브라함이 그의 손발을 묶고 번제단 위에 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

을 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순종했다.

요셉의 효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의 소생이다. 그래서 야곱은 유달리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다. 이로 인해 요셉

의 형들은 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겪은 후에 애

굽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세였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13년간의 고생 끝에 애굽왕 바로가 꾼 꿈

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요셉의 예언대로 온 땅에 흉년이 들자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도 그에게로 왔다. 요셉은 그 옛날의 형들의 죄

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

도하고 저들을 봉양했다(창 45:9-11). 요셉은 또한 야곱이 죽었을 때 성대한 

다가 갓난 손자를 눌러서 죽게 하거나, 늙은 어머니가 노망으로 어린아이(손자)를 닭인 줄 알고 삶아

놓거나 그밖에 엉뚱한 일을 저질러놓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며느리들은 부모의 실

수를 은밀하게 감추어, 부모가 모르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극진히 봉양한다. 이를테면 늙은 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닭으로 착각하고 삶아놓았을 때에는 죽은 아이를 얼른 감출 뿐만 아니라, 얼마

나 닭이 먹고 싶었으면 어린 손자를 닭으로 착각하였을까 하여 미리 닭을 봉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

고 즉시 닭을 삶아서 봉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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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을 치렀으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는 부친의 유언을 잊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였다 (창 50:1-14).

효부(孝婦) 룻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의 순수한 신앙과 효성,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 여

인이 구속사에 기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잘 묘사된 한 폭의 그림같이 아

름다운 드라마이다.

룻의 효행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은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만,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얻은 두 자부만 남게 된다 (룻 1:1-5). 나오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

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청상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서 재혼하여 평안히 살 것을 당부한다 (룻 1:8-9).

① 과부의 몸으로 홀로된 시어머니를 모시다.

룻은 시어머니가 자유를 선포했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을 하

면 남은 여생 동안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반면에 시어머니를 따

르는 것은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만 약속되어 있을 뿐, 그 외

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려고 하는 베들레헴 땅은 룻에

게는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들과 가난이 기다리고 있는 불안정하고 낯선 이

방 땅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입각하

여 이방족속들을 멸시하고 있었으므로 모압 여인인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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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자 하는 길은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길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그의 젊음을 홀로된 시어머니와 함께하려는 이같

은 룻의 효행은, 자신의 입신출세와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까지도 모른 체하

는 비정한 현대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과 교훈을 준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

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 1:17)

②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나오미의 본의(本意)를 헤아리다.

사실 기근을 피해 이주한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홀 

단신이 된 나오미인들 그동안 정든 두 며느리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진정 

원했겠는가? 나오미 역시 두 며느리들이 자신과 함께 살기를 더 바랬을 것

이다. 

③ 온갖 어려움과 냉대를 참아가며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

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 2:2)

모세 율법은 가난한 자의 생계를 위해, 추수 후에 극빈자들이 밭에 떨

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레 19:9-10). 그러나 룻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를 무시했기 때문에(cf. 삿 17:1-

21:25), 당시 가난한 자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밭주인의 냉대와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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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받기 일쑤였고, 심지어 이삭 줍는 일을 금지당하기까지 했다.

룻은 이러한 온갖 수모와 냉대,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허기를 참아가며 일을 해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며, 시어머

니의 생계를 위해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웠다.

룻의 위대한 효행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되시리니(룻 1:16)

룻이 처한 형편으로 보아, 룻이 단지 인간적인 효성으로만 시어머니를 

따랐다면 그 효성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룻이 아무리 괴로운 환경을 

만나도 인내와 기쁨으로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 때문이었다.

룻의 효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

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룻 4:17)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구속사의 족보

에 길이 남게 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다. 사실상 룻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홀로된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스스로 가난과 고난과 외로움의 길을 

선택했으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기에 그 길은 곧 영광된 복의 길

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룻은 그의 동서 오르바(룻 1:4)와는 달리 하나님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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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받으며 영육 간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

다윗의 효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아들이다. 그는 한때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광야와 산악지대로 피신을 다녀야만 했다. 다윗의 

효성은 이런 목숨의 위급함 속에서 잘 나타난다. 그가 유대 땅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온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왔다(삼상 22:1). 그는 도망 다니는 몸이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에 있었으나 부모의 피신처를 마련해드렸다.13)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

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

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삼상 22:3)

다윗이 부모를 위한 피난처를 모압으로 정한 것은 이 나라가 다윗의 증

조모인 모압 여인 룻의 고향이기 때문이다(룻 1:4).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다윗의 고향에 부모님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는 모압 미스베가 최단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부모의 나이

가 많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는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

다. 그는 나이 많은 부모를 위해 자상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13) 차준희, 『구약신앙과의 만남』,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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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어 왔다. 때로는 ‘경

건한 유대인’으로, 때로는 ‘위대한 휴머니스트’로, 혹은 ‘사회혁명가’로, 또한 

‘반시민적인 저항가’로 묘사되었다. 이에 반해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신

인(神人)이며 구원자’로서 소개하고 있다.1)

참 예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실제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 이것

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앙과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에 달린 문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현재 나의 삶

과 무관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

제는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다른 예수상을 만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1) Horst Georg Po
..
hlmann, Wer war Jesus von Narzareth? , 모명숙 역, 『나사렛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삼민신앙신서 12 (서울: 삼민사, 1992)를 참조할 것.

06
CHAPTER

효신학의 
신약성경적 근거

THE SECOND REFORMATION,
BIBLICAL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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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한 ‘효자’의 모델로 삼으려는 것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의 내재적 인격 자체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히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

예수님의 “아버지” 호칭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아버지”란 말은 14회 (신 14:1f.; 신 32:6; 

시 103:13f.; 사 63:16f.-2회; 64:8f.; 렘 3:4f., 19f.; 31:9; 렘 31:20; 호 11:1-11; 말 1:6-2회; 2:10) 나

오며,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는 150회 나온다. 구약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아버지” 호칭은 신약의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적극적인 하나님 호칭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약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아스(J. Jeremias)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아버지”로 호칭했다고 주장한다.2)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 호칭의 사용을 기피한 유일한 경우는 십자가

에 달리실 때뿐이었다. 그때 그는 “나의 아버지”란 말 대신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의 인용; 마 27:46; 막 15:34)라

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 호칭에 있어서 독특한 점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른 데 있다 (막 14:36; cf. 롬 8:15; 갈 4:6).3) 

“아바”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친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이다. 어린아이들

2) �Joachim Jeremias, The Central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 김경선 역, 『신약성서의 중심 메

시지』 (서울: 은성, 1987), 26.

3) Joachim Jeremias, The Central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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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도 부친에게 “아바”라고 불렀었다. 당시 유대인들

은 아람어로 소통하였으며, 성경 속에서 “아버지”에 해당되는 헬라어 형태

가 호격이 아니라 문법에도 맞지 않는 주격으로 사용되었고, 바울 서신 (롬 

8:15; 갈 4:6)에서 이미 그 용례가 굳어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

게 추정할 수 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

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

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예수’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예레미아스에 

의해 강력히 제시되고 있다.4) 즉,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 호칭을 사용했다

는 것은 그의 성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그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데 기여한다

는 의미가 있다.5)

예수님의 “아버지” 호칭 용법과 성부-성자의 관계성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도 하고, “나의 아버

지”라고도 한다. “너희 아버지”는 요구의 성격(마 5:16, 45, 48; 6:1)과 함께 약속

4) Joachim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 정충하 역, 『신약신학』 (서울: 새순출판사, 1991), 70, 

102-111. 

5)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의식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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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마 7:11)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제자들을 겨냥한 것

이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

용한다. “나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과 예수의 부자(父子)관계를 나타낸다

(마 7:21; 10:31f.; 11:27; 막 13:32; 요 5:19-23).

이 관계는 신비한 것이어서,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마 16:17; 17:5), 아들

은 아버지를 안다 (마 11:27; 요 1:18).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육신이 되신 

아들 (요 1:1-2, 14-18),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오신 아들 (요 16:28)이라고 표현

한다.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요 1:18)는 아버지와 하나이고 (요 10:30), 누구

든지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도 본다 (요 15:9-10). 

신약에서는 또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시한다. 즉, “하나님 아버지”

로 부른다 (엡 6:23; 빌 2:11; 골 3:17 및 바울 서신의 인사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요 8:54f.),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이다 (행 3:13-26).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선지

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롬 1:2-4; 히 1:1-2).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경륜(經綸)을 이루시지만,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지배를 넘겨드릴 때 목표와 완성에 이른다 (고전 15:24-28).6)

효자 예수

예수님은 참된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는 아들이요, 동시에 지상 부모에

게 복종하는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자라날 때에 부모를 모시고 순종하여 효

6) 김광식, 『組織神學 Ⅰ』, 105.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눅 1:32), “하나님의 아들”(눅 1:35)로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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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천하셨고 (눅 2:51), 가나의 혼인 잔칫집에서 모친에 대한 효를 실천하셨

으며 (요 2:1-12),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효를 실천하셨다 (눅 22:42).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까지 어머니에 대하여 효를 

실천하셨다.

부모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제5계명의 절대성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셨

는데, 이에 나타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자세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

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는 말씀 속에 잘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계명들과 함께 다시 말

씀하신 제5계명, 즉 부모공경의 계명 역시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

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 (마 19:16-19; 막 

10:19; 눅 18:20).

잘못된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제시된 원리만으로는 복잡한 현실생

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문법 외에 구체적 생활과 관계되

는 세세한 규례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

라고 부른다. 이 유전 가운데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 즉 ‘헌물’이라는 신앙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

대인들은 가련한 부모들을 도와드리고 모셔야 할 의무를 오직 부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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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해놓고, 실제

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이같은 불효자들의 기만적 행위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오히려 정당화되는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율법을 왜곡해서 불효의 죄를 저

지르는 것을 가증하게 보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꾸짖

고 경책하셨다 (마 15:1-10; 막 7:10-13).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

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 15:4-6)

성부께 순종함으로 효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 2:6-7) 

인간 구원사역을 위하여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위엄을 스스로 버리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눅 2:16).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

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효의 모

본을 보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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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

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6-17)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어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

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요 8:49-5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교훈을 인간들에게 

증거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사역

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도 피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아버지요, 만민

의 아버지가 되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

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시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인간과 동일한 고통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원

망도 없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위탁하시고 인간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

여 순종으로써 죽음을 맞이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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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예수님의 효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업을 전수해주는 

전통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

드림으로써 효를 실천하셨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효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잔치가 무르익었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

고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는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

기기가 쉽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모친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보이셨다. 아들의 

죽음으로 있게 될 고통과 허전함을 생각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요한으로 

추측)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도록 부탁하셨다 (요 19:26-27).

비유를 통해 본 예수의 효사상

탕자의 비유(눅 15:11-24)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

깃을 요구한다. 이윽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

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 타국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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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가 자신

을 품꾼 정도로 여겨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이처럼 타락한 인생들은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며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

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녀 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해주신다.

포도원 농부의 아들들을 통해 본 순종과 불순종(마 21:28-32)

예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지적하셨다.

맏아들(외식하던 유대의 종교지도자)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

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대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

러나 둘째 아들(세리와 창기 등)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곧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이 비유는 의미적으로 당시의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다. 그러나 순수하게 내용면으로만 본다면 부모에게 순

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다. 결국 이 비유는 실천

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

가게 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5계명인 부모공경의 

계명도 언행이 일치되지 않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마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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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공경( )과 효( )의 용법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온 부모공경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나온 효(존경)의 가르침은 효신학을 전개해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성경적 

토대요 근거가 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엡 6:2)

( )

여기에서 (티마)는 (티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서 ‘존

경하다’는 뜻이 담겨있다.7) 구약의 십계명 중 제5계명의 LXX(희랍어 번역)

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명사형: 명사형 (티메)는 대체로 ‘가치’, ‘평가액’, ‘존경’, ‘값’을 의미

하였으며, 특별한 의미로는 ‘감정’(鑑定), ‘평가’, ‘존경’, ‘위엄’, ‘보수’, ‘교

위’ 등이 있다. 

이 단어는 신약의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존경”(“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으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공경”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

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귀히”(“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

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7)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d., Geoffrey W. Bromiley tran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 번역위원회 역, 『신약성서 신학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1986), 792번, 13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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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존귀함”(“각각 거룩함과 존귀함

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으로, 로마서 13장 7절에서 “존경”(“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으로 번역

되었다.

또한 이것은 기독론적인 진술에서 사용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

로 관 쓰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히 2:7, 9; 3:3; 벧후 1:17; cf. 시 8:5ff.), 의례

적인 송영에 나타나기도 한다 (딤전 1:17; 6:16; 계 4:9, 11; 5:12-13; 7:12).

동사형: 동사형 (티마오)의 일반적 의미는 ‘평가하다’, ‘존경하다’ 

이며, 수동태로 ‘존경할만하다고 여김 받다’는 뜻이 담겨있다. 는 

구약에서 하나님, 왕, 부모, 연장자, 가난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종들, 박

사들이나 성전에 대해 ‘존경하다’, ‘평가하다’, ‘돈으로 경의를 표하다’는 의

미로 표현되고 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나오며(막 7:10ff.),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참과부를 “경대하라”

는 말씀 속에 나온다. 또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엡 6:2)고 가

르치고, 신자들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되 특히 통치자들을 “공경하라”(벧전 

2:17)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3절(“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

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하나님께 표하여지는 것

과 동일한 공경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종말론적인 심

판자로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아버지를 “공경”하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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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8:49), 그를 섬기는 자들은 아버지에 의해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요 

12:26).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서 孝( )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딤전 5:4)

“효”라는 말이 『공동번역』에서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일’로, 『표준새번

역』에서도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에서 “효”로 번역된 단어( )는 (세보마이)라는 동사

에서 유래된 말로서, 원래 ‘숭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변형동사 (유세베오)는 ‘경건한 생활을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형용사 (유세베스)는 ‘경건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이것

은 고래(古來)로 신들에 대한 존경과 나라, 부모, 영웅, 위엄, 은인에 대한 

존경의 뜻을 지닌다.8) 즉,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용되는 말로서 

존경, 경건, 예배의 뜻이 담겨있다.

특히, 목회서신에서 이 말은 생활 방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디도서 2

장 12절에서는 부사형태로서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

련되어 있는 행동을 가리키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경건’( )

의 연습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경건’을 추구하라는 권고로서 사

용된다. 거짓 가르침과는 대조적으로 (유세베이아)는 건전한 가르

침과 조화되는 경건이다(딤전 6:3; 딛 1:1).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단순히 도덕적

8)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d., 705번, 11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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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그리스도 사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딤전 3:16). 신앙에서 생겨난 참경건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존경하

는 일상적인 행동을 포괄한다. 비록 이로 인하여 경건과 관련되어 있는 바

로 그 하나님의 질서로 인하여 박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참 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생에서 뿐만 아니라 이생에서도 유익한 것이다(딤전 4:8).

결론적으로, 신약성경에 기록된 부모공경( )은 구약의 제5계명

( )과 일관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것은 신(하나님)에 대한 공경뿐

만 아니라 사람(부모, 어른, 스승, 지도자 등)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모두 가

지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효( )란 단어 역시 신(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존경심과 경건의 태도를 내포한다. 이것은 예배적인 행위에 보다 초점

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 뜻은 부모공경과 거의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효신학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예배’, ‘경건’, ‘존경’의 

뜻을 담은 성경 언어가 한국의 성경 번역자에 의해서 ‘효’라는 말로 표현되

었다는 사실을 확대 해석해본다면, 유사한 의미를 지닌 부모공경, 하나님에 

대한 예배, 종교적 의무, 경건한 삶 등이 유교에서 유래한 한국의 토착어인 

‘효’로서 번역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다시 거꾸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유교적인 효와 구별되게 

‘성경적 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효사상

바울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효사상은 구약성경을 토대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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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 6장 1-3절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

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다. 또한 골로새서 3

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

는 것이니라”고 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에서 부모에 대한 거역이 

불의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효의 실천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

은 우리가 복을 받는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엡 6:1). 그러나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 될 수 없다. 부모는 연령과 삶의 경험이 자

녀보다 노련하고, 그들의 양육자인 만큼 당연히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효는 창조질서의 근원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의 “옳음”이란 뜻은 ‘정의’, ‘정직’, ‘착함’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모든 의무나, 자녀가 그의 부모

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윤리는 결코 바뀌거나 변경할 수 없는 창조의 법

칙이요, 근본적인 “옳음”이다. 이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것은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것이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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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분명한 불의이다 (롬 1:18-32).

로마서 1장 28-30절에서 바울은 다른 모든 죄악 된 것들과 함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불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사망에 이

른다고 말씀하고 있다 (마 15:4; 롬 1:32).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효의 실천을 통하여 이러한 불의를 제거해야 하겠다. 

효는 복이 임하는 통로이다 (엡 6:2-3).

물질의 복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므로 옳고 그름

에 대한 분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서 죄와 구별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도 안 

하며, 남의 것도 탐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형통하게 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장수의 복

효를 행하는 사람은 “네 생명이 길리라”고 신, 구약성경 모두에 약속되

어 있다 (출 20:12; 엡 6:2-3). 이것은 어떠한 윤리나 체계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

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이것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다 (요삼 1:2).

효는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딤전 5:4).

효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요, 도덕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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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대인계명의 첫 계명으로 가장 먼저 ‘효’를 세우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도덕질할 수 없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할 수 없으며, 이웃의 것을 탐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모공경이라는 대인관계의 기초가 사라지게 되면, 사

회의 모든 윤리적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부모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가족 간의 어

려움을 신앙적 일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신앙있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

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8)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현상 중의 하나이다.

말세에는 감사가 없고, 고통과 시기, 분쟁이 있으며, 훼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해지고, 물질에 착념하게 된다고 했다. 시대가 말세에 가까

워질수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듯 부모를 욕되게 하고 학대하

는 부류에서 속히 떠나야 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

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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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에 대한 신약성경의 견해

불효에 대한 신약성경의 입장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므로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비천히 여기고, 또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고, 저주하는 자에 대하

여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 (출 21:15-17; 레 20:9)을 명령하고 있는 구약성경과 동

일하며, 더 나아가 부모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훼방하는 자도 반드시 죽는

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저

주나 불손한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 동시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신약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사형이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마 15:4)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막 7:10) 

바울은 이러한 사형에 대한 입장을 로마서 1장 32절에서 다른 죄악들과 

함께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

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

니라”고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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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부모는 그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양육해야 한다.

어린 자녀는 유약하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

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에

게 하나님 중심의 윤리적 가치관을 길러주어 바른 심성으로 자라게 해야 한

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어 사회에 반

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삶을 살아가

는데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자녀가 악한 세상에서 올바른 인성과 신앙을 가지

고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부모의 마땅한 도리이다 (딤후 1:2-5; 요일 5:2).

자녀에게 신앙을 기초로 한 효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기초로 효를 배운 사람은 가족이나 직장

의 선후배, 그리고 학교 스승이나 사회, 국가에서 만나게 되는 웃어른을 공

경하게 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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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

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딤전 5:4)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순종하므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창조자의 특권인 생명의 전수, 즉 생명의 원천

이라는 지위를 주셨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신적 권

위가 부여되어 있다. 자녀는 이를 알고 그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는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 3:20)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드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님의 선한 일들을 열심히 도와야 하며, 어떠한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인 태도로 도와드려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악행을 방관하고, 이

에 협력하여 악을 도모하는 것은 불효이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한다.

부모의 노후에 대해서 자녀는 그 대책을 세워드려야 한다. 부모의 여러 

방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필요를 미리미리 채워드려야 한다(용

돈, 의복, 음식, 건강 등). 특히 자녀는 부모님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살펴

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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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이다.

최고의 효는 구원받지 못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

기 자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부모가 전도할 때 순종하여 예수 그

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부모는 어느 때에 세상을 떠날지 예고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생활의 모범을 보여드리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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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효신학은 기독교의 구원관을 변경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

다. 즉, 효자만이 구원받을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윤

리학에 보다 근접해있다. 효는 실천의 문제이지, 사상과 논쟁의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효윤리의 신학적 근거와 동기를 얻

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신학’

(Ethische Theologie)의 틀 속에서 효행을 전개해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효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한다. 누구나 효자를 칭

찬하려고 하며, 불효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과연 이것이 윤리신학적

으로 타당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사회의 윤리에 있어서도 타당

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폴 레만은 기독교윤리를 가리켜 한마디로 코이노니아 윤리(koinonia 

ethics)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그의 교

07
CHAPTER

효와
가족윤리

THE SECOND REFORMATION,
BIBLICAL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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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한 성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코

이노니아로부터, 그리고 코이노니아 안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 

그리스도의 몸인 교제, 즉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

의 현존이 나타나는 교제를 창출하는 실제이며, 예언자-사도의 증언과 교

제의 응답이 일치하는 곳이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리고 이 

교제의 목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엡 4:13)에까지 

이르는 것이다.2)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거듭난 크리스

천이 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민이 모인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깔려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답게 살면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레만의 주장처럼 기독교윤리는 도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

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효의 실천은 도덕성 

개발의 한 방법으로서 크리스천의 성숙성 혹은 완전한 성화의 이상을 위한 

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1) Paul 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 심일섭 역, 『기독교 사회윤리 원론』 (서울: 대한기독

교출판사, 1988), 42.

2) Paul L. Lehmann,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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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

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

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3-16)

기독교윤리는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가?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의 이중계명에 있다고 가르쳤다

(마 22:34-40).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다 (롬 13:10). 예컨대 마태복음 7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및 고린도전서 13장 등에서도 같은 사상을 엿볼 수 있

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의 기초적 주석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기독교적 생활의 모든 선행의 근거와 뿌리가 

감사(Dankbarkeit)에 있음을 가르친다 (Frage 86). 또한 아우그스부르크 신

앙고백은 이 선행을 신앙의 열매라고 하였다 (CA Art. Ⅵ, 참조. 마 3:8ff., 7:16ff.; 요 

15:2ff.; 갈 5:22; 빌 1:11 등). 선행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감사와 신

앙의 열매로서 생기는 것이다. …… 기독교적 윤리는 복음에서 나온 윤리로

서 사랑과 감사와 신앙의 열매이다.3)

3) 김광식, 『組織神學 Ⅳ』, 4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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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사랑의 윤리가 효윤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효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이상적인 표현이다.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

이다. 이런 첫 관계가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부자관계는 부부관계보다 앞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

나님의 모습(성품)을 닮은 아담의 창조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하와의 창조

였다. 여기에서 아담이 먼저라는 의미는 ‘인류’를 뜻하는 히브리어(아담)의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효의 삶은 부모를 향한 공경 속에서 생명에 대

한 경외,4) 은혜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공경은 이웃사랑의 기초이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족은 하나님이 만들

어주신 것이요, 그의 섭리 실현의 바탕인 인류역사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

요, 그의 계속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한다.5)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배양 장소가 곧 가족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

장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떠나서는 개인이 있을 수 없으며, 가족을 무시한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가족은 인간이 이 지상에서 시작하는 인생행로의 첫 

4) 윤성범, 『효와 종교』, 315-316.

  � �“가정윤리의 두 가지 중요한 정립을 『효경』은 일찍부터 강조하고 있다. 즉, 하나는 생명경외(生命敬畏, 

veneratio vitae)요, 다른 하나는 입신행도(立身行道)이다. 이것이 가정윤리의 기본명제요, 알파요, 오메

가인 것이다. 첫째 것은 몸을 간수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둘째로 입신행도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

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가정윤리의 회복이 급선무인 것이다.” / “공자께서 말

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꺾는 것, 짐승을 죽이는 것을 때에 따르지 아니하면 효가 아니다.”(子曰 斷一樹 

殺一獸 不以其時 非孝也 - 『禮記』 「玉藻」)

5) 이종성,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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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이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락을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

므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다.

가족 안에서의 부모공경은 사회에서의 이웃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모공경에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

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

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

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

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8-10)

가족 안에서 효는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효는 가족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인간관계는 부

모와 자식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로 얽혔기 때문이다. 윤성범은 

부자(父子)관계를 효(孝)라고 보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말한다. 오륜

(五倫) 가운데서도 ‘부자유친’이 그 밖의 인륜(人倫)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군신(君臣)이나, 부부(夫婦)나, 장유(長幼)나, 붕우(朋友)나 다 어느 때에는 

갈라질 수도 있는 가변적인 인간관계이지만 부자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임으로 불변적인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식의 관계가 효의 윤리로써 사랑과 공경의 관계로 올바르

게 맺어질 때, 그러한 가족은 화목하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를 가리켜서 예로부터 부자자효(父慈子孝)라고 했다. 즉,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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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식은 이러한 부모를 효로써 받든다는 뜻이다. 

고사성어 가운데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兩親)이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

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子孝雙親樂 家和萬事成 - 『明心寶鑑』 「治家篇」)

고 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 23:25).

부모공경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레 19:3; 잠 6:23)이며, 자녀로서 마땅

히 해야 할 도리(엡 6:1)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골 3:20)이며, 복이 

약속된 언약(신 5:16; 엡 6:3)이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엡 6:1) 행해

져야 하는 것이며, 당연한 일(레 19:3; 잠 30:17; 롬 1:30; 골 3:20)이다. 우리는 부모

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함(잠 10:1; 15:20)으로써 진리 가운데 행해야(요삼 1:4) 하겠다.

부모가 먼저 효자가 되어야 한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행실은 자녀에

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이다. 자녀

는 부모의 하는 것을 그대로 닮게 된다.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하면 그 자녀

도 효자가 되기 마련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

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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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연령에 따라 조직적으

로 학과 과정을 만든다. 5세에 성경 연구를, 10세에 미쉬나 연구를, 13세에 

계명의 완성에 관한 연구를, 15세에 탈무드 연구를 하게 한다. 그리고 매 절

기 때마다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자녀는 부모를 인격적으로 공경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한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효의 기본이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부모에게 공손한 언행을 해야 한다.

말과 행위는 그 사람을 재는 척도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불손

한 언동을 할 수 없다.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효행이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을 다하고, 봉양에 있어서는 즐거

움을 다하며, 병이 드시면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

에는 엄함을 다하는 것”이다.

(예) 한(漢)나라의 한백유 이야기 - 어느 날 한백유가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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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에는 울지 않던 아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물

었습니다. “매를 맞고도 생전 울지 않던 네가 왜 이리 슬피 우느냐?” “전에는 어

머니께 매를 맞으면 종아리가 매우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지가 않아

요. 그것은 어머니의 기력이 그만큼 쇠하신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슬픕니다.”

효의 종류와 그 의미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효에는 생전에 부모의 뜻을 받들어 항상 마음

을 편하게 해드리는 양지(養志)의 효, 부모의 건강을 보살펴드리는 봉양(奉

養)의 효,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입신양명(立身揚名)의 효, 그리고 조

상의 얼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길이길이 보전하고 빛내도록 노력하는 사후

의 효로 나누고 있다.

부모를 보호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의 안녕을 염려하고 정서적 또는 물

질적으로 건강할 때나 와병 중일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존경심과 온정으

로 보살펴드림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부모 부양은 부모를 신체적으로 보살

피는 측면과 정서적으로, 즉 애정, 동정, 존경, 책임감 등 정의적 측면에서 

보살피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6)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덕목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를 드린다.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6) 성규탁,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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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을 밝게 한다. - 『논어』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모를 섬기

는 데에는 밝은 얼굴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이 있을 때면 

먼저 그 수고를 대신해드리고, 술과 먹을 것이 있으면 먼저 올려서 잡

수시게 한다고 해서 이것만을 가지고 효라고 하겠는가?”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근심 걱정을 없애드린다.

•가벼운 일감을 드린다.

•용돈을 드린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린다.

•마음에 들어 하는 물건을 사드린다.

•등을 긁어드린다.

•친구를 만나게 해드린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뜻을 기리며 교훈들을 실천한다.

•부모님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부모님께 성경을 읽어드린다.

•부모님을 위해 주일 헌금을 준비해드린다.

•부모님께 신앙 테이프를 틀어드린다.

•부모님과 함께 밖으로 놀러갈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한다.

•부모님께 성지순례를 시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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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노자(老子)는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육친이 불

화하게 되니 효자(孝慈)가 있게 되고, 국가가 혼란하게 되니 충신(忠臣)이 

있게 된다”(六親不和有孝慈 國家昏亂有忠臣 - 『老子』 18장). 이는 육친이 함

께 사는 가족 안에서 孝와 慈의 화목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국가기관에서 

충신들의 성실한 활동이 당연한 것이기에 그렇지 못한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서 공자의 견해는 보다 근본적으로 철저한 면

이 있다. 즉, 자연에서 사는 금수와 달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가족을 이

루고 국가를 경영하여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한 인위적인 도덕규범은 필

요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기관의 군주나 신하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부모나 자식들 역시 제각기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다워야 하는 규범의식이 

요구된다(『論語』 「顔淵篇」 참조).1)

1) �李楠永, 「충효일치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특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협력실 편, 『孝思想과 未來社

會』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665.

08
CHAPTER

효와
국가윤리

THE SECOND REFORMATION,
BIBLICAL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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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개 현실이 이와 같이 효성스럽지도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함

을 개탄하면서 살아간다. 민주사회를 지향하지만,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

주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운운하는 이때에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인가? 누구나 현대인은 무조건의 강요된 충성은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 역사를 보면 한무제 때 동중서(董仲舒)라는 사람이 유교의 가

르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한

다.2) 한국에서도 70년대에 충효사상이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충효를 따르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자연스러움이 있어

야 한다. ‘충효’란 것은 그런 자연스러움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 『효경』에

는 이런 말이 있다.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로써 임금을 섬기되 공경하는 마

음을 같이한다”, “효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이 바로 충이다”, “군자는 어버이 

섬김에 효한다. 그러므로 그 효를 옮기어 임금에 충한다”고 했다. 구약의 선

지자 사무엘과 같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지도자가 매

우 필요한 때이다 (삼상 12:23).

충효실현의 고전적인 예

고대 한국의 삼국통일을 위한 결전의 마당에서 화랑도들이 발휘한 애국

적 정신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좋은 예를 흠춘(欽春) 장군의 아들 반굴(盤屈)

에서, 그리고 반굴의 아들인 김영윤(金令胤)에게서 볼 수 있다.

태종 무열왕(武烈王) 7년(A.D. 660), 신라와 백제가 황산벌에서 최후의 

2)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1999), 1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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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을 치를 때 전황은 백제군이 총력으로 저항하는 데에서 신라 편에 불리

해졌다. 이에 흠춘 장군은 함께 참전해온 아들 반굴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을 다함 만한 것이 없고, 집안의 자식이 

되어서는 효성을 다함 만한 것이 없다. 이제 네가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아

낌없이 생명을 바친다면 충성과 효성 두 가지를 함께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다”(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雙全).

이에 반굴은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흔쾌히 출전하여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 싸움에서 품일(品日) 장군의 아들인 화랑 관창(官昌)의 경우 

또한 같은 것으로, 끝내는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의 기선을 제압하였다. 

신라는 이들 화랑도를 비롯한 조정과 국민 상하가 단결하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대의를 위한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정신으로써 통일의 위업을 이

룩하였다.

반굴의 아들 김영윤은 삼국통일 후인 신문왕(神文王) 당시, 아직도 지방

에서 출몰하는 고구려 패잔병을 맞아 전투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군사들에

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역전(力戰)하다가 순국하게 된다.

“적진에 맞아서 용기가 없는 것은 『禮經』에서 꾸짖는 바이고, 전진을 하

고 후퇴가 없는 것은 병사로서 변할 수 없는 본분이거니와, 장부가 임박한 

사태에서 스스로 결단할 것이지, 어찌하여 무리만을 좇으려 하는가”(臨陣無

勇 禮經之所譏 有進無退 士卒之常分也 丈夫臨事自決 何必從衆).

당시 당나라 군사는 명목상 신라를 도와 백제를 멸망시킨다는 원병을 

파견하였으나, 원래의 속셈은 차제에 신라까지도 정복하려는 계획을 가지

고 있었다. 그런데 당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인 소정방(蘇定方)은 누차 음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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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려 했으나 신라군의 빈틈없는 방비에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철수하였

다. 그가 귀환할 때 천자인 고종(高宗)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한다.

“신라는 그 군주가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데다가, 그 신하들은 충성으

로 국가를 아끼고, 아래 백성들은 그 윗사람을 마치 친아버지나 형처럼 받

드는지라, 비록 나라는 작아도 가히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의 국가윤리관

루터는 그의 두 왕국론, 또는 두 정부론을 통해서 교회로서 대표되는 영

적인 나라와 세속 정부를 비교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둘을 완전히 구

분하고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자들은 영적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고 세속 정부에 대해서도 선한 일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영적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세속 나라의 시민이다(WA 루터전

집 독일판, 32, 390; LW 루터전집 미국판, 21, 109).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

하기 전에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와 그리스도에게 동시

에 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는 외적 삶에 있어서는 통치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고 내적으로 그의 양심을 갖고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의무를 다

해야 한다(WA 32, 187; LW 21, 109, 113).3)

3) Paul Althaus, The Ethics of Martin Luther(Die Ethik Martin Luthers) , 이희숙 역, 『말틴 루터의 윤리』 

(서울: 컨콜디아사, 198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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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효의 윤리를 통해서 가족과 사회와 나라를 기독교적 

사랑으로 연결시키면서 충서(忠恕)의 바탕 위에서 충효(忠孝)를 실천해야 

함으로써 세속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윤리적 참여가 있어야 하겠다.

효실천의 결과

가족이 잘되면 나라도 잘된다.

옛부터 “효문(孝門)에서 충신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수신제가 치국평

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그리고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

란 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되어 간다는 것이다. 가족이 화

목하면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다툼이나 시기로 인한 충돌이 사라지게 될 것

이다. 율곡(栗谷)은 그의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나라는 가족을 미루어 

보면 안다고 했다(爲政上, 國者, 家之推也, 可以正國, 故爲政, 次於正家). 

『명심보감』에도 “그 임금을 알고 싶으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

고 싶으면 그 벗을 보며, 그 아비를 알고 싶으면 그 아들을 보라. 임금이 거

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비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성스럽다”고 했다.

다툼과 분쟁은 나만 아는 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된다. 성경적인 가족의 

질서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언제나 가족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의 바탕

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교회공동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나보다 먼저 

교회, 나보다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와 그 나라는 

성장해갈 수 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

경하라(벧전 2:17) 



136  최성규의 효신학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어버이를 경외함으로써 남의 부모에게까지 

미치며, 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남의 어린애에게까지 미친다.” “어버이

를 친애함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만물을 

애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효가 살아있는 사람은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회에서 게으

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며 일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최상의 효

를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손상하지 않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함으로써 후

세에 이름을 떨치고, 어버이를 섬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不敢毁傷 孝之

始也 立身行道 揚名於後世 而顯父母 孝之終也 - 『孝經』 「開宗明義章」)는 말

이 있다. 효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공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들은 결코 낭비하

거나, 사치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게 된다. 이러므로 결국 효자가 

많은 사회는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

부모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선악 간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살인도, 간음도, 도

적질도, 거짓 증거도 안하며, 남의 것도 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

을 때, 이 사회는 비로소 건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봉사정신이 고양된다.

효하는 사람은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한다. 효한다는 것은 부모가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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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사랑을 기다리기보다는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고자 하기 이전에 부모를 생각하고 받들기를 힘쓰는 일이 곧 효

의 길이다. 그러므로 효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

지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책임의식이 고취된다.

연세대 교수인 성규탁의 『새 시대의 효』라는 책의 결론은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상호 지원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교호적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효의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부모에 대한 ‘책임 또는 의무’의 수

행이라는 사실이다.

구미사회에서 애정은 강조했지만 사람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

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가 파탄을 경험한 예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효

의 책임 개념은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아는 

사람은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도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

기가 쉽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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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설교를 자주 해야 하는 필요성

1. 성경에서는 효를 가르치는 데 반해서 교회에서는 효교육이 제대로 시행

되지 않고 있다.

2. 설교를 통한 교인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정신 계몽을 통한 사회의식개혁

이 요청되고 있다.

3. 효설교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다지 거부감을 주지 않을 수 있다.

4. �효 의식화를 통해서 가족과 사회의 윤리질서를 바로 잡아갈 수 있다.

효설교 작성 요령

효설교 본문 찾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효와 관련된 본문을 찾고, 그것을 일단 두 가지, 

즉 효와 불효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고, 효를 행함으로 복받은 사례와 불효

09
CHAPTER

효설교의
방법

THE SECOND REFORMATION,
BIBLICAL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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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함으로 저주를 받은 사례를 비교해본다.1)

효에 관련된 본문

창 22:1-14; 24:66-67; 28:1-7; 37:13; 42:37; 43:1-9; 44:18-34; 

45:9-11; 46:28-34; 47:11-12; 47:29-30; 49:33-50:14; 출 2:2-10; 

18:12-26; 20:12; 레 19:3; 19:32; 신 5:16; 수 2:12; 삿 11:29-40; 룻 1:1-

22; 삼상 2:26; 9:1-10; 17:17-22; 19:4-6; 삼하 1:23; 왕상 2:26; 3:3; 

6-8장; 대하 3:1-2; 에 4:13-16; 욥 12:12; 잠 1:8-9; 4:1-2; 4:3-4; 

4:10; 6:20-21; 16:31; 17:6; 23:15-25; 렘 35:1-19; 마 19:19; 막 10:19; 

눅 1:26-38; 18:20; 22:42; 요 2:3-11, 19:26-27; 행 10:1-2; 롬 16:13; 엡 

6:1-4;  빌 2:6-11; 골 3:20; 딤전 5:1-4 

불효에 관련된 본문

창 4:1-8; 9:18-27; 19:14; 19:30-35; 21:9-11; 26:34-35; 31:19; 

34:25-30; 35:22; 37:31-36; 출 21:15; 21:17; 레 20:9; 21:9; 신 14:1; 

21:18-21; 27:16; 삿 14:1-4; 17:1-2; 삼상 2:12-17; 2:22-25; 2:29-34; 

삼하 13:1-21; 13:22-37; 14:21-33; 15-20장; 왕상 11:9-13; 11:33-39; 

12:6-14; 왕하 2:23-24; 대하 10:1-15; 잠 19:13; 19:26; 20:20; 28:24; 

30:11; 30:17; 전 10:16; 겔 22:6-7; 미 7:6; 말 2:10; 마 14:6-11; 15:1-10; 

막 6:21-28; 7:10-13; 롬 1:18, 30; 고전 5:1-2; 딤전 5:8; 딤후 3:1-5 

1) 최성규, 『효가 살아야』 (서울: 도서출판 성산서원, 1998),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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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와 불효가 비교된 성구 및 예

잠 10:1; 10:17; 13:1; 15:5; 15:20; 28:7; 29:3; 마 21:28-32

효설교의 일반 주제 설정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교훈을 중심으로 설교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해볼 수 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 목회자들의 설교에 나온 것을 포

함하여 대표적인 예를 열거해본다.

구약에서의 주제 

좋은 아버지의 모델 (창 5:21-27), 효도와 복 (창 9:20-29), 위대한 후예 (창 

22:15-19), 이삭의 순종 (창 26:12-22), 하나님 경외와 부모공경 (창 31:53 ‘이삭의 경

외하는 이’), 인생 흉년에 효도하자 (창 45:3-11), 요셉의 효도 (창 50:1-9), 네 부모

를 공경하라/기독교와 효 (출 20:12), 부모의 과제 (신 6:4-9), 효부 (룻 1:16), 나오

미와 룻의 가족 (룻 1:15-22), 어머니의 기도 (삼상 1:12-18), 순종 (삼상 15:17-23), 어

머니의 사랑 (삼하 21:7-14; 사울의 첩 리스바), 다윗과 솔로몬(아버지와 아들) (왕

상 3:6-12),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없는 자식 (대하 32:33-33:9), 효도에 약속된 복

(잠 4:1-9), 부모의 책임 (잠 13:24-25),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잠 23:23-26), 효도

의 중요성 (잠 30:17),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 (잠 31:1-31)

신약에서의 주제 

믿음과 소원이 큰 어머니 (마 15:21-28), 효 우선의 신앙 (막 7:5-14), 아버지

의 마음 (눅 15:11-32), 예수님의 순종 (롬 5:19), 은혜에 보답하자 (고전 15:10), 행복

한 가족 (엡 5:22-28), 약속 있는 첫 계명 (엡 6:1-4), 어머니의 사랑 (엡 6:1-9),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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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효 (엡 6:1-3), 효가 살아야 한다 (엡 6:1-4), 보답할 줄 아는 자녀 (딤전 5:1-4), 

부모의 가장 큰 기쁨 (요삼 1:1-4)

효 관련 절기 설교

어린이날 설교 

위에 언급한 효 주제 본문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별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부모의 종교적 책임/자녀에게 줄 유산 (신 6:1-9),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성경적인 자녀교육 (시 127:3-5), 아들에게 주는 교훈 (잠 3:1-10), 주의 교양과 

훈계 (마 18:1-14), 부모와 어린이의 미래 (막 10:13-16), 부모와 어린이 (눅 18:15-17), 

다윗처럼 강하게 키우라 (행 13:21-23), 어버이와 어린이 (엡 6:1-4), 자녀를 노엽

게 하지 말라 (엡 6:4),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들 (딤후 1:1-10)

어버이날 설교 

위 ‘효설교의 일반 주제’에서 열거한 모든 주제와 본문이 그대로 어

버이날 설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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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신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한

다. 먼저 성경적 근거를 자세히 고찰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

시함과 아울러,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효사상과 가르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2. 효에 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유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기

독교와 유교와의 대화를 전개해나간다. ‘대화신학’의 입장에서 상호 간의 입

장과 견해를 존중하면서 긍정적 비판을 통해서 현실 속에 효를 적용할 방안

을 모색한다.

3. 효의 기본인 ‘부모·어른·스승공경’과 7대 사명 중 다른 내용들(하나님

을 아버지로 섬김, 어린이·청소년·제자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사

랑·환경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과의 관련성을 더 연구하고 부모공경에

10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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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되는 ‘효’의 정신이 이 모든 이념의 바탕에 깔려있음을 상세히 알게 

한다. 

4. 유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 효에 관해 구체적

으로 가르치고 있는 데를 찾아서 그 내용을 소개하며, 기독교와의 공통성 

및 차별성을 조사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타국의 효 활동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5. 기독교적인 효행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유

교식의 효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성경적이고 기독

교적인 새로운 효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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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상 및 효에 관한 가르침은 모든 고등종교(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

슬람교, 유교, 유대교 등)에 나타나며, 서양이나 동양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문화에서 당연시되고 있다. 결코 기독교나 성경에서만 이것을 가르친다고 

독단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타종교에서 더 깊은 

연구와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진리는 어디서나 통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종교 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한

스 큉(H. Ku
..
ng)과 같은 신학자들은 “종교 간의 평화가 없이는 지구의 평화

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서 오래 지속되어온 이념 

논쟁, 종교 분쟁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다. 우리가 효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한 배움과 나눔과 교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대화는 오늘날 신학자들의 커다란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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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적인 진리 발견은 대화에서 일어난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모든 진리

에 통달할 수 없다. 대화는 현대인하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현

실 경험과 그 해석의 계속이고, 더 나아가서 신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이다.1)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것은 비교종교학적인 방법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

다. 즉,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타종교와 대화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여

기에서 언급되는 각 종교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따라야 하겠으나 충

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자의 한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라건대, 

각 종교의 학자들이 제나름대로 효에 관해서 이러한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각자의 입장이 뚜렷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

에서는 하나의 시도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다.

모든 종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하나의 접촉점에 이르지 않

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효의 윤리면에서 각 종교들을 다

루고자 한다.

유교의 효사상

유교의 생성과 발전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는 황하 

유역에서 일어났다. 이 광범한 지역에 한민족이 이주해옴에 따라서 그들은 

생계로써 목축과 농업에 주로 힘쓰게 되었으며, 각 지역에는 조그마한 부락

1) 김광식, 『組織神學 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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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족과 씨족을 단위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

해서 중국에는 예로부터 씨족이나 가족을 단위로 한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가족 중심의 윤리가 형성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족이 확

대된 것이 국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교는 서양문화와는 다른 윤리관을 발전시켜왔다. 

서양윤리가 부부 중심의 윤리로 전개되어나가는 반면에 중국과 한국을 비

롯한 동양문화권의 윤리는 부자관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주지하고 있듯이 유교적 덕목의 실천이란 항

구적인 다섯 가지 인간관계 유형인 오륜(五倫)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맹

자』와 『중용』에 잘 나타나 있듯이 오륜 중에서도 부모-자식 간에 그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나머지 네 가지 관계가 이 부자지간의 확장과 연장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때 부모와 자식을 이어주는 본질적인 끈은 효가 아닌 타

고난 애정관계인 애틋함(親)이라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끈끈

하게 이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애틋함과 친밀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논어』에서 말하듯이 효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염려하는 데서 출발한

다고 하는 설명과 부합한다고 하겠다.2)

유교는 아무래도 공자의 가르침을 그 원류로 삼아야 하리라고 본다. 그

렇게 보았을 때 『논어』(論語)3)를 중심으로 한 공자의 사상은 ‘인’(仁)과 그 기

본 도리로서의 ‘효’(孝)로 집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효에 관한 

2) W.T.de Bary, 「Personal Reflections on Confucian Filial Piety」(儒敎的 孝思想에 대한 小考),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연구협력실 편, 『孝思想과 未來社會』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44.

3) 『論語』는 공자 자신의 저작이 아니라 그의 제자 有若이 편집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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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은대(殷代)의 복사(卜辭)나 금문(金文) 등에 보이며, 『시경』·『서경』 

등의 기록에도 효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4) 효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공자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덕을 ‘인’(仁)이라고 하

면서 그것의 근본내용으로 제(悌)와 효(孝)를 들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효의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공자 이후 맹자

는 요순(堯舜)의 도를 효제로 이해하면서 백성에게 효제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왕도정치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그리고 효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

용은 그의 제자 증자 때에 가서 『효경』(孝經)에 잘 요약되었다.

『논어』 의 가르침

공자의 『논어』 중심사상은 인(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효(孝)의 중요성도 

이에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5)

유자(有子)가 말하기를 : 어떤 이가 효성스러우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

는 것은 드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亂)을 일으키기를 좋

아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道)가 

발생한다. 효(孝)와 공경함(弟)은 그 인(仁)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有子曰, 其爲

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不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

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 『論語』 「學而」).

여기에서, 효는 바로 군자(君子)가 인(仁)의 덕(德)을 실천하고 함양하는

데 필요한 기초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

4) 손인수, 『한국인의 효도문화』, 14.

5) W.T.de Bary, 「Personal Reflections on Confucian Filial Piety」(儒敎的 孝思想에 대한 小考)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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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일치”(仁孝一致)를 주장할 수도 있다.6) 이것이야말로 『논어』가 이야기하

고자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논어』에 나타난 효

『논어』 가운데 효에 관한 부분은 「학이편」(學而篇)(2, 6-7, 9, 11), 「위정

편」(爲政篇)(5-8, 20-21), 「이인편」(里仁篇)(18-21)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7)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이편」(學而篇)(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들어오면 효도하

고, 나가서는 공손하며, 삼가서 행동하고, 미덥게 하며, 널리 무리를 사랑하

되, 어진 이를 친하게 할 것이니, 이를 행하고도 힘이 남거든 글을 배울지니

라”(子曰 弟子立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학이편」(學而篇)(1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자식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이니, 삼 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도(道)를 고치지 말아야 효(孝)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다”(子曰 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 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위정편」(爲政篇)(5) “맹의자(孟懿子)가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어김

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후에, 번지(樊遲)가 수레를 몰고 있을 때 공

6) 蔡茂松, 『효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172-176.

7) ��『論語』는 「學而」, 「爲政」, 「八佾」, 「里仁」, 「公冶長」, 「雍也」, 「述而」, 「泰伯」, 「子罕」, 「鄕黨」, 「先進」, 「顔

淵」, 「子路」, 「憲問」, 「衛靈公」, 「李氏」, 「陽貨」, 「微子」, 「子張」, 「堯曰」 등 모두 20편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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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말씀하셨다. ‘맹의자가 나에게 효를 묻기에 나는 어김이 없으라고 대

답하였다.’ 번지가 ‘무엇을 이르신 것입니까?’하고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

다. ‘살아계시면 예(禮)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 지내고, 예로 제사 

지내는 것이다’”(孟懿子 問孝 子曰 無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 問孝於我 我

對曰 無違,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위정편」(爲政篇)(6) “맹무백이 효에 관해서 묻자, 공자가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드는 것을 걱정한다’라고 대답하였다”(孟無伯 問孝 子曰 父母 唯

其疾之憂).

「위정편」(爲政篇)(7) “자유(子遊)가 효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요

즘 효도는 잘 모시는 것만을 이르지만, 개와 말에게도 능히 그렇게 한다. 공

경하지 않는다면 어찌 구별할 수 있으리”(子游 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

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不敬 何以別乎).

「이인편」(里仁篇)(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버이를 모실 때는 부

모의 잘못을 슬며시 말씀드리고, 설사 간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도 더욱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고, 걱정이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子曰 

事父母 幾諫 見志不從 又敬不違 勞而不怨).

이처럼 유교에서 가르치던 효는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

다. 흔히 효를 순종적 윤리로 파악하는 것은 모두 작은 효에 지나지 않는다. 

주자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다 큰 효는 아버지를 불의에 빠뜨리지 않



150  최성규의 효신학

는 것이다.

『논어』에 나타난 효의 특징

①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효란 사람이 이미 전수받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누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덕목이다. 즉, 이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이해되던 덕목이라는 것이다.

② �공자가 가르치는 효의 내용 속에는 맹목적으로 형식적인 예식이나 

보수주의에 매달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되이 우러나오는 애정을 가지며, 부모님으

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함부로 훼손시키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다.

③ �자녀가 갖는 효의 의무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먼저 갖게 되는 자애

의 감정과 그로 인한 친애의 관계에서부터 자연히 이끌어지는 결과이다.

『효경』의 가르침

일찍이 공자는 “뜻은 춘추에 있고 행동은 『효경』에 있다”(志在春秋 行在

孝經)고 했다. 이 취지와 부합되게 훗날에 효라는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 『효경』이라는 경전으로 묶여졌다. 이것은 대개 공자의 제자인 증자(曾子)

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집대성되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전으로 묶여졌다고 

여겨진다. 증자는 아버지 봉양에 반드시 술과 고기를 올렸다. 그리고 상을 

물릴 때에 남은 고기와 술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여쭈었고, 혹시 여분이 

있느냐를 물으시면 반드시 “예,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증자를 가리

켜 맹자는 “증자야말로 어버이의 입과 몸을 기르는 데 그친 것이 아니고, 가

히 ‘뜻을 봉양했다’(養志)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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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상 한(漢)나라 때에 여러 학자들이 『효경』의 문구를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당(唐)제국에까지 이르러서도 공

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효경』은 나중에 신유학이 전개되어감에 따라 

동아시아 선비들의 교과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전으로서 자리

를 잡아가게 된다. 주희(朱熹)는 『효경』의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 일말의 의

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효경』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현대의 학자들이 정

의하듯이 효란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효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는 『논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효의 얼개와 더 잘 맞아 떨어진다. 『효경』의 구조와 형식은 

『논어』와 『맹자』의 묻고 대답하는 대화체 형식에서 어느 정도 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목소리도 다분히 훈계적이고 일방

적인 메시지 전달로 짜여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이런 형식상의 차이

점에도 불구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논어』, 『맹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8) 단지 『효경』은 다른 모든 덕행을 효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 

공자와 맹자는 인(仁)의 근본으로 또는 요·순의 도로 함께 제(悌)를 들었으

나, 『효경』에서는 효만을 덕의 근본으로 강조했으며, 모든 덕행은 궁극적으

로 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경』의 내용

① �효는 모든 덕목의 뿌리가 되며 모든 도덕적 강령이나 준칙의 근간이 

8) W.T.de Bary,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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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안정과 복지의 초석이다. 효는 “하

늘의 불변한 기준이요 땅의 떳떳함이다”(天之經 地之義).

② �세상에 나아가서 가족의 이름을 빛내고, 백성을 보살피고 임금에게 

충성함으로써 완성되는 자기 수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을 보살피고 닦는 것이다.

③ �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특히 정치, 사회적

으로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들, 위정자들에게 더욱 과중하게 부여되

고 있으며, 백성들을 보살피고 사려 깊게 그들의 뜻을 헤아릴 것을 요

구하는 것이다. 천자(天子), 제후(諸侯), 경대부(卿大夫), 사(士), 서

(庶)와 같은 신분적 차이에 의해 실천하는 효의 내용이 다를 뿐 아니

라, 효의 가치도 다르다.

④ 자식은 반드시 양친에게 똑같이 효를 실천해야 한다. 

『효경』 9)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손상하지 않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함으로써 후세에 이

름을 떨치고, 어버이를 섬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不敢毁傷 孝之始也 立身行

道 揚名於後世 而顯父母 孝之終也 - 「開宗明義章」).

9) 『효경』은 「고문효경」(古文孝經)(총22장)과 「금문효경」(今文孝經)(총18장)으로 구분됨. 「고문효경」을 기

준으로 해서 그 안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開宗明義」, 「天子」, 「諸侯」, 「卿大夫」, 「士人」, 「庶人」, 「孝

平」, 「三才」, 「孝治」, 「聖治」, 「父母生績」, 「孝優劣」, 「紀孝行」, 「五刑」, 「廣要道」, 「廣至德」, 「感應」, 「廣

揚名」, 「閨門」, 「諫諍」, 「事君」, 「喪親」 章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두 경전의 차이는 사소함. 「금문」에는 

「閨門章」만이 빠져 있고, 「금문」의 「庶人章」 속에는 「孝平章」이 포함되었으며, 「聖治章」 속에는 父母

生績, 孝優劣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므로 「금문」 18장, 「고문」 22장 사이의 차이는 근소한 것이다). 

후에 주자는 「고문」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새로 「경문」(經文) 1장과 「전문」(傳文) 14장으로 체계를 잡음

(『孝經刊誤』). 董季亨(동정 ; 董鼎)이 이 설을 정리, 개편하고 주석을 붙여 효경의 대의를 풀이한 것을 

가리켜 『孝經大義』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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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효의 형식은 자신의 보호, 부모공경, 부모공양, 부모에 대한 

복종, 종사(從嗣), 행상제례(行喪祭禮), 입신양명(立身揚名) 등 7개의 효목

(孝目)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자는 말하기를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고 하였고, 어

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고 하였다(子曰, 愛親者, 不

敢惡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 「天子章」).

사람의 행위 가운데는 효(孝)보다 큰 것이 없고, 효(孝)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 옆에 모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人之行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莫大於配天 - 「聖治章」).

�어버이 살아계실 때 극진히 섬겨야 한다(孝子之事親也 居則致基敬 - 「紀孝行章」).

이 문장을 보면 그동안 잘못 인식되어 왔던 유교적 허례허식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사에 앞서서 효의 실천을 강

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논어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간쟁장」(諫諍章)의 내용 : 증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든가, 이름을 후세에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선생님

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명령

에 따르기만 하면 효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參)아, 무

슨 말을 하는 게냐? 옛날 천자에게 인군(人君)의 비도(非道)를 충고하여 다투는 

신하가 일곱 명만 있으면, 설사 천자가 막돼먹었다 하더라도 천하를 잃는 일은 

없었다. …… 부모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이를 넌지시 아뢰어 고치도록 

하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불의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다. 부모나 군주가 도리

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자식이나 신하는 그 부모나 군주에게 잘못을 아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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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曾子曰 若夫慈愛 恭敬安親揚名 則聞命矣. 敢

間 子從父之令 可謂孝乎. 子曰 是何言與 是何言與. 昔者天子有爭臣七人 雖無

道  不失其天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

失其家 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則子不可以不爭

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 故當不義則爭之. 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여기에서 우리는 『효경』에서 가르치는 도리가 무조건 위계적 권위주의

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옳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아버지에게 고치도록 

아뢰어야 하는 것이다.

삼강(三綱)의 유래와 가르침 10)

‘세 가지 버팀목’(Three Mainstays) 혹은 ‘세 가지 벼리’(Three Bonds)

라는 뜻의 ‘삼강’(三綱)은 주후 79년 한(漢)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역사학자인 

반고(班固)가 기록한 『백호통』(白虎通)에 나온다(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

婦綱). 그런데 청(淸)제국 시대에 이 삼강은 상호보완적인 인간관계의 측면

에서가 아니라 위계적 권위체계를 지지해주는 기둥으로,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풍토가 지

배적이었다. 그러나 『백호통』에서 유학자들이 주장하고자 한 것은 바로 상

호보완적 관계이자, 군주가 가져야 하는 도덕적 책임감이며, 군주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최후에는 군주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각오로 간쟁을 해야 

10) W.T.de Bary, 48-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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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하로서의 의무와 부모가 부도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식이 가져

야 하는 의무는 물론 지어미가 지아비에게 간할 수 있는 의무 등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런 입장은 주희가 이끄는 신유학 사상가들이 취했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삼강을 마치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는 원흉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지배적이어서 20세기 유교를 비판하

는 사람들은 삼강에 더욱더 공격의 화살을 퍼부어왔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날 반고의 『백호통』에 나타나 있는 삼강의 원래의 의미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관계에서 각각은 모두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마다의 역할과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상호보

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식이나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

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옳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특징

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장재(張載)의 『서명』(西銘)’(Chang Tsai’s Western Inscription)에는 

하늘과 땅, 천지의 만물에까지 인간의 효의 정신을 발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11)  『서명』에서 말하는 효는 만물이 모두 자기 생명의 모태인 천지를 

공경하는 것이며, 효의 의무가 사회적인 도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집안에서 효자가 나아가서는 충성스런 신하가 된다는 등등의 종래의 내용

을 넘어서 송대 신유학자들의 새로운 형이상학적 사유로까지 발전하여 종

교적인 의미의 경건주의까지 내포하고 있다.

11) W.T.de Bary,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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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 기독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적 사고를 말끔히 씻어버린 후에 유교적인 효

의 근원정신을 따져본다면, 그것이 일면 기독교의 윤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신학자 윤성범은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윤

리는 유교윤리에 일치하고, 특히 ‘효’라는 윤리적인 규범의 문제에 이르러서

는 어느 의미에서 완전일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만일 기독교윤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로써 유교윤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

을 것이며, 동시에 유교윤리가 지닌 효의 근본 입장이 기독교윤리의 새로운 

방향 정위(方向 定位)에 기여하게 될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12)

윤성범은 효와 인을 구분하여 효를 인의 실현의 존재 근거(ratio 

essendi)라고 하고, 인을 효의 인식 근거(ratio cognoscendi)라고 한다.  즉, 

인을 통해서 효가 무엇임을 알 수 있지만, 효의 전제 없이는 인이 실현 불가

능하다는 것이다.13) 그리고 그는 효를 수직관계로 보고, 인을 수평(지평)관

계로 본다.

윤성범은 효 없는 인은 인이 아니라 불인(不仁)이라고 했다.14) 인을 인되

게 하는 존재 근거가 바로 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지도(父子之道)는 천

성(天性)이라고 했고(父子之道天性也 - 『효경』 「성치장」), 사람의 행실이 효

보다 큰 것이 없다고 공자가 말했다(曾子曰, 敢間聖人之德, 無以加於孝乎, 

子曰, 天地之性, 人爲貴. 人之行, 莫大於孝 - 『효경』 「성치장」).

“효와 인은 실질적으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전자가 존재

12) 윤성범, 『효-서양윤리, 기독교윤리, 유교윤리의 비교연구』, 3.

13)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94-95.

14)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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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n)라면, 후자는 생성(Werden)일 뿐이다. 인 없는 효는 생각할 수 없고, 

효 없는 인은 존재 불가능한 것이다. 효 없는 인은 맹목적이요, 인 없는 효

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와 인은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수렴해버려서는 안 된다.” 15)

동양윤리의 근본사상은 사람이 사람된, 즉 인한 데 있다고 본다면, 인은 

바로 겸손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 극치에 이를 수 

있다.16)

만약 우리가 유교의 효의 관념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이것이 윗사람에 

대한 절대복종의 형식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만다. 유교의 효란 그 근본 뜻

은 훌륭하지만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이것을 잘못 이용하여 특권계급의 

유지를 위한 방편이 된 적도 많다. 특히 조선사회에서 이것이 현저하게 나

타난다. 이러한 예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조선 왕조는 5백 년 

통치기간을 철저히 유교 이념으로 일관하였다. 

불교의 효사상

불교에 관해서는 보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효사상에 접근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고 본다. 기독교와 유사하게 효사상을 부처에 대한 신앙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가르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공양함과 부처님께 예경

한 공덕이 똑같다”고 하였으며, “부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한 것도 다 생겁 

15)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113.

16)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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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효를 바친 인연”이라고 했다.17) 이러한 내용은 특히 최근에 사찰문화연

구원에서 나온 『불교의 효사상』(서울: 사찰문화연구원, 1996)과 이동형 편

저의 『불교의 효』(서울: 秀文出版社, 1995)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불교는 그동안 불효의 종교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맹자가 말하기를 “불

효가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손을 못 낳아 조상의 대를 끊기게 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념으로 보면 출가는 곧 불효라고 인

정되어 불교는 효사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본래 인도에서 발생

한 불교는 중국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효사상을 담은 경전을 번역 소개하

는 한편 불교 교리에서 효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유교의 효사상에 짜 맞

추는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불교에서도 효사상이 있음을 주장하였다.18)

한국에서도 고려 말 조선 초의 조준, 정도전 등의 유자(儒子)들이 “불교

는 국왕과 부모를 버리고 산림으로 숨어 들어가 적멸을 낙으로 삼기 때문에 

무부(無父), 무군(無君)의 오랑캐교”라고 하여 낙인찍기도 했다. 이러한 사

정 아래서 조선초의 억불숭유정책(抑佛崇儒政策)에 의하여 불교는 억압당

하여 왔다. 그러나 불교는 여전히 자비(慈悲)의 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효를 

중요시하고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부모를 버리고, 공적으로는 사

회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 수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불교의 이상이요, 윤리의 

행위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전들 속에서 부처는 ‘효순

공덕’(孝順功德)을 강조했고, 또한 효는 선의 극치이며 불효는 악의 극치라

17) 寺刹文化硏究院 편, 『불교의 효사상』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1996), 189.

18) 신규탁, 「중국 불교의 효사상」,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제1회 효학학술대회 논문집』 (1998,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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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19) 불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교주이신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본다면 부처님이 부왕과 부인·자식 및 국왕

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출가해서 수도했다는 것만을 보아서 너무 염세적

이고 비인간적인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윤리를 건설하고자 함이요, 결코 인륜을 파괴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세속을 떠났던 6년의 세월 뒤에 세상에 돌아와 45년간 베풀었던 부처님의 

교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20)

유교와 불교의 접목

유가적 의미에서 효는 ‘부자자효’(父慈子孝)이다. 이것은 강제적 행위가 

아니라 인성 본연이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의하여 나타나는 정감이다. 

그것이 곧 인(仁)으로 성(性)이요, 정으로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유교의 

측은지심은 불교의 ‘자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21) 자비란 애정과는 

다른 것으로서 인간의 본성의 발로이며 근원적인 마음을 내는 것이므로 일

체 중생에게 차별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자(慈)란 ‘자애롭기 한이 없는 마음’

이요, 비(悲)란 ‘고난을 구제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자비는 부모에게, 형제

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골고루 ‘같이 사는’ 마음으로 전달된다.

불교의 인생관과 효

불교는 인생의 현실을 ‘연기적(緣起的) 관계’로 파악한다.22) 어떤 존재나 

19) 寺刹文化硏究院 편, 16. 

20) 寺刹文化硏究院 편, 17.

21) 寺刹文化硏究院 편, 194f.

22) 寺刹文化硏究院 편, 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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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도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관계에 있

다고 말한다. 특히 ‘가족’은 지극히 중요한 인연에 의해 부모와 자식, 형제와 

부부의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로 이해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비를 

바탕으로 피와 살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효는 생명

의 근원에서 이루어져 나오는 사랑이고 자비이다. 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

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효(孝)는 모든 덕(德)의 근본으로서 도(道)가 효에서 발생되며 여러 종교

가 모두 효를 근본으로 삼아 존중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도 효를 중요시한

다. 이동형은 이를 세효(世孝), 출세효(出世孝), 사효(事孝), 이효(理孝), 행

효(行孝), 화효(化孝), 단효(單孝), 광효(廣孝) 등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한다.23)

효행의 예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

願經)에 나타나 있다. 『부모은중경』은 어머니의 은혜에 관한 가르침이며, 

『지장보살본원경』은 부처의 효에 관한 설법과 지장보살의 효행에 관한 기록

이다.24)

23) 이동형 편저, 『불교의 효』 (서울: 秀文出版社, 1995), 17. 

출세간의 효는 세간 효의 근본이므로 세간과 출세간이 한 쌍을 이루고, 이치는 사실로 나타나고 사실

은 이치에 앞서므로 사효와 이효가 한 쌍이 되며, 단효와 광효가 서로 대조된다. 간단히 정리해본다

면, 세효(世孝)는 세간에서 천하 모든 선(善)의 모범으로서 행할 도리이며, 출세효(出世孝)는 계(戒)를 

지키는 것이며, 사효(事孝)는 살아있는 몸을 보전하는 것이며, 이효(理孝)는 마음을 밝혀 덕을 닦아 

도에 이르는 것이며, 행효(行孝)는 효의 드러남이요, 화효(化孝)는 효를 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감화하도록 하는 일이며, 단효(單孝)가 혼자만 생각하고 남에게 알리지 않는 단편적인 것인 반면에, 

광효(廣孝)는 일체 중생에게 두루 효행하는 것을 말한다.

24) 지장보살은 696년 한국의 신라 경주에서 태어난 왕자 김교각(金喬覺)을 가리킴. 그는 중국에 건너가 

24살에 출가하여 99살까지 구화산(九華山)에서 참선을 한 승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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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와 팔정도

불교의 핵심 교리인 팔정도(八正道)는 효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도리로

서 이렇게 적용시켜 말할 수 있다. 

먼저 바른 견해(正見)를 가지라.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라(正思惟). 바르게 말하

고(正說), 바르게 행동하며(正業), 바른 일을 하라(正命). 바른 노력(正精進)을 할 

것이며, 바른 마음(正念)과 바른 명상(正定)을 하라.25)

효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은 경전의 곳곳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렇게 강조한다.

부모가 노쇠해 있는데도 부양치 않고 저만 풍족하게 산다면 그는 파멸의 문에 

이르리라(『숫타니파타』).

(비교 :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

리라  - 잠 20:20)

무릇 사람이 천지의 귀신을 섬긴다 해도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못하다.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다(『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불자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요, 일체의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니라(『범망경』(梵網經)).

자식도 마땅히 다섯 가지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양(孝養)해야 한다. 첫째

는 부모를 공양하여 궁핍하지 않게 해야 하며, 둘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부모

의 자문을 구해야 하며, 셋째는 부모의 의사를 공순(恭順)히 하여 거역치 말며, 

넷째는 부모가 시키는 일을 감히 위배하지 말며, 다섯째는 부모의 가업을 이어

25) 寺刹文化硏究院 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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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선생경』(善生經)).

끝없는 예로부터 나의 부모가 아닌 자가 없다. 일체의 남자는 모두 나의 자부(慈

父)이고 일체의 여자는 모두 나의 비모(悲母)이다(『대승심지관경』(大乘心地觀經)).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은혜를 깊이 갚기 어려우니, 어떤 것

이 두 가지인가. 이른바 아버지와 어머니이시니라. 설사 어떤 사람이 한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한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그들의 수명이 마칠 때까지 잠시

도 놓지 않은 채 의식과 병의 인연에 의원과 약과 그 밖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지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부모는 자

식에게 깊고 무거운 은혜가 있나니, 이른바 낳고, 자비한 마음으로 젖을 먹이고, 

씻어서 길러주고, 가지가지 몸에 필요한 기구를 공급하여주고, 세간의 온갖 의

식을 가르쳐주고, 항상 마음으로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고자 하며, 

잠시도 버리지 않고,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본사경』(本

事經)).

어버이가 자식을 낳으매 열 달을 잉태하여 몸은 중병에 걸린 것과 같고, 해산할 

때는 어머님은 위태롭고 아버지는 두려워하시니,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느

니라. 자식을 낳은 뒤에도 젖은 자리와 마른 자리를 가려 눕히셨으며, 정성의 극

치로 피가 젖이 되었으며, 문지르고 씻겨주며, 옷과 밥을 주고, 타이르고 가르쳤

고, 스승·친구·어른들께 많은 예물을 선사하였느니라.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화창하고 즐거우면 어버이도 기뻐하였고, 아들이 슬퍼하면 어버이의 마음도 초

조하여지느니라. 문밖에 나가면 늘 걱정하고, 들어오면 어루만지며, 애지중지한 

마음으로 언제나 걱정스러워서 그가 착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기르느니라. 어

버이의 은혜가 이러하거니 너희들은 어떻게 보답하겠느냐(『불설효자경』(佛說孝

子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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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보기에는 효도 아닌 것이 효도가 되나니, 능히 어버이로 하여금 악을 버

리고 선을 하게 하며, 5계를 받들어 지니고, 삼보에 귀의하게 하여 아침에 받들

고 저녁에 마칠지라도, 그 은혜는 어버이가 젖 먹여 기른 무량한 은혜보다 더 무

거우니라. 만일 삼존의 지극함으로써 그 어버이를 교화할 수 없는 이는 비록 효

양할지라도 효도가 되지 못하느니라(『불설효자경』(佛說孝子經)).

사람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어른들을 공경으로 섬기며 공손하고 겸양

하며, 먼저 꿇고 뒤에 일어나며, 뒤에 말하고 멈추며, 항상 나쁜 사람으로 하여

금 좋은 일을 하게 하면, 이것으로써 다섯 가지 좋은 과보를 얻으리니, 어떤 것

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사람들에게 공경과 사랑을 받고, 둘째는 사람들이 모

두 그의 착한 점을 말하고, 셋째는 스스로의 뜻이 기쁘고, 넷째는 하늘에 태어나

서 모든 하늘에게 공경과 사랑을 받고, 다섯째는 하늘에서 내려와 세간에 나면 

뭇 사람에게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리라(『분별선악소기경』(分別善惡所起經)).

지금 현재에도 착한 마음으로 효순하여 뭇 사람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 이는 

모두가 옛 세상과 지난 생애에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어른을 공경으로 섬기어서 

이룬 바이니라. 이러하므로 마땅히 효순을 다하여 어른을 섬길지니라(『분별선악

소기경』(分別善惡所起經)).

불교의 경전에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모친’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효심이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의 10가지 은혜는  ① 나를 배어서 지켜주신 은혜, ② 

해산할 때 고통받으시는 은혜, ③ 자식을 낳고 근심을 놓는 은혜, ④ 쓴 것

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서 먹이신 은혜, ⑤ 아기는 마른 데로 누이시고 자신

은 젖은 자리로 누우시던 은혜, ⑥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⑦ 깨끗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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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을 씻어주신 은혜, ⑧ 자식이 멀리 출타하면 걱정하시는 은혜, ⑨ 자

식을 위하여 궂은 일을 하시는 은혜, ⑩ 끝까지 염려하시는 은혜이다. 

첫째는 잉태하여 수호해주신 은혜니라.

여러 겁 동안 소중한 인연으로	 /	 지금에야 어머니 태속에 자리 잡았네.

달이 지나면 오장이 생겨나고	 /	 일곱 달이 되어서 육정26)이 열렸어라.

어머니는 태산같이 무거운 몸을	 /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까 조심하며

고운 옷에도 관심없으니	 /	 화장대에는 먼지만 앉았어라.

둘째는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감수하신 은혜니라.

아기 배어 열 달이 되어오니	 /	 어려운 해산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네.

날로날로 병든 것 같이 몸이 무겁고	 /	 매일매일 정신마저 아득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눌 길이 없고	 /	 근심어린 눈물이 가슴에 차 오르네.

슬픔 속에 친족을 만나면	 /	 잘못되어 죽지나 않을까 걱정하네.

셋째는 자식을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신 은혜니라.

자비하신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	 오장육부가 끊어지고 흩어졌네.   

몸과 마음이 함께 까무라치고	 /	 피는 흘러 흥건히 고였네.

낳은 아기 건강하다는 말 듣고는	 /	 기쁘고 또 기뻐 어쩔 줄을 모르네.

기쁨 지나고 아픔 닥쳐오니	 /	 심장과 창자 끊어질 듯 절여오네.

26) 육정(六精) - 눈, 귀, 코, 입, 혀, 의식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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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먹이신 은혜니라.

부모님 은혜는 깊고도 무거우니	 /	 사랑으로 보살피심 한 순간도 못 잊으리.

좋은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식 먹이시고  /  쓴 것을 잡수셔도 얼굴표정 밝으셨네. 

사랑이 한이 없고 정성은 끝이 없으니	/	 그 은혜 깊고 깊어 고마움이 사무치네.

자식만 생각하며 먹이시고 키우시니	 /	 자비하신 어머님은 굶주림도 잊으셨네.

다섯째는 마른자리는 자식에게, 진자리는 어머니가 누우신 은혜니라.

어머니는 진자리 누우셔도	 /	 자식만은 마른자리 골라 눕히셨네.

젖먹여 목마르고 굶주림 채워주시고	 /	 옷자락 덮어 바람과 추위 막아주셨네.

자식 돌보느라 깊은 잠 못 드셔도	 /	 재롱부리는 모습에 사랑 흠뻑 쏟으셨네.

자식 편하기만 바라고 또 바랄 뿐	 /	 자신의 편안함 생각도 못 해봤네.

여섯째는 젖을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니라.

어머님 자비심이 땅끝에 미치고	 /	 아버님 높은 덕은 하늘 끝에 닿았네.

하늘이 높고 땅이 넓다 하지만	 /	 부모님 마음은 그보다 더 높고 더 넓네.

눈이 비록 안 보여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	 손발이 불구라도 싫어하지 않으시네.

뱃속에서 기르고 눈물로 낳은 자식	 /	 평생을 아끼시고 가엾이 여기시네.

일곱째는 부정한 것도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니라.

볼수록 자애로운 어머니 얼굴	 /	 유연하고 아리따운 어머님 모습

바라보는 두 눈 인자함이 가득하고	 /	 얼굴빛은 항시 자비심이 풍만했네.

노심초사 걱정 근심 얼굴빛 여위시고	 /	 궂은 것 씻어주시느라 주름살 생기셨네.

오로지 자식 사랑 뒷바라지하시느라	 /	 아름답던 그 모습이 늙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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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는 길 떠난 자식 걱정하는 은혜니라.

죽어서 이별이야 어찌 할 말 있겠으랴만	 /	 살아서 헤어짐은 아프고 서러운 일.

자식이 집 떠나 타관 땅 가 있으면	 /	 어머님 마음도 타향을 헤매이네.

밤낮으로 마음은 자식 곁에 가 있고	 /	 그리움의 눈물은 천 줄기 만 줄기일세.

새끼 생각에 울부짖는 원숭이같이	 /	 자식 생각에 오만간장 다 녹이네.

아홉째는 자식 위해 악업도 마다 않는 은혜니라.

부모의 은혜는 강산같이 무거우니	 /	 깊고 깊은 그 은혜 보답할 길이 없네.

자식의 괴로움 대신 받기 원하시고	 /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 마음 안절부절

자식이 길 떠난단 말만 들어도	 /	 객지 잠자리 근심부터 하시네.

자식이 잠깐 괴로워해도	 /	 어머니는 오래오래 마음 졸이시네.

열째는 한없이 연민하는 은혜니라.

부모님 크신 은덕 깊고도 무거워라	 /	 한 순간 한 생각도 간단없이 베푸시니

일어서도 자식 생각, 앉아서도 자식 걱정  / 	 멀리가도 자식 생각, 돌아와도 자식 걱정

어머니 연세 백 살이 되셨어도	 /	 여든 살 된 자식 걱정 여전하시네.

부모님 사랑은 그칠 날 없으시니	 /	 수명 다하시면 그때야 쉬시려나(서정대 역).

지장보살(地藏菩薩)의 효행 기록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은 석가모니 부처가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위하여 도리천에서 설법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으로 효를 숭상

하였음을 말하며, 지장보살이 옛적에 부모님께 효를 행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염부제(閻浮提)의 모든 중생들이 각기 그들의 부모와 권속들이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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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도 망자를 천도 공양함은 생자와 사자가 함께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다. 

생시나 망시를 동일한 시간으로 신앙하는 것이며, 이것은 효사상의 영원성

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생들 모두가 도탈하여 보리를 증득하여 지옥이 비어지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

하지 않겠다(衆生度盡 方證菩提 地獄不空 誓不成佛).

불교의 효사상은 연기설(緣起說)에 근거한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

지고 있으며 평등하며 상호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효는 연기법에 의해서 은혜를 알고(知恩), 은혜를 갚는(報恩) 사상

이다.

이렇듯 유교와 불교의 효사상을 얼핏 보면 그 근원에서 살펴볼 때 기독

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곧 ‘효’야말로 인륜의 근원이 되는 

도리이며, 인간에게 공통된 본연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에 관련된 불교 경전들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佛昇 利天爲母說法經) - 부처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돌아가신 생모 마야 부인(摩耶夫人)을 가엾이 여겨 제도 해탈시키

기 위해 여름 석 달 동안을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했다고 한다.

『불설부모은중경』(佛說父母恩重經) - 여러 종의 이본(異本)이 있다. 『정란

본』(丁蘭本), 『고본』(古本), 『증익본』(增益本), 『고려본』(高麗本), 『대보본』(大報

本), 『생략본』(省略本)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대보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보부모은중경』(大報父母恩重經) - 아홉 가지(九分)로 나누어 설명하

는데, 제1분은 서분이고, 제2분은 정종분(正宗分)으로서 마른 뼈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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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부처가 남방으로 여행하면서 길가에서 한 더미의 뼈를 보고 바로 정

중하게 예배하고 아난과 대중들에게 “이 뼈 더미는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지금 절을 올린 것이니라”고 했다. 제

3분은 잉태했을 때의 괴로워하는 모습, 제4분은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를 게

송으로 노래한 것, 제5분은 불효의 여러 가지 실례를 말하였고, 제6분은 보

은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제7분은 불효의 과보로써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일들, 제8분은 보은하는 방법으로서 경전을 만듦으

로써 천상계에 선망 부모가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됨을 강조했고, 제9분

은 유통분으로서 아난과 대중들이 육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 - 목건련(木楗連)의 효행담. 목련존자가 지

옥에 빠진 어머니 청제 부인을 구제하기 위해 음력 7월 15일 백중일(白衆日) 자

자(自慈)하는 대중에게 우란분제(盂蘭盆齋)를 베풀어 삼보의 위력을 빌어 제도

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와 과거 칠세 부모를 위하여 공양하라고 했다.

『심지관경보은품』(心地觀經報恩品) /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

經) - 네 가지 은혜(四恩惠)를 설한 경전. 네 가지 은혜란 첫째는 부모의 은혜, 

둘째는 중생의 은혜, 셋째는 국왕의 은혜, 넷째는 삼보의 은혜를 말한다.

『불설효자경』(佛說孝子經) - 유교의 『효경』을 연상케 하는 책으로서 내

용도 유교와 마찬가지로 효를 강조하며, 또 인·의·예·지·신의 오상(五

常)이 있다고 한다. 

『범망경』(梵網經) - 부모 형제가 돌아가신 날에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

경인 『범망경』을 강설하여 망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고, 부모의 영정(影幀)을 

보거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아 모시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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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 누구나 극락세계에 왕생코자 하면 먼저 부

모를 봉양하여 자심으로 살생하지 말 것이며, 정토왕생에는 효도가 으뜸이

라 하였다. 이것은 자비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은 곧 부모라는 것이다.

『중아함경』 - 부모에 대한 은혜의 구체적인 ‘보본반시’(報本返始)를 다음

과 같이 가르침. ① 가족을 잘 다스려 재산을 증익케 하고, ② 가족 살림을 

착실히 하여 어렵지 않게 하고, ③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부모가 하고자 

하는 바를 봉행하고, ④ 부모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지 않으며, ⑤ 자신

의 소유 사물을 부모에게 모두 바칠 수 있는 정신 자세가 되어야 한다.

『불설정반왕반열반경』(佛說淨飯王般涅槃經) - 석존의 부왕인 정반왕(淨

飯王)이 서거하자 불타가 상여를 몸소 메려고 관 앞에 섰고, 난타(難陀)와 

아난(阿難) 등은 백부의 관을, 라후라 등은 조부의 관을 메도록 간청하였고, 

세존은 마침내 주변의 만류로 향로를 들고 상여 앞에 서서 장지까지 갔다고 

해서 이를 출가자의 효의 본보기로 본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책 속에 효에 관한 기록이 전해져온다.

『불설대애도반니원경』(佛說大愛道般泥洹經), 『불설보살섬자경』(佛說菩

薩睒子經),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불설시가라월육방예경』(佛

說尸迦羅越六方禮經), 『불설부모은난보경』(佛說父母恩難報經), 『불모출생

경』, 『본사경』(本事經), 『회심곡』, 『목련경』, 『권효경』(勸孝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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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희  목사   

■ 효도와 축복(『물가에 심기운 나무』, 240-247)

■ 창 9:20-29

1. 부모공경은 약속있는 첫 계명입니다. 

2.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 아브라함 / 이삭 / 야곱 / 요셉 

* 민 6:24

■ 효도에 약속된 복(『참회의 은총』, 318-328)

■ 잠 4:1-9 

1. 솔로몬은 ‘선한 도리’를 전한다고 했는데, 곧장 효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부터 다섯째 계명까지는 엘로힘,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여섯째부터는 

그 말이 없습니다. 효에 대해 언급한 다섯째 계명도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왜 여기에

만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어째서 다섯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언급한 위의 네 계명과 똑같이 취급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직적 사랑에 대한 응답

이라는 맥락에서 효와 신앙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출 20:12 / 신 27:15-26 / 잠 1:7

2. 효에 따른 복 

1) 장수        2) 지혜와 명철        3) 명예와 영광

*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효자 - 이삭   

* 효자는 효자를 낳습니다 - 야곱의 불행한 인생 

* 마르틴 루터 :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



173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론

부록

한국 교회 
효설교

참고문헌

* 렘 35장 레갑 족속의 효 

* 탈무드 :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

기 원하노라”

■ 한 아버지의 소원(『한 나그네의 윤리』, 315-324)

■ 잠 4:1-10 

•효자동의 유래 

1. 효는 첫째, 목적이 문제입니다. 

2. 효는 그 방법이 문제됩니다. 

3. �참효란 부모의 뜻을 높이고 그 부모의 자녀 됨을 긍지로 삼고, 부모의 소원을 알고, 그 뜻

을 기리고 우러르고 따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키워주었다는 데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합니다. 

* 탕자의 아버지 

* 황희의 아들 교육 

* 다윗의 솔로몬 교육 : 잠 4:4-6

■ 네 부모를 공경하라(『모세의 고민』, 280-291)

■ 마 15:1-10

1.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명령이자, 엄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심지

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는 변명조차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서 가르치시는바 효의 절대성입니다. 

3.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 출 21:15 / 출 21:17 / 신 21:18 / 신 21:21 / 마 15:4

4. �“공경한다”는 일반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경’은 높이 우러르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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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르틴 루터 『대요리 문답』 - 네 종류의 부모 

6.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의 의미는

1) �이 말은 존경을 겸전하고, 특별히 부모의 존재와 그 큰 은혜와 희생과 수고를 인정하라

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 또한 그 연세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고 쌓아온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3) 꼭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4) 부모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 마르틴 루터 :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 노아의 포도주 사건

5) 나 자신이 그분의 자녀 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잠 23:24

* 예수님은 효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가르치십니다.

6) 부모를 공경함에는 또한 형제의 화목이 필수적임을 기억합시다. 

■ 네 부모를 공경하라(『이 산지를 내게』, 293-304)

■ 잠 23:22-26

•토인비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제도는 한국에 있다.”

1. 세상의 모든 불행은 가정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 우리에게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2) 인생의 경험자입니다.   

3) 나를 사랑합니다. 

4) 나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효의 여섯 가지 요건을 말해왔습니다. 

1) 효의 첫째는 건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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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양해야 합니다. 

3) 양지해야 합니다.

4) 공대하는 것입니다. 

5) 부모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6) �입신양명해야 합니다. 

4.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25절)

1) �부모님을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2)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3) 지혜와 진리를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5.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다섯 가지의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five major elements”입니다. 

1) �meaningful touch

2) �spoken word

3) �expressing high value

4) �picturing special future

5) �active commitment

■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간됨의 현주소』, 11-21)

■ 엡 6:1-4

1. �엡 6:1의 “이것이 옳으니라” - “옳다”는 말의 의미가 원어의 뜻으로는 ‘선’이 아니고 ‘의’라는 

뜻입니다. 효는 선이나 공로가 아니며 덕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2. 십계명의 인간에 관한 계명 중 첫 계명인 부모공경의 계명은 명령입니다. 

* 아브라함 / 이삭

3. �이 계명을 지키고서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나 

행복·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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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 �효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

은 이 계명들의 순서가 죄가 무거운 것부터 차례차례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출 21:5 / 출 21:17 / 레 20:9 / 신 21:18 이하 / 마 15:4  

5. �“부모를 공경한다”의 공경이란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

이며 소화하고 있습니까? 

* 잠 1:8 / 김구 선생의 어머니 / 마 15:4 이하 - 고르반 

■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흩어진 자의 행로』, 302-314)

■ 잠 23:23-26

1. 우리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개념이 너무 협소합니다.

* 사도 바울과 믿음의 아들 디모데 / 고전 4:15

2.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2) 목사님  3) 선생님  4) 정치적 지도자인 왕

3. 한국적 효의 개념을 그 유형별로 연구 

1) 부모님을 장수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 엡 6:2-3

2) 편하게 모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 전통 한국 효도 이야기들

3)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곧 대를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4)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벼슬을 못한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한국적 효도는 인도주의도, 합리주의도, 때로는 도덕도 초월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효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4. 본문 말씀은 효도에 대한 개념을 잘 말해줍니다.

1) 먼저는 부모님의 높은 존재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2) 부모의 경험을 들어야 합니다. 

3)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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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 잠 1:8-9 / 요삼 1:4

5) 부모님의 철학과 이상, 부모님의 과거와 현재, 그 직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 효 우선의 신앙(『자유의 종』, 193-202)

■ 막 7:5-14

1. 전통사회 속에서 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사회학자들의 연구 

1) 신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2) 모든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웠기에 그러합니다. 

3) 땅을 물려받아서입니다. 

2. �사회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에 필요한 신앙과 정의감과 인내

심은 부모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 중국 고사 ‘반의지희(斑衣之戱)’ / 고르반

- 참된 신앙과 참된 효는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신앙에 참효가 있습니다.

김선도  목사   

■ 효성하면 네가 잘 되리라(『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의 대화』, 60-68) 

■ 출 20:12

•효경: “효는 모든 덕의 근원이며, 이 효는 인간이 인간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이라.”

1. 효성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 어거스틴의 어머니 / 웨슬리의 어머니 

* 장개석 : “내 생일은 어머님의 재난날이다. 어머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날인데 내가 

뭘 먹고 마시겠느냐”

* 일본 시인 이시가와, 어머니를 업고 그 가벼움에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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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효성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 백유읍장(伯愈泣杖)

 3. 효성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엡 6:1

* 에릭슨(Erikson) : “부모에게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 키에르케고르(S. A. Kierkegaard) : “믿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4. 효성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복의 근거가 됩니다. 

* 칼 바르트(Karl Barth) :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 카네기(A. Carnegie)는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될까 싶어서 

일생동안 독신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지냈다. 

* 미국 27대 대통령 제임스 카필드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머니를 대통령의 좌석에 모시고 대통령 

선서 

* 다리 밑에 아이를 껴안고 죽은 어머니 

김홍도  목사   

■ 성경과 효도(『불기둥 제2집』, 151-158)

■ 출 20:12; 엡 6:1-4

•인륜에 관계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 십계명의 대인계명 가운데서 첫 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출 20:12 / 레 19:3 / 잠 23:25 / 잠 30:17 / 엡 6:1 / 엡 6:2

*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예수님 

2. 성경적 효도가 세상적 효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성경적 효도는 

1)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2)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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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혼을 더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3. 어떻게 효도해야 할 것인가? 

1) 육신을 평안케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2) 마음(혼)을 편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 엡 6:1

3) 영혼이 구원받고 잘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 효부 룻(『불기둥 제5집』, 125-131)

■ 룻 1:16 

1. 룻의 지극한 효성 

1)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했습니다. 

2) 룻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3) 룻은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4) 룻은 외국인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5) 룻은 가난 중에도 물질로 잘 봉양했습니다. 

2. 효도가 왜 중요한가? 

1)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 엡 6:1-3 

2) 효도는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3) 효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롬 13:1

3. 효도와 복 

* 출 20:12 / 출 21:15 / 잠 20:20 / 잠 30:17 / 엡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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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의 효도(『불기둥 제8집』, 189-194)

■ 창 50:1-9

•제롬 : “제5계명은 대인계명의 초석이며 원인이 되며 증표와 같다.”

•기독교의 효도와 이교도의 효도의 차이점 

1) 부모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2) 목숨을 버리거나 몸을 팔아서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 심청이  

3) 죄 짓는 방법으로 효도해서는 안 됩니다. 

* 엡 6:1

* 신라시대 효불효교(孝不孝橋)란 다리 

1.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 효자동의 유래  

2.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 엡 6:1 / 순임금의 효 / 딤전 5:8

3. 요셉은 물질봉양을 잘 했습니다. 

* 창 47:12

4. 요셉은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 효도의 중요성(『불기둥 제10집』, 244-249)

■ 잠 30:17

1. 효도는 모든 도덕의 기본입니다. 

* 십계명 / 잠 30:17

2. 효도는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됩니다. 

*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 “자식은 두 살 때부터 부모에게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제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다음에 자라서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 

* 노아의 포도주 사건 / 롬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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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의 약속이 붙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 엡 6:1-2

4. 부모의 은덕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 어머니 은혜 

박조준  목사   

■ 어머니의 사랑(『전진하는 교회』, 142-151)

■ 엡 6:1-9

1.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2.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 히 11:23 /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3. 어머니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4. 어머니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 아브라함 링컨 :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또한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는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자로다.”

*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사랑

■ 유익한 삶의 시작(제5계명)(『십계명과 현대인』, 62-75)

■ 출 20:12; 엡 6:1-3

1. 효도는 모든 사회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 삼강오륜에서 제일 먼저가 부위자강(父爲子綱)

* 요리문답 :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

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뜻이다.” 

2. 이 계명은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3.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 자녀가 늙으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인

생은 우리가 인생을 다루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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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태  목사   

■ 효자 요셉(『축복의 약속들』, 172-177)

1. 유년기에 집안에서 순종의 효자였습니다(창 37:1-13)

1) 요셉은 아비의 마음에 비전을 심었습니다.

* 창 37:5-11 

2) 요셉은 아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 창 37:13

2. 성년기에 집 밖에서 공경하였습니다(창 37:18-36; 39:1-47:12).

1)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2) 요셉은 복의 아들로 아버지를 상봉했습니다. 

3) 요셉은 아버지를 공궤하였습니다. 

3. 끝까지 효성하였습니다(창 47:27-31; 50:1-14, 22-26).

1)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 앞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2) 요셉은 아비의 시체 앞에서도 경건한 정성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3)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자식들에게 계승해주었습니다. 

송길원  목사   

■ 좋은 아버지의 모델(『그래도 아버지 노릇은 하고 살아야죠』, 12-25)

■ 창 5:21-27  

1. 딩크족이 늘어난다. 

* 시 127:3

* �소피 메슨 : “우리는 어린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어린이들은 우리

가 매일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못 보고 지나치고 있는지를 깨우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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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트 마이어 : “부모 된 우리들은 자녀를 통해 우리 자신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또한 

자녀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 도은미 : “남자로 태어난다고 다 남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분도 남자로 태어

나 아버지가 되어보는 것 이상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은 없습니다.”   

2. 4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  

* 에녹과 아브라함의 대조 / 창 21:10 / 히 11:5

3. 모범 가정을 이룬 에녹 

* 노아와 에녹의 비교 

4. 이 시대의 아버지의 표상 

■ 완전한 아버지는 없다(『그래도 아버지 노릇은 하고 살아야죠』, 28-41)

■ 창 9:18-29

1.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 

* 창 6:9 / 히 11:7

2.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 기도하라. 

*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

3. 노아의 실수 

* “뒷걸음쳐 들어가서” 오늘 이 한마디는 효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잠 23:22

4.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 “뒷걸음쳐 들어가서” 셈과 야벳의 이러한 행위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효’입니다. 더구나 그

들의 효가 빛나는 것은 십계명으로 성문화되기 이전의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효

는 계명 이전의 도덕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 신 27:16 / 잠 20:20

5. 효,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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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최고 특권은?(『그래도 아버지 노릇은 하고 살아야죠』, 44-56)

■ 창 48:1-22

1.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2.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 당신이 물려줄 신앙 유산은? 

* �18세기 패트릭 헨리 : “나는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내 가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족에게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내

가 그들에게 1실링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유해지겠지만, 그들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 아버지의 마음(『그래도 아버지 노릇은 하고 살아야죠』, 58-73)

■ 눅 15:11-32

1. 아버지, 영혼의 안식처 

* 근동 지방 속담 : “우리가 1인치(2.5센티)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엘(45인치)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2. 큰아들까지도 감싸 안았던 아버지 

3. 당신은 어떤 아버지인가? 

■ 건강한 아이는 태교부터 남다르다(『그래도 아버지 노릇은 하고 살아야죠』, 136-149)

■ 삿 13:8-14

•성경은 태교에 관해서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

* 창 25:21 / 삼상 1:19-20 / 시 127:3 / 사 43:6-7 / 사 66:9

2. 태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 삿 1:19-20 / 삿 13:4 / 눅 1:40

3. 마노아와 그의 아내 

* 삿 13: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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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받는 부모, 존중받는 자녀(『그래도 아버지 노릇은 하고 살아야죠』, 152-166)

■ 엡 6:4

•“어른은 되기 쉬우나, 아버지가 되긴 어렵다.”

• �J. H. 페스탈로치 : “본능적인 사랑만으로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 “어머니 자신이 총명

하고 어질고 굳센 의지를 지니며 용감히 활동하는 힘을 보인다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

녀는 좋은 감화를 받는다.”

1. 자녀를 화나게 하는 말 

2.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 �하워드 헨드릭슨 :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결국 부모

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된다.”

* 신 6:4-7 / 잠 1:7 / 잠 1:8 / 잠 14:26 / 잠 22:6 / 잠 31:28-29 / 딤후 3:16-17

* C. W. 엘리엇 : “가정과 가정생활의 안전과 향상이 문명의 근본적인 목표이며, 모든 노력의 최종적

인 목적이다.” 

* J. G. 홀랜드 : “어떠한 형태를 지니든 가정이란 인생의 최대 목표”

3. 존경은 존중에서 우러나온다.

* 무디 : “나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옥한흠  목사   

■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없는 자식(『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152-166) 

■ 대하 32:33-33:9

1. 히스기야라는 사람

2. 히스기야의 치명적 실패요인 

1) ��자식을 너무 귀여워 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했다는 사실입

니다. 

* 잠 19:17 / 잠 22:6 / 잠 29:15

2) 히스기야가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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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32:24-25 / 다윗의 솔로몬 신앙교육 : 대상 28:9-10 

3. 가장 중요한 아동기의 신앙교육

* 엡 5:22, 25 / 엡 6:1 / 엡 6:4

4. 언제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가

■ 다윗처럼 강하게 키우라(『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168-179)

■ 행 13:21-23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점을 주목해보신 것일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

는 자가 되었을까요? 

1. 강한 소년 다윗 

*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강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강한 인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 소년 다윗을 살펴봄으로써 찾아낼 수 있습니다. 

2. 엄격한 자기 훈련

* 잠 22:15

3. 영감으로 무장된 소년 다윗 

* 삼상 17:45

* 요일 5:4

4. 소명 받은 자의 능력

■ 위대한 후예(『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182-195)

■ 창 22:15-19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보라.

* 로버트 모스킨 : “현대과학은 인간을 말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부모가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한다. 

* 출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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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식을 믿음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후손들의 예 

■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198-213)

■ 엡 6:4

1. 어린 자녀라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 창 6:5 / 히 12:7-8

2.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한 자격은? 

* 신 6:6-7

3. 잘못을 납득시킨 다음에 징벌하십시오. 

4.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부모   

■ 어머니의 사랑(『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216-229)

■ 삼하 21:7-14

1. 리스바 여인의 영원한 모정 

2.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

* 피천득 : “30대에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

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

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엄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

니다.” 

*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 중에서 존경받는 세 명의 왕만이 친어머니의 손에 양육 

3.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 

* 시인 로버트 알 브라운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모습 

묘사 :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발치에 서 있는 어머니는 생명을 주는 관계에 있었다. 아들은 

육신이 못 박혔지만 어머니는 그 영이 못 박혀서 서로가 고통에 참여하므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탱해주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탱해주었다. 여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었다.” 

*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고백 :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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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대한 뜻을 가진 어머니 

* �속담 : “아빠는 기계를 만드나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 

*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받은 어머니의 편지 :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한 가지 중요

한 뜻이 있었다.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

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 자식교육의 초점이었다.”

* �모세 어머니의 교육 

*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회고 :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오늘의 나의 전부, 그리고 

내일의 내가 소원하는 전부는 다 천사같은 내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 나폴레옹이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 “지금 불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선한 

어머니들이야!”

* �6. 25 전쟁 직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

■ 제5계명(『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232-247)

■ 출 20:12

1.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 

* �출 21:17 / 레 24:15-16 / 신 21:18-21 / 룻기

2. 효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신 예수님 / 출 20:12 / 레 19:3

3. 붕괴일변도인 우리의 가정윤리

* �노인문제 / 잠 16:31 / 욥 12:12

4. 부모공경에는 조건이 없다. 

1)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2)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3)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 막 7:11-13 / 갈 6:7

5.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자세 

* �막 12:31

*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칼뱅의 대답 :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

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부모공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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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목사   

■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렇게 풍성하라』, 213-217)

■ 엡 6:1-3

1. �순종이 보다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공경은 보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

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2. �성경이 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가르칩니까?  다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인이면 더욱 순종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골 3:20

2)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4) 우리를 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5) 우리를 장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 렘 35:5 이하의 레갑 족속

■ 제5계명(『이렇게 살라』, 56-63)

■ 출 20:12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1. 부모공경의 이유 

1)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 잠 3:1 / 잠 6:23  

2)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눅 2:51 / 롬 13:1 / 히 5:8-9  

3)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막 7:6-13 / 요 19:26-27 / 엡 6:1 / 골 3:20 

4)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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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3:20

5)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 신 5:16 / 렘 35:19, 레갑 족속 / 엡 6:3

2. 부모공경의 방법 

1) 부모 된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 왕상 2:19 / 마 7:12 / 딤후 3:2

2)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3) 부모님께 애정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4)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공경의 태도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 잠 31:28 / 딤전 5:8

5) 우리의 부모는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삼상 24:11 / 왕하 2:12 / 왕하 5:13 / 딤전 5:1-2

3. 부모공경의 중요성 

* �궁극적으로 부모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정신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 �요 1:12 / 롬 8:15

이종성  목사   

■ 믿음과 소원이 큰 어머니(『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219-223)

■ 마 15:21-28

•이 여인이 주는 다섯 가지 교훈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1) 강한 소원, 2) 무한한 모성애, 3) 굳은 믿음, 4) 옳은 방법, 5) 강한 책임감만 있다면 어떠

한 부모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좋은 가정을 꾸며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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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표  목사   

■ 네 부모를 공경하라(『주일인생의 행복』, 92-100) 

■ 창 22:1-12; 엡 6:1-3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분이십니다. 

1. 부모공경은 제5계명입니다. 

* �출 21:15, 17 / 신 5:16 / 신 21:18 / 잠 30:17 / 고르반 / 요일 4:20

2.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보아야겠습니다.  

* �마 7:9-11 / 권효가 /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 / 미국 윌슨 대통령의 학생시절 이야기 

3. 그리스도인의 효도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 �눅 2:51 /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신 예수님 /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순종 

■ 인생 흉년에 효도하자(『인생주막』, 47-57)

■ 창 45:3-11

1. 요셉은 아버지를 흉년에 섬겼습니다. 

* �딤전 3:2

2. 정신적 흉년에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 �룻기

3. 인생의 영적 흉년에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장자천  목사   

■ 보답할 줄 아는 자녀(『진정한 행복』)

■ 딤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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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 / 룻 / 제5계명 / 엡 6장 / 고르반 / 요일 4:20

자녀는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효행의 원칙입니

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보답할 줄 아는 것이 효행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1. 부모의 노고에 대해서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2. 부모의 사랑에 대해 보답하자는 것입니다. 

3. 부모의 교훈에 보답해야 합니다. 

*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 어머니의 기도(『진정한 행복』) 

■ 삼상 1:12-18

•서양 격언 : “요람을 움직이는 손은 세계를 움직인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1. 어머니의 기도는 성도의 요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 토머스 에디슨의 어머니 / 존 웨슬리의 모친 수잔나 여사 / 맹모삼천지교 /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

니카 

* 존 러스킨 : “내 조스란 책이 어떠한 공헌을 했다면 그것은 모두가 나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

터 받은 성경의 감화일 뿐이다.”

2.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가장 위대한 배경이 됩니다.  

* �고후 1:11

* 소설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그리스도전』의 저자 파핀은 방탕하던 사람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 

* �조용기 목사님 배후의 어머니 기도 /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의 어머니

*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

* 동양 반포지효 / 서양 페리칸(먹이가 없을 때에 주둥이를 가지고 배를 쪼아 창자를 꺼내서 새끼에

게 먹인다.)

*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머니 여생을 염려하고 제자에게 부탁

* �엡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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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과제(『진정한 행복』) 

■ 신 6:4-9

•부모에게 주어진, 그리고 부모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가? 

1. 내게 주신 자녀로 하여금 선량한 시민이 되도록 양육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 내게 주신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겠습니다. 

3. 내게 주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부모의 책임(『진정한 행복』) 

■ 잠 13:24-25

•�『명심보감』 :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만 같음이 없을 것이요, 지극히 중요한 것은 자

식을 가르치는 것만 같음이 없을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삼상 3:13)

•L. 풀트 : “20세 이전의 자녀는 천사와 악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맥아더 장군 : “약할 때는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무서울 때는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

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순한 이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아들을 쉬운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경과 불의에 대

해 분투, 항거해야 함을 알도록 하여주옵소서.”

•�참사랑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사랑을 주는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2. 음성으로도 사랑을 표시해야 합니다. 

3. 부모들이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귀하다고 합니다. 

4. �잘하는 점은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점은 낙심하지 않도록 잘 격려하고 시정해주

고 이해해주고, 특별히 신앙교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가정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 시 1:1-3 



194  최성규의 효신학

A P P E N D I X

6. 성경을 읽고 기도합시다. 

* 무디의 어머니 /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조용기  목사   

■ 부모와 어린이의 미래(『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7』, 253-262)  

■ 막 10:13-16

•시 127:3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1. 가장 중요한 시기 

1) 1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 

* 심리학자 폴 디 마이어 박사 : “성인들의 행동 양상과 태도는 약 85% 이상이 1세에서 6세 사이의 

인격 속에 이미 깊이 심어진다. 나는 이 신념을 충분히 실증하고 증명했다.”

* �잠 22:6

ⓐ 신앙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 미움을 심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 죄책감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 열등의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 공포심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2)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12-16세 

* 잠 23:13 / 잠 29:15

2. 올바른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주라.

1) ��정직하게 사는 삶이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삶이란 것을 생활과 언어를 통해 자녀에게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2)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3) 근면이 바로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4) 충성스러운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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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

니다. 

* �잠 1:7

3. 소질을 계발시켜주라.

* 삿 9:9-13 

■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9』, 303-313)

■ 엡 6:1-4

•시 127:3-5 / 엡 6:4

1.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범죄 

1) 낙태로 인해 살해되는 어린이들 

2)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순간에 생명은 시작된다. 

2. 포식시대의 어린이 

1) 어른들의 과잉보호와 유약한 인격 

2) 어른들의 욕심에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오염된 사회 속의 어린이들 

3. 이상적인 부모상 

1)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이다. 

2)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는다. 

3) 사랑의 대화와 교제의 가정 

4)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교육 

*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1』, 169-177)

■ 엡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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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를 과연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1. 신앙으로 키우라. 

* 부자와 나사로

2. 윤리와 도덕성을 일깨워주라.  

* 잠 22:6

3. 소질을 계발시키라. 

4. 인내심과 책임감 있는 자녀로 키우라. 

5. 사랑과 관심을 보이라.

■ 어버이를 공경하라(『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1』, 199-207) 

■ 엡 6:1-3

•출 20:12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참된 효도란 무엇일까요? 

1.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라. 

* 엡 6:2-3

2. 의식주를 제공함으로 봉양하라. 

* 약 2:15-17

3. 심려를 덜어드리라.  

4. 부모를 영화롭게 해드리라. 

■ 부모와 자녀(『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2』, 27-36)

■ 엡 6:1-4 

1. 좋은 부모가 되려면

1) 자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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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바른 자녀교육

① 자녀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 잠 22:6 / 마 16:26 / 딤후 1:5

② 부모는 자녀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 십계명

③ 부모는 자녀의 소질을 계발해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④ 부모는 자녀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2. 좋은 자녀가 되려면 

* �출 20:12 / 엡 6:2-3 

*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진정한 ‘공경’은 무엇일까요? 

ⓐ �자식은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드려야 합니다. 

ⓒ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든 부모를 공경하고 잘 대접해야 합니다. 

ⓓ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 자식은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 자식은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 참된 효(『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3』, 257-266)

■ 엡 6:1-3

•기독교는 효를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 20:12 / 엡 6:1-3

1.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음

* 잠 17:22

1)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2) 육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3)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빈핍한 생활을 극복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2. 부모의 노후생활을 돌보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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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6:21

3. 부모를 즐겁게 해드림

* 시 133:1

4.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효성과 불효를 감찰하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심

* 노아의 포도주 사건 / 창 9:25-27 / 룻 1:15-18 / 룻과 보아스 

* 인간에게는 두 가지 공경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

는 것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의 바탕에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 �육신의 부모가 지옥에 가는데 방관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 부모와 어린이(『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3』, 307-315)

■ 눅 18:15-17

•시 127:3 / 시 127:4-5 / 마 18:10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1.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도록 양육함

* 잠 22:6 / 마 16:26 / 마 18:3 / 눅 18:16 / 계 21:8 

* 모세를 교육시킨 어머니

2. 가정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임 

* 잠 6:2 / 약 3:4-6 

3. 어린이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함 

■ 어버이와 어린이(『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4』, 377-385) 

■ 엡 6:1-4 

•�어린이교육과 부모공경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하나님과 어린이 

* 잠 22:6

2. 어버이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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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20:12

* 불효의 원인 

ⓐ 도시화, 산업화 사회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상실 

ⓑ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제도로 변화 

* 출 21:17 / 신 21:18-21 / 신 27:16 / 엡 6:1-3

■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6』, 131-142)

■ 시 127:3-5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1. 어린이의 권리 

2.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1)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

치는 것입니다. 

*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의 교육

* 아브라함 링컨 : “평생에 나를 가장 감동시키고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이 되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책이다.”

2) 자녀에게 반드시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 출 20:1-17

3)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상필벌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4) 어린아이들에게 언제나 정직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5) 배반과 배신이 꽉 들어찬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움을 가르쳐야 합니다. 

6) �부모들은 반드시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 생활에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정은 어린이의 산 교육장 

* 잠 22:6

* 미국의 아동교육 전문가 폴 디 마이어 박사 : “한 살에서 여섯 살 사이에 인간의 인격 85%가 형성

된다.”

4. 욕망의 포로가 된 어린이 

*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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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자식(『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6』, 163-174)

■ 엡 6:1-3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 자식과 어버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

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 �부모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상징의 일부분입니다. 이 우주에서 첫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 출 20:12 / 신 27:16 / 잠 20:20

2.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길

1)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는 일이 가장 큰 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2)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3) 생활고에 허덕이지 말아야 합니다. 

4)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① 경건한 신앙생활 

* 요삼 1:1-4

② 건실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③ 가정의 평화 

④ 형제 우애하는 것

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성공하는 것

5) 부모와 좋은 친교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6) 노년에 부모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3. 부모의 의무 

1) �하루 속히 자녀를 독립시켜주어야 합니다. 

2) �부모는 자식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3)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부모와 자식은 같이 살지 말고 따로 살아야 합니다. 

5)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노후 대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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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자녀는 괜찮습니까?(『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8』, 47-56)

■ 엡 6:4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청소년을 훌륭히 키워 자랑스러운 조국의 주인, 역사의 책임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1. 정신적 곤고에 시달리는 현대의 청소년 

2. 가정과 청소년 

3. 나쁜 친구와 청소년 

4. 사회적 유해 환경과 청소년 

5. 범죄성 의약품 및 무기 

■ 어린이날에 즈음하여(『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8』, 117-124) 

■ 잠 22:6

1. 부모와 어린이의 관계 

* �잠 22:6 /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2. 부모와 어린이교육 

* �약 1:15

3. 국가와 어린이 

■ 부모공경(『조용기 목사 설교전집 18』, 57-66)

■ 엡 6:1-3

•신 27:16 / 잠 20:20 / 잠 23:25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1. 부모에게 감사함

2. 부모를 공경함 

* 불효의 시대 : 룻기 / 롬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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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를 사랑함 

1)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 

2) 형제간에 돈독한 우애를 지켜야 한다. 

3)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4) 부모의 생활을 돌보아드려야 한다. 

4.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함 

* 십계명

최성규  목사   

■ 기독교와 효(『효가 살아야』, 103-110)

■ 출 20:12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젊은이를 맑고 밝고 환한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효는 성경이 말하는 대인계명의 첫 계명

* 출 20:12 /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이 120번 이상 나옴. 

* 잠 1:8 / 잠 6:20-21 / 엡 6:1 / 딤전 5:4 / 딤전 5:8

2. 효를 실천하는 방법

*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 신 6:4-5 / 경천애인 / 레 19:3

* 세익스피어의 『리어 왕』 :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는 독사의 독니보다 훨씬 더 날카롭다.”

3. 효를 실천하는 자가 받는 복 

* 아브라함과 이삭(모리아 산) / 룻 /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기억 - 요 19:26-27

* 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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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의 신앙(『효가 살아야』, 111-117)

■ 창 26:12-22 

•�이삭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2. 부모에게 순종하는 신앙

* 창 22:7-8 / 창 24:66-67 / 빌 2:8

3. 이웃과 화평한 신앙 

*  창 26:24 / 시 133:1 / 눅 2:14 / 갈 5:22

■ 십계명 중 제5계명(『효가 살아야』, 118-124)

■ 출 20:12

•�미드(F. S. Mead) : “제5계명은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즉 두 부분에 다리의 역할로서 봉사

하고 있다.”

1.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 신체발부 수지부모

1)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는 분이십니다. 

* 신 28:1-14

2) 부모공경은 우리나라 전통의 윤리인 ‘효’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공경을 해야 합니다. 

* 막 7:9-13 / 골 3:20

4) 전인교육을 위해서 

2.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1)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 유대인들의 부모공경 방법 

* 출 21:17 / 잠 30:17

2)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 엡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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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가 하시는 일을 잘 도와야 합니다. 

4) 부모의 은공에 보답해야 합니다. 

3.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

* 탈무드 :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거하신다.”

* 출 20:12 / 엡 6:2-3  

■ 다윗과 솔로몬(아버지와 아들)의 신앙(『효가 살아야』, 125-130)

■ 왕상 3:6-12

1. 아버지 다윗의 신앙 

* �시 126:1 / 왕상 3:6 -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한”

2. 아들 솔로몬의 신앙

* �출 20:12

■ 순종(『효가 살아야』, 131-137)

■ 삼상 15:17-23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참뜻을 알아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이 순종인가? 

* 삼상 15:22-23 / 갈 5:6

2. 왜 순종해야 하는가? 

* 앤드류 머레이 :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1) 순종은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요일 2:5-6

2) 순종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 마 7:21 / 약 2:22, 26

3) 사랑이란 오직 순종으로만 예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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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순종하는가?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 마 5:48

2)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4.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1) 순종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 출 19:4-6

2)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 셈 슈메이커 목사 : “10%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요, 절반쯤

의 생활만 순종하는 사람은 절반의 행복만 발견할 것이요, 생활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100%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 예수님의 순종 : 빌 2:9-10

■ 성경적인 자녀교육(『효가 살아야』, 138-143)

■ 시 127:3-5

1. 자녀는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 �삼상 1:28 / 아브라함의 가정

2.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 �엡 6:4

* 폴 디 마이어 박사 : “성인들의 행동양상과 태도는 약 85%가 1세부터 6세까지 사이에 이미 인격 

속에 심어진다.” 

* �신 6:7 / 한나의 사무엘 교육 / 잠 13:24

3. 자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길러야 합니다.  

■ 좋은 신앙 좋은 사람(『효가 살아야』, 144-148)

■ 마 22:34-40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계명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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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2.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

* 신 5:16

3.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신앙

* 마 5:23-24 / 요일 4:20

4. 이웃과 화목하는 신앙

* 눅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 롬 13:10

■ 은혜에 보답하자(『효가 살아야』, 149-154)

■ 고전 15:10

1. 은혜란 무엇인가? 

2. 하나님께 받은 은혜 

* 눅 15장 탕자의 비유 / 고후 8:9 / 엡 2:8

3. 부모님께 받은 은혜 

* 솔로몬의 재판 / 엡 6:1-3

4.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 시 133:1 / 살전 5:16-18 

■ 행복한 가정(『효가 살아야』, 155-161)

■ 엡 5:22-28

•�페스탈로치 : “가정의 화목이 지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

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1. 아내의 역할 

* 알바니아 속담 :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지 않고 아내 위에 세워진다.”

1) �아내는 먼저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계발하고 외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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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을 가꾸어야 합니다. 

* 잠 31:30

2) �아내는 남편의 단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3) �아내는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 창 2:18 / 잠 14:1

4)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 엡 5:22-24

2. 남편의 역할

1) 성실하고 믿음직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2) 남편은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책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엡 5:25 

3)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자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

어야 합니다. 

4)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아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 벧전 3:7

3. 시어머니의 역할

* 나오미와 룻

4. 며느리의 역할 

* 룻기 / 시 109:4

■ 아버지(『효가 살아야』, 162-167)

■ 엡 6:1-3

1.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 �G. Herbert : “한 아버지가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

* �엡 6:4

* 헤스버겔리 :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함

이다.” 



208  최성규의 효신학

A P P E N D I X

2.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 �마 6:9 / 출 20:5-6

*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 “나는 직업상으로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긍지를 가진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의 아버지인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희망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나의 

아들이 전장에서의 나를 기억하기보다 가정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단순한 기도를 반

복하는 아버지로서의 나를 기억해주기 바란다.” 

3. 아버지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 �엡 6:1-3

■ 행복과 효(『효가 살아야』, 168-174)

■ 엡 6:1-3 

1. 효는 마땅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 �레 19:3 / 신 21:18-21 / 눅 15장 탕자의 비유 

2. 효는 신앙 훈련의 첩경입니다. 

* �이삭 / 엡 6:2 / 골 3:20 / 딤전 5:8 

3. 효는 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 �신 5:16 / 심청이 / 엡 6:1-3

■ 약속 있는 첫 계명(『효가 살아야』, 175-180)

■ 엡 6:1-4 

1. 첫 계명은 부모공경 

* �엡 6:1-3 / 신 5:16 / 예수님의 효 / 룻 

2. 부모공경의 방법 

1)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 �엡 6:1 / 아브라함과 이삭 / 삼하 18:33 - 압살롬의 불효 / 골 3:20 / 잠 30:17

2) 형제끼리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 �시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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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로도 봉양하는 것입니다. 

* �창 45:9 이하 

4) �부모공경의 최고 효도는 구원받지 못한 부모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3.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돌아오는 복

* �D. L. 무디 : “부모공경은 그것 자체가 복이다.”

■ 효가 살아야 한다(『효가 살아야』, 181-186)

■ 엡 6:1-4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효가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효가 살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 이삭, 야곱, 요셉, 룻 / 잠 6:20-21 / 잠 23:35 / 엡 6:1-3

 2. 효가 살면 교육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3. 효가 살면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 레 19:32 / 딤전 5:1-4 

 4. 효가 살면 경제도 삽니다. 

 5. 효가 살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 다윗과 솔로몬(왕상 3:6) / 예수님 / 눅 22:42 / 눅 2:51 / 요 2:1-12 / 요 19:26-27

* 눅 15:22-24 

■ 효자 행복 (『효자 축복』, 27-34)

■ 출 20:12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복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효의 본질적인 의미를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1. 이삭 – 믿음과 순종의 효

* �창 26:12-1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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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셉 – 형제 사랑과 사명 성취의 효

* �창 50:20

3. 셈과 야벳 – 부모를 공경하는 효

* �창 9:26-27 / 출 21:17

4. 솔로몬 – 효자로 출발했으나 불효자로 생을 마감

* �왕상 11:4

5. 룻 – 삶을 통해 실천하는 효

* �룻 1:16 

6. 예수님 – 성경적 효의 모범이자 완성자

* �막 14:36 / 요 19:26-27

■ 어른공경 (『효자 축복』, 41-46)

■ 레 19:32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노인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를 위해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예비해주셨습니다.

1. 어른공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 �레 19:32 / 벧전 2:17

2. 어른공경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 �잠 13:1 / 욥 12:12

3. 어른공경은 마음과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 �잠 23:24 / 딤전 5:1-4

■ 행복의 계명(『효자 축복』, 47-51)

■ 출 20:1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큰 복

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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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부모공경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사랑 없이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없다.

2. 부모공경이 복 받는 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 신 5:16 

3.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 잠 1:8 / 잠 23:24-25

■ 부모를 공경하라(『효자 축복』, 71-76)

■ 출 20:12

•�왜 교회와 성도들은 효를 실천해야 할까요?

1. 하나님의 명령

* 출 20:12 / 골 3:20 / 딤후 3:1-2

2. 생명의 전수자

* 딤후 1:5

3. 부모님의 은혜

* 딤전 5:4

4. 하나님의 복의 약속

* 엡 6:1-3 / 렘 35:19

■ 어머니, 아버지(『하모니 세상』, 145-149)

■ 잠 23:22-26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과 복은 여성으로서 어머니가 되는 것, 남성으로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 사 49:15-16 / 잠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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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

* 잠 23:22 / 잠 23:25

3. 아버지

* 잠 23:24

4. 나도 부모

* 엡 6:1-3 

■ 효자 집에 효자 난다(『하모니 세상』, 150-154)

■ 엡 6:1-4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은 효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1. 효자가 되자. 

*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 삼상 2:30-31 / 레 19:32 

2. 효를 가르치라.

* 자녀에게 사랑으로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 잠 22:6 / 잠 13:24

3. 효자로 인정하라. 

* 부모가 먼저 자녀가 효자임을 믿고, 선포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 요 1:42

■ 아버지께 감사(『하모니 세상』, 160-165)

■ 엡 5:20

•�어떤 사회학자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이

다”라고 말합니다. 

1. 창조주 아버지 

* 골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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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 아버지 

* 엡 5:20 / 신 32:11-12

3. 선조 아버지 

* �수많은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다.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4. 농부 아버지 

* 살전 1:2 / 살후 1:3 / 벧전 2:17

5. 나의 아버지 

* 눅 15:20 / 마 26:27

■ 노인공경(『하모니 세상』, 166-170)

■ 레 19:32

•우리가 공경해야 할 웃어른은 누가 있는가?

1. 노인공경

* 잠 23:22

2. 부모공경

* 잠 23:25-26

3. 스승공경

* 선생이 삶을 전수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이 될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

4. 임금공경 

* 롬 13:1 / 잠 24:21 / 딤전 2:2

5. 선배공경

* 히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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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해룡  목사   

■ 제5계명(『니느웨로 가는 길』, 315-327)

■ 출 20:12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까? 

1.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부

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칼 바르트 :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너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2.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명령은 자기 존재의 근본을 의식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하신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

라고 하신 것입니다. 

*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 출 20:12

•결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현실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1.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님에 대한 건강의 보살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   

■ 부모의 종교적 책임(『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2』, 320-328) 

■ 신 6:1-9

•잠 22:6

1.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부모는 청지기적 사명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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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적 책임이 있습니다. 

* 렘 1:5 

*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노아에게 준 경고 : 삿 13:4

* 동양의 태교 문헌 :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부정한 곳에 앉지도 말고, 

부정한 방에 들어가지도 말라.”

2. 어린아이를 바로 양육하는 책임은 어린아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 삼상 1:28

* 할례

3. 출생한 후에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4. �우리가 부모 노릇을 바로 하려면 귀한 아이를 위해서 위대한 목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게 해달라는 목적을 세우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

나님께 바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온전히 그 뜻대로 기를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5. 어머니의 영향

* 한나 /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 오리겐의 어머니

* �매튜 헨리 11세 때 온전히 회개 / 왓트 9세 때 온전히 회개 / 조나단 에드워즈 7세 때 온전히 회개 

 

■ 어머니의 믿음(『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2』, 382-391)

■ 딤후 1:1-14

* 노오노하여 이급인지노(老吾老 以及人之老)

*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

*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림

* 신 6:4-9

*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 히 11:23

* 오리겐의 어머니의 교육

*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 남북 전쟁 때 유명한 설교가 핸리 워드 비쳐 : “나는 한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철학자, 과학

자가 전부 모여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한편에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내 어머니 한 

분이 이 모든 사람을 다 대적하고도 남는다.”

* 링컨 :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또한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도 오직 천사같은 나의 어

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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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3』, 171-181)

■ 잠 31:1-31

*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 수로보니게 여인 / 어

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 주의 교양과 훈계(『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4』, 379-388)

■ 마 18:1-14

•삿 13:12 : 마노아의 기도 

•삿 13:14 : 답변(부모가 해야 할 일)

•�옛 동양의 태교 :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부정한 곳에 앉지도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라”

•삼상 1:27-28 :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 

•�마리아도 예수를 결례의 날이 다할 때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침 

•시 127:3

1.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영적인 영양이 필요합니다. 

* 딤후 1:5 / 딤후 3:15 

3. 영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 제5계명(『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7』, 340-350)

■ 출 20:12

1. 이 계명은 인륜이기보다는 천륜입니다. 

2. 이 계명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3. 이 계명은 신앙의 첫 열매를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 출 21:15 / �출 21:17 / 신 27:16 / 잠 30:17 / 엡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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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인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옳은 생활을 해서, 우선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이 계명

을 바로 지킬 수 있겠습니다. 

* �야곱이 아들들의 죄(요셉을 팔아버림)로 인하여 근 20년을 눈물 흘림

*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눈물 흘림

2)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 �엡 6:1

3) 부모를 높이고 봉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 �옛 속담 : “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주머니의 돈만 못하다.”

* �효순환생효순자 오역환생오역자(孝順還生孝順子, 俉逆還生惡逆子) 

■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들(『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8』, 307-316)

■ 딤후 1:1-10

•�유니게와 디모데 / 한나와 사무엘 / 요게벳과 모세 /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 / 모니카와 어거

스틴  / 수잔나와 존 웨슬리 

•신 10:12 / 미 6:8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 

1. 경건한 어머니는 사치하지 않습니다. 

* 벧전 3:3

2. 경건한 어머니는 다투지 않습니다. 

* 잠 21:9, 19

3. �경건한 어머니는 말을 조심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힘을 쓰며, 특별히 남을 참소하거나 훼방

하지 않기를 힘씁니다. 

* 약 3:6 / 벧전 2:1 

4. �경건한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는 놀기를 좋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것

입니다. 

* 잠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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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는 너무 구경을 좋아한다 하는 인상을 

안 줄 것입니다. 

* 전 1:8

6. �경건한 어머니, 참된 신앙이 있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절실히 각오할 것입니다. 

7. �경건한 어머니는 이 사명을 깨닫는 까닭으로 이 사명을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깨

달아서 겸손히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 / 엘리사벳이 아기 요한을 하나님께 바침 

8. �경건한 어머니는 아무리 자기가 힘쓸지라도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

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 �모니카의 어거스틴을 위한 15년 기도 

9. 경건한 어머니는 범사에 모범이 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 아들에게 주는 교훈(『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8』, 340-351)

■ 잠 3:1-10

1.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2. 나와 이웃과의 관계 :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3.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4. �나와 재물의 관계 :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 자녀에게 줄 유산(『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9』, 182-193)

■ 신 6:1-9

1. 기억에 대한 유산 

* 도스토옙스키 :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귀한 기억처럼 장래에 깊은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 귀한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

까지 인생길을 바로 걸을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의 영혼을 기억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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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기억이 그를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

1) �좋은 기쁨의 기억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의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 좋은 기억의 유산을 주려고 할 것이면 우리 가정이 물론 경건하여야 합니다.

2. 좋은 습관의 유산 

* “생각은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은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은 심어서 품격을 거두고, 품격

은 심어서 일생의 운명을 거둔다.”

* 부슈넬의 『기독교 교양론』 : “품격 조성에 있어서 아이들이 세 살이 되면 벌써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어린이들이지만 고상한 이상을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 제5계명(『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9』, 390-400)

■ 엡 6:1-4, 10-20

•�십계명은 부모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언급 / 삼강오륜 역시 ‘부위자강’이라 하여 부자관계를 

먼저 언급 / 오륜에서 ‘부자유친’을 제일 먼저 언급

1. 이 계명은 도덕법칙의 제1조입니다. 모든 도덕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2. 이 계명은 사회질서의 기초입니다. 

* 요리문답 64문 :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뇨?”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 속한 지

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이니라.”

* 옛 동양의 말 가운데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 신 21:18-21

 3. �이 계명은 영적 견지에서 볼 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의 사람은 다섯째 계명도 말할 필요 없이 잘 지킵니다. 신효일체(信孝一體)입니다. 신

앙과 효도가 한 몸입니다.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참신앙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 한국 속담 : “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 돈만 못하다.”

* 요셉의 효 / 룻의 효

* 속담 :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반질반질하다.”

* 노아 아들들의 불효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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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가장 큰 기쁨(『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1』, 257-267)

■ 요삼 1:1-14

1.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한나의 기쁨 /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을 때 모니

카의 기쁨 

2. 부모로서 가장 큰 슬픔 - 진리 안에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다윗의 가장 큰 슬픔 :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 �서양 속담 :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 ��불효삼천, 무신이대(不孝三千, 無信而大) : 불효가 되는 것 삼천 가지가 있는데 믿음 없는 것이 제

일 큰 것이라.

■ 나오미와 룻의 가정(『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2』, 49-58)

■ 룻 1:15-22 

1.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게 된 것은 사랑과 인정 때문입니다.

2.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은 의리 관념입니다. 

3. �이 가정이 사랑과 의로 뭉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나오미와 룻의 신앙입니다.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 대설교전집   

■ �강병주 목사(1920-1925년 사이, 장로교 목사)

■ 종교와 어머니(『대설교전집 2』, 199-200)

■ 삼상 1:26-28

1. �종교와 어머니는 떠나지 못할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피치 못할 필요성을 띠고 있다. 

2. 어머니의 태교와 어린 시절 교육의 중요성

3.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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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목사(1941-1945년 사이, 장로교 목사)

■ 효부 룻(『대설교전집 6』, 113-115)

■ 룻 1:15-18

1. 며느리들이 따르는 나오미 

2. 며느리 룻의 신앙

3. 룻의 효양 

■ 손양원 목사(1936-1940년 사이, 장로교 목사)

■ 어린이를 近接하자(『대설교전집 5』, 136-139)

■ 마 18:1-14

1. 보통으로 아이들을 무시한다. 

2. 성경에는 어린이를 존경하라 하였다. 

* �마 18:6 / 골 3:21

* �어린이에게서 배울 점

ⓐ 겸손한 마음이 있다. 

ⓑ 순종심이 있다. 

ⓒ 순진한 마음이 있다. 

ⓓ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 성장한다. 

3. 영접하여 지도하자. 

4. 어린이를 영접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체육 보건에도 도와주어서 위생상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식교육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받들어주어야 한다. 

3) 도덕과 선행과 예의 방면에도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어야 한다. 

4) �신앙 방면에도 진리의 참도리를 가르쳐 이단이나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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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 제목 본문 설교집*

곽선희

효도와 축복 창 9:20-29 1

효도에 약속된 복 잠 4:1-9 2

한 아버지의 소원 잠 4:1-10 3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 15:1-10 4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잠 23:22-26 5

약속 있는 첫 계명 엡 6:1-4 6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잠 23:23-26 7

효 우선의 신앙 막 7:5-14 8

김선도 효성하면 네가 잘 되리라 출 20:12 9

김홍도

성경과 효도 출 20:12; 엡 6:1-4 10

효부 룻 룻 1:16 11

요셉의 효도 창 50:1-9 12

효도의 중요성 잠 30:17 13

박조준
어머니의 사랑 엡 6:1-9 14

유익한 삶의 시작(제5계명) 출 20:12; 엡 6:1-3 15

석원태 효자 요셉 16

송길원

좋은 아버지의 모델 창 5:21-27 17

완전한 아버지는 없다 창 9:18-29 17

아버지의 최고 특권은? 창 48:1-22 17

아버지의 마음 눅 15:11-32 17

건강한 아이는 태교부터 남다르다 삿 13:8-14 17

존경받는 부모, 존중받는 자녀 엡 6:4 17

옥한흠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없는 자식 대하 32:33-33:9 18

다윗처럼 강하게 키우라 행 13:21-23 18

위대한 후예 창 22:15-19 18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엡 6:4 18

어머니의 사랑 삼하 21:7-14 18

제5계명 출 20:12 18

효설교 목록

A P P E N D I X



223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론

부록

한국 교회 
효설교

참고문헌

설교자 제목 본문 설교집

이동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엡 6:1-3 19

제5계명 출 20:12 20

이종성 믿음과 소원이 큰 어머니 마 15:21-28 21

이중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창 22:1-12; 엡 6:1-3 22

인생 흉년에 효도하자 창 45:3-11 23

장자천

보답할 줄 아는 자녀 딤전 5:1-4 24

어머니의 기도 삼상 1:12-18 24

부모의 과제 신 6:4-9 24

부모의 책임 잠 13:24-25 24

조용기

부모와 어린이의 미래 막 10:13-16 25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1-4 26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1-4 27

어버이를 공경하라 엡 6:1-3 27

부모와 자녀 엡 6:1-4 28

참된 효 엡 6:1-3 29

부모와 어린이 눅 18:15-17 29

어버이와 어린이 엡 6:1-4 30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시 127:3-5 31

부모와 자식 엡 6:1-3 31

당신의 자녀는 괜찮습니까? 엡 6:4 32

어린이날에 즈음하여 잠 22:6 32

부모공경 엡 6:1-3 32

최성규

기독교와 효 출 20:12 33

이삭의 신앙 창 26:12-22 33

십계명 중 제5계명 출 20:12 33

다윗과 솔로몬(아버지와 아들)의 신앙 왕상 3:6-12 33

순종 삼상 15:17-23 33

성경적인 자녀교육 시 127:3-5 33

좋은 신앙 좋은 사람 마 22:34-40 33

은혜에 보답하자 고전 15:10 33

* 아래의 번호는 p.175 ‘설교집 목록’의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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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 제목 본문 설교집

최성규

행복한 가정 엡 5:22-28 33

아버지 엡 6:1-3 33

행복과 효 엡 6:1-3 33

약속 있는 첫 계명 엡 6:1-4 33

효가 살아야 한다 엡 6:1-4 33

효자 행복 출 20:12 34

어른공경 레 19:32 34

행복의 계명 출 20:12 34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 34

어머니, 아버지 잠 23:22-26 35

효자 집에 효자 난다 엡 6:1-4 35

아버지께 감사 엡 5:20 35

노인공경 레 19:32 35

하해룡 제5계명 출 20:12 36

한경직

부모의 종교적 책임 신 6:1-9 37

어머니의 믿음 딤후 1:1-14 37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 잠 31:1-31 38

주의 교양과 훈계 마 18:1-14 39

제5계명 출 20:12 40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들 딤후 1:1-10 41

아들에게 주는 교훈 잠 3:1-10 41

자녀에게 줄 유산 신 6:1-9 42

제5계명 엡 6:1-4, 10-20 42

부모의 가장 큰 기쁨 요삼 1:14 43

나오미와 룻의 가정 룻 1:15-22 44

강병주 종교와 어머니 삼상 1:26-28 45

김광진 효부 룻 룻 1:15-18 46

손양원 어린이를 近接하자 마 18:1-1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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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결국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은 인생과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한 인생입

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아도 주님께 쓰임 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입니다.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부자 청년, 가룟 유다가 산 증인들입니

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로 갔”(사 53:6)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한(막 14:21) 비극 인생

이 되었습니다. 반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믿음의 조상으로,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의 마음

에 합한 왕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

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딤후 4:8) 누리는 영광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는 행복이요, 자기 자신에게는 상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최성규 목사님은 이 두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33살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몰랐습

니다. 예수의 ‘예’자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에 미쳐 살았고, 일에 미쳐 살 수밖

에 없었습니다. 6.25전쟁으로 10살에 아버지와 두 분의 작은아버지를 잃었기에 생존

주님께 
부름 받은 삶, 
주님께 
쓰임 받은 목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막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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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급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청년 최성규는 죽어라 일했습니다. 그런 최성규를 하나

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자 부르셨습니다. 1973년 1월 14일 33살의 최성규

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예

배자로 쓰임 받습니다. 구역장으로 쓰임 받습니다.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예전에

는 살기 위해 죽어라 일했다면, 이제는 예수 위해 “죽도록 충성”합니다(계 2:10). 전도

사로 쓰임 받습니다. 목사로 쓰임 받습니다. 1983년 11월 8일부터는 인천순복음교회 

제1대 담임목사로 쓰임 받습니다. 최성규 목사님은 죽어라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행 13:22)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성규 목사님은 “귀히 쓰는 그릇”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었습니다(딤후 

2:21). 하나님은 사역 지경을 넓히십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꿈꾸지 않았

던 일에 최성규 목사님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효HYO입니다. “저희로 먼저 자기 집

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딤전 5:4) 하는 일에 “주가 쓰시겠다”

(막 11:3) 작정하십니다. 1995년 7월 16일 “기독교와 효”라는 설교를 기점으로 최성규 

목사님은 효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효를 설교합니다. 효를 운동합니다. 효를 신

학화합니다. 효를 법제화합니다. 효를 조직화합니다. 최성규 목사님은 효설교가입니

다. 효운동가입니다. 효신학자입니다. 효법률가입니다. 효학자입니다. 효복지가입니

다. 효인재양성가입니다. 한 마디로 최성규 목사님은 효선구자입니다. 

그 쓰임 받음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천 권의 책이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성규 목사님을 통해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책

에 기록하여 기념하”기를(출 17:14) 원하십니다. 이에 편집위원들은 크게 다섯 가지 방

향을 잡고 최성규 목사님 목회 기념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일생과 사역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HYO최성규(성산 최성규 목사 목회40년기

념 헌정)」입니다. 최성규 목사님의 76년의 삶과 목회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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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7효의 관점에서 최성규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책입니다. 둘째 효운동사입니다. 「최성규의 효운동」입니다. 최성규 목사님이 효운동

을 시작할 때, 무엇을 외쳤고, 어떻게 전개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효에 관

한 최성규 목사님의 첫 책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할 것입니다. 셋째, 신학 책입니다. 

「최성규의 효신학」입니다. 최성규 목사님이 외치는 효의 신학적 토대와 학문적 뿌리

가 되는 책입니다. 효가 무엇인지, 성경적 근거는 어디인지, 효신학의 학문적 전망은 

어떠한지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효를 처음으로 이론화하고 신학화한 책입니다. 넷째, 

간증집입니다. 「최성규의 효고집」입니다. 최성규 목사님의 육성을 글로 풀어낸 책입

니다. 최성규 목사님이 걸어온 길과 효에 대한 숭고한 고집을 확인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다섯째, 설교집입니다. 「최성규의 효행복」입니다. 최성규 목사님은 

설교가입니다. 설교를 통해 효를 외쳤고, 설교 강단을 중심으로 효운동을 전개해왔습

니다. 설교를 읽고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최성규 목사님에게 주신 효메시지가 무엇인

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7효 7행복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 책으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다섯 권의 기념집은 ‘은퇴 기념집’이 아닙니다. ‘목회 기념집’입니다. 최성규 목사님은 

앞으로도 왕성하게 주가 쓰시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성규 목사님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시 118:17)할 것입니다. 후대는 그 일을 또 다

시 책으로 출간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0월 

「최성규 목사 목회40년 기념집」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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